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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서양사 전공

박 효 근

이 논문은 여성이 종교개혁을 체험한 방식을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CharlotteArbaleste,1550-1606)라는 16세기 프랑스 위그노 여성의 경우

를 통해 고찰한 것이다.아르발레스트는 저명한 위그노 정치가이자 사상가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PhilippeDuplessis-Mornay,1549-1623)의 아내

로,1584년에서 1606년까지 남편 모르네의 삶을 기록한  모르네 부인의 회

고록  (MémoiresdeMadamedeMornay)을 남겼다.일반적으로 이 회

고록은 모르네에 대한 연구나 16세기 프랑스의 내전 상황을 해석하기 위

한 사료로 활용되어왔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회고록을 종교개혁 시

기 여성이 겪은 다양한 경험 중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 사이의

역동을 추론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자 한다.

종교개혁은 원론적으로 볼 때 이신칭의론과 만인사제주의 사상을 근간

으로 신도들에게 영적 자유와 평등을 복원하기 위한 혁명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 초기,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구원의 대상으로 해석되어

여성의 종교적,공적 행동이 확대되기도 했다.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의 여

성관은 여전히 전통적이었고,여성의 본분이란 가정에 머물면서 가장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나아가 개혁운동 이후 혼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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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워진 사회에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고자 부권주의적 제도가 확충되고 가

부장제가 강화되면서,종교개혁에 동참하여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공개

적으로 표출한 여성들은 경계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동참한다는 것은 때로 위계질서에 복종하는 수동적

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종교개혁의 결과 내전

과 학살이라는 참담한 역사적 경험까지 치러야 했던 프랑스의 경우,종교

개혁의 가르침을 접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겠다는 각오를

지녀야만 비로소 개종할 수 있었다.결과적으로 위그노 여성들 중 일부는

종교개혁가들이 요구한 순종적 여성의 테두리를 넘어서 결단력과 행동력

을 갖춘 능동적 태도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드문 경험을 하

게 되었다.그러나 이런 위그노 여성들은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동참하고자

키운 주체적 태도 때문에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이렇듯 프랑

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의 경험 사이에는 이율배반적인 ‘역설’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위그노로 개

종한 여성들이 이런 역설을 어떻게 극복하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정립해 나갔는지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파리

위그노 공동체 출신인 아르발레스트는 1572년 생 바르텔르미 학살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믿음을 통해 독자적으로 종

교적 정체성을 확립했다.이후 아르발레스트는 저명한 위그노 정치가 필리

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아내로 살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여성

의 소임에 매진하며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후대에 계승하는 임무를 완

수하였다.동시에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와 함께 프랑스 종교전쟁의 정치

적 중대사를 의논했을 뿐 아니라 단단히 구축된 여성 간의 인적 네트워크

를 발판으로 위그노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

신의 가정을 종교전쟁의 선봉에 선 전위부대로 조직하기도 했다.이처럼

아르발레스트의 경우는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여성들이 종교적 정체성과

여성의 소명,그리고 사회참여라는 서로 다른 세 차원을 어떻게 종합해냈

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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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논문의 II장에서는 루터와 칼뱅 등 대표적인 종

교개혁가의 여성관과 가정관이 지닌 가부장적 속성을 고찰하고,종교개혁

이 제도화되고 점차 보수화되면서 여성 개혁운동가들의 입지가 축소되었

던 상황에 대해 분석하겠다.III장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을 강력히 탄압했

던 프랑스에서 위그노로 개종한 여성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능동적인 태도와 시각을 필요로 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위그노 여성들이 직면해야 했던 역설에 대해 추론해보고자 한다.논문의

IV장과 V장에서는 II장에서 논증한 종교개혁가들의 여성관과 III장에서 분

석한 위그노 여성의 위상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아르발레스트라는 위그노

여성의 경험을 통해 미시적으로 추적하고 재구성할 것이다.이 과정을 통

해 프랑스 종교개혁에 동참한 일부 위그노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수동

적인 삶을 넘어서 자신의 가정을 현실참여의 장소로 만들었던 능동적인

존재였다는 점이 규명될 것이며,결국 그들은 종교개혁가들의 지침을 무조

건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실천을 토대로 여성과 종교개혁의 관계

를 새롭게 규정했던 역사적 주체였음을 입증하고자 한다.아르발레스트가

종교개혁을 체험한 방식은 종교개혁 시기 여성의 경험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자,교회의 지침이나 사상가들의 논

리를 통해서만 해석되던 종교개혁 시기 가정의 모습을 남성과 여성이 함

께 만들어가는 생활의 터전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프랑스 종교개혁,위그노,여성,가정,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회고록,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역설,종교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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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학살’과 ‘관용’은 프랑스 종교개혁을 정의하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다.

종교개혁 시대 프랑스 왕권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진영은 ‘위그노’라 불리

던 프랑스 칼뱅파를 강력하게 탄압했고,위그노 세력은 잔혹한 학살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에 맞섰다.전쟁으로 얼룩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 16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하나의 정치단위 속

에서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이는 유럽 종교개혁 사상 유례가 없는

독특한 경험이었고 ‘관용’이라는 정신을 최초로 실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학살의 시대에서 관용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특히 국

가의 심장인 파리에서 프로테스탄트로 산다는 것은 시련과 갈등의 연속이

었다.파리의 위그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갖 난관에 적극적으로 맞

서야 하는 운명이었다.만일 이 운명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여성이었다면,

그 여성은 종교개혁 시기를 통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종교개혁은 여성에게 어떤 경험이었는가.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종교

개혁과 여성과의 관계에 천착했던 학자들은 종교개혁과 이에 입각한 여러

정책이 여성의 삶에 긍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이런 해석을 대표

하는 베인튼(RolandH.Bainton)1)과 오즈먼트(StevenOzment)2)는 주로

다음 세 가지 현상에 주목했다.첫째,종교개혁을 통해 여성 교육의 기회

가 확대되었다는 점,둘째,종교개혁이 중세적 결혼혐오(misogamy)를 극

복하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마지막으로 결혼과 가정을 사회

의 기본적 단위로 보면서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중시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1)베인튼은 종교개혁 시대 여성의 역할을 소개하는 선구적 저서를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대표 저

작은 RolandBainton,WomenoftheReformation:GermanyandItaly,vol.1(Minneapolis:

AcademicRenewalPress,1971);RolandBainton,WomenoftheReformation:Franceand

England,vol.2(Minneapolis:AcademicRenewalPress,1973).

2)오즈먼트는 종교개혁 시대 가정을 가부장의 사랑과 훈육에 기반을 둔 집단이라 해석하였고,가족사

와 여성사 분야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다.대표 저작은 StevenOzment,WhenFathersRuled:

FamilyLifeinReformationEurope(Cambridge:HarvardUniv.Press,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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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종교개혁은 여성 교육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

다.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존재했지만,귀족여성이

아닌 모든 여성을 교육 대상으로 본 것은 종교개혁가들의 공로였다.성경

을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여겼던 종교개혁 진영에서는 신분의 고하와 성별

을 막론하고 최소한 성경을 읽을 정도의 교육을 필요로 했다.그 결과 지

위가 낮은 여성들에게도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었고,이를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다.3)

두 번째로 중세 시대 결혼 혐오감정을 극복하고 결혼과 가정을 긍정적

으로 승인하며 나아가 찬양하는 시각이 등장했다는 점은 종교개혁이 남긴

가장 발전적인 변화라고 평가된다.4)오즈먼트5)와 더글라스6)등은 루터와

칼뱅의 저작이나 종교개혁이 파급된 도시에서 제정한 결혼법령 속에 담긴

새로운 신학을 분석하면서,종교개혁을 통해 결혼은 바람직하고 인간 사회

에 유익한 제도로 다시 복원되었다고 지적했다.종교적 성취를 위해 독신

을 지키는 삶을 이상적으로 보았던 가톨릭 전통에서 결혼은 외형적으로는

‘성사’라 신성시되었지만,일반적으로 성적 유혹을 견디기 힘든 이들이 어

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일종의 ‘차악(lesserevil)’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

다.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수도원적 관점을 극복하고 결혼은 신이 만든

제도로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혼의 의미

를 격상시켰다.7)

3)JonathanW.Zophy,“WeMustHavetheDearLadies:MartinLutherandWomen,”Piestaset

Societas:NewTrendsinReformationSocialHistory,eds.byKyleC.SessionsandPhillipN.

Bebb(Kirksville:SixteenthcenturyJournalPress,1985),pp.147-148.

4)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초기 연구자들 중 이런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학자로

라자렛(William Lazareth),암(ElizabethAhme)등을 들 수 있다.MerryE.Wiesner,“Lutherand

Women:TheDeathofTwoMarys,”DisciplineofFaith:StudiesinReligion,Politicsand

Patriarchy,eds.byJamesObelkevich,RaphaelSamuelandLyndalRoper(London:Routledge,

1987),p.295.

5)StevenOzment,WhenFathersRuled,pp.1-49.

6)JaneDempseyDouglass,“WomenandtheContinentalReformation,”ReligionandSexism,ed.

byRosemaryRadfordRuether(NewYork:SimonandSchuster,1974),pp.293-302.

7)심지어 칼슈타트(AndreasKarlstadt)등 일부 종교개혁가들은 결혼은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기회

이며 따라서 결혼한 사람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칼슈타트는 종교개혁가 중

성직자의 독신 개념에 대해 가장 먼저 공격한 인물이며 대표적 저서로 DeCoelibatu(1521)가 있다.

칼슈타트의 성직자 결혼에 대한 개념은 StevenOzment,TheAgeofReform,1250-1550(New

Haven:YaleUniv.Press,1980),pp.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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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이 여성의 삶에 공헌했다는 세 번째 논점은,종교개혁을 통해

가정은 사회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고,가정 내 여성

의 역할을 신이 내린 신성한 임무로 여겼다는 점이다.사실 가정이라는 공

간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본 중세 시대에는 학문적 담론의 대상으로 여겨

지지 않았다.하지만 종교개혁 시대 결혼이 재평가되고 가정교육의 중요성

이 인식되면서 가정생활과 부부의 역할이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가들이 이상적으로 본 가정이란 어떤 공간이었을까?

종교개혁 시대 가족생활을 연구한 오즈먼트에 따르면,종교개혁 시대 가정

이란 책임감 있는 가부장과 기꺼이 순종하는 부인이 함께 모여 자식들을

사회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도록 교육시키는 곳

이며,동시에 부모자식 간의 사랑,배우자 간의 사랑,형제 간의 사랑이 존

재하는 장소였다.8)이때 가정의 주인은 가부장이지만,동시에 가부장을 보

조하는 아내의 자리 역시 일종의 ‘소명’이라 여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종교개혁가들이 보기에 아내란 가부장을 보조하고 그에 순종하는 2

인자였지만,아내의 소임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인 만큼 함부로 취급되거나

무시될 수 없었다.결과적으로 종교개혁가들은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당시

대다수 여성의 필연적 모습을 긍정하면서 여성들에게 현실적인 롤 모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그리고 아내라는 역할에 종교적 의미를 부

여하면서 여성과 가정에 일종의 품격을 제공하게 되었다.9)이 자체만으로

도 종교개혁이 경제나 사회보다 사실 가정에 더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베

인튼의 말은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10)

그러나 신의 소명이 깃든 ‘성스러운 가족(HolyHousehold)’이라는 프

로테스탄트적 개념은 로퍼(LyndalRoper)11)나 비즈너(MerryWiesner)12)

8)StevenOzment,WhenFathersRuled,p.177.

9)JanineGarrisson,LesProtestantsauXVIesiècle(Paris:Fayard,1988),pp.105-106.

10)RolandBainton,WomanoftheReformation:GermanyandItaly,vol.1,p.9.

11)로퍼는 종교개혁 시대 가족을 철저하게 가부장제적 시각 아래 분석한 선구적 학자이다.대표 저작

은 LydalRoper,TheHolyHousehold:WomenandMoralsinReformationAugsburg(Oxford:

ClarendonPress,1989).

12)비즈너는 종교개혁 시기 가족에 대해 방대한 저술을 남긴 가장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이다.대표

저작은 MerryE.Wiesner,WomenandGenderinEarlyModernEurope,2nded.(Cambridge:

CambridgeUniv.Press,1993),3rded.(Cambridge:CambridgeUniv.Pres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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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학자들로부터 신랄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이들은 종교개혁가들이 결

혼과 가정을 강조한 결과 오히려 가부장제가 확대되고 여성의 삶은 이에

종속된 상태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특히 로퍼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가

정의 가치를 중시한 것은 남성적 질서에 여성을 일방적으로 편입하기 위

한 보수적 사고방식의 소산이며,가정을 신성시한 결과 여성은 모든 선택

권을 박탈당하고 신이 정해 준 유일하게 정당한 길인 가부장에 대한 순종

만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로퍼는 종교개혁 진영이 결혼 법

령과 규율화 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의 운영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작업을 본격화하며 가부장제 확대에 일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13)

종교개혁 진영의 가정에 대한 강조를 가부장제와 연결시켜 해석해보면,

여성 교육기회의 확대나 결혼에 대한 찬양 역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

다.실제로 비즈너는 종교개혁 시대 여성교육이 간단한 읽기 외에는 바느

질이나 종교교육 정도만 허락되었다고 지적하면서,교육을 통해 여성들에

게 요청되었던 것은 가부장의 권위에 순응하는 아내와 온순한 신도가 되

는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14)또한 데이비스(N.Z.Davis)는 종교개혁

가들이 중세 시대 여성에게도 용인되었던 종교적 삶의 양식(수녀원과 성

녀 등)을 차단해버린 결과 여성이 가정 외 장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영

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빼앗았다고 분석했다.15)결국 종교개혁 진영이 결

혼과 가정을 중시하고 강조한 이유는,여성의 삶과 경험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제의 확대를 통해 종교개혁 이후 혼란스러워진 사

회에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종교개혁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종

교개혁가들은 여성과 가정에 대한 과거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다기보다

13)LydalRoper,TheHolyHousehold,pp.7-55.

14)MerryWiesner,“Nuns,WivesandMothers:WomenandtheReformationinGermany,”Women

inReformationandCounter-ReformationEurope:PublicandPrivateWorlds,ed.bySherrin

Marshal(Bloomington:IndianaUniv.Press,1989),p.15.또한 스트라우스(GeraldStrauss)는 독일

종교개혁 진영은 농민전쟁 이후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더 이상 설파하지 않

았다고 지적했다.GeraldStrauss,“Luteranism andLiteracy:A Reassessment,”Religionand

SocietyinEarlyModernEurope,ed.byKasparvonGreyerz(London:GeorgeAllenandUnwin,

1984),pp.45-55.

15)NatalieZemonDavis,“CityWomenandReligiousChange,”SocietyandCultureinEarly

ModernFrance(Stanford;StanfordUniv.Press,1975),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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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속’했을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16)

하지만 종교개혁을 가부장제를 확대시키고 여성을 소외시킨,여성의 입

장에서는 그다지 발전적이지 못한 현상으로 결론짓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

여성의 일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여성과 가정의 주체적

역량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이는 ‘종교개혁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 자체의 문제점일 수도 있다.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선택하든 여성들은 종교개혁의 시혜를 받은 수혜자거나 아니

면 종교개혁에 의해 가정에 예속된 피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양자

중 어떤 모습으로 여성을 이해하든 간에 여성은 종교개혁이라는 장(場)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주체라기보다는 종교개혁가들이나 교회,혹은 정치권의

입장에 휘둘린 수동적 객체로 남게 된다.

따라서 최근 종교개혁시대의 여성사 연구자들은 종교개혁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을 배제하고,그 시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실천 속에서 종교개혁 사상의 내용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재해

석하고 변형해 수용했다고 해석하기 시작했다.17)최근 종교개혁시대의 여

성사 연구가 종교개혁 시기 여성의 경험을 그 자체로 복원하자는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18)

종교개혁 시대 여성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의 스펙트럼을 따라가 보면,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들이 직면한 일종의 딜레마를 만나게 된다.종교개

혁 초기,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인 이신칭의론이나 만인사제주의는 여성들

에게 일종의 영적 평등으로 해석되었고,따라서 여성의 종교적,공적 행동

16)박준철,｢변화와 지속:종교개혁이 가정과 여성에 미친 영향｣,한국 서양사학회 編, 서양의 가족

과 성  (서울:당대,2003),pp.85-92.

17)Mack Philip Holt,“TheSocialHistory oftheReformation:RecentTrends and Future

Agendas,”JournalofSocialHistory,vol.37,no.1(Fall,2003),pp.135-136;BarbaraB.

Diefendorf,“France,”ReformationandEarlyModernEurope:A GuidetoResearch,ed.by

DavidM.Whitford(Kirksville:TrumanStateUniv.Press,2008),p.207.

18)여성의 경험을 복원하자는 연구경향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킹(MargaretL.King)과 라빌

(AlbertRabilJr.)을 대표 편집자로 내세운 《근대 초 유럽의 다른 목소리》(TheOtherVoicein

EarlyModernEurope)시리즈를 들 수 있다.1996년에 시작되어 2010년까지 60권이 발간된 이 시리

즈는 근대 초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시각(HenricusCorneliusAgrippa,JuanLuisVives등 다수)이

나 근대 초 여성들의 다양한 저작(KatharinaZell,LouiseLabé등 다수)을 원문과 영역본으로 소개

하고 있다. 이 시리즈의 목록과 해설에 대해서는 다음 인터넷 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www.press.uchicago.edu/ucp/books/series/OVIE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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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19)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관을 견지

하고 있던 종교개혁가들은 여성의 본분은 가정에 머물면서 가장에게 순종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결과적으로 그들은 여성이 아무리

프로테스탄트 신념에 충실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했고,경계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종교개혁 시기 초

기의 혁명적 열광이 사라지고 제도화되는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런 경

향은 점점 확고해진다.한때 그리스도교인의 자유를 꿈꾸며 성상파괴운동

에 참여하고 수녀원에서 뛰쳐나왔던 여성들은 이제 ‘정숙하며 침묵하고 복

종’20)하는 다소곳한 아내의 역할에 만족하면서 ‘아이,부엌,교회’21)의 영역

에만 머무르라고 강요받게 되었다.

하지만 종교개혁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저 위계질서에 복종하는 수동적

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독일이나 스위

스 등 교권과 정치권이 결탁해 종교개혁이 진행된 지역의 여성이라면 제

도화된 교회 속에서 목회자와 가장의 주장에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 올바

른 프로테스탄트의 삶이라고 믿고 살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하지만 프로

테스탄티즘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던 곳에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접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겠다는 각오를 지녀야만 비로소 개종

할 수 있었다.이런 경우 종교개혁은 여성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속해있던

가정과 사회의 기본 질서를 넘어서는 결단력과 행동력을 요구하게 된다.

종교개혁의 결과 내전과 학살이라는 참담한 역사적 경험까지 치러야 했

던 프랑스 종교개혁22)의 경우가 바로 이러했다.16세기 당시 유럽 어느 지

19)SherrinWyntjes,“WomenintheReformationEra,”BecomingVisible:WomeninEuropean

History,eds.byRenateBridenthalandClaudiaKoonz(Boston:HoughtonMifflinCompany,

1977),pp.167-168.

20)SuzanneHull,Chaste,Silentand Obedient:EnglishBooksforWomen,1475-1640(San

Marino.:HuntingtonLibrary,1982).

21)독일어로 아이(Kinder),부엌(Küche),그리고 교회(Kirche)를 뜻하는 3K는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바람직한 역할과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독일어권에서 널리 활용된 개념이다.Susan C.

Karant-Nunn,“Kinder,Küche,Kirche:SocialIdeologyintheSermonsofJohannesMathesius,”

GermaniaIllustrata:EssaysonEarlyModernGermanypresentedtoGeraldStrauss,eds.by

Andrew Cooper Fix and Susan C.Karant-Nunn (Kirksville: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1992),pp.17-42.

22)16세기 프랑스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랫동안 프랑스에 대문자 R로 시작하는 종교개혁

(Reformation,Réforme)이 존재했는가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이는 종종 정파적 관점에 따라 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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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보다도 국가의 통제력이 강했던 프랑스는 ‘가톨릭의 장자’라는 별칭답게

종교개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고,특히 국가권력의 중심지인 파리

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종교적 이단일 뿐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극심한 박해를 가했다.하지만 국가적 탄압 속에서도 파리에서는 칼

뱅파 신앙을 받아들인 위그노 공동체가 비밀리에 조직,운영되고 있었다.

파리에서,그것도 여성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가족 내부의 갈

등과 사회적 압박은 물론 목숨까지 걸어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결단을 요

구하는 행동이었다.종교개혁가들이 이상적으로 본 수동적 여성은 결코 지

닐 수 없는 행동력과 결단력이 없다면 위그노 신자가 될 수 없는 상황,즉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에는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이율배반적 상황

이 존재하고 있었다.필자는 이 상황을 종교개혁과 여성 간의 ‘역설

(paradox)’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프랑스 종교개혁 시기 위그노 여성들은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역설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는 샤를로트 아르

발레스트(CharlotteArbaleste,1548-1606)23)라는 한 프랑스 여성의 삶에

거나 미화되어왔다.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독일이나 제네바와 같은 방식으로 정착되지 못했

고,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로 남았기 때문에,16세기 칼뱅파가 주도한 프랑스의 개혁운동은 왕권을

둘러싼 정파적 갈등과 내전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통해 파악되었으며 그 종교적 속성은 부각되지 못

했다.그러나 최근에는 프랑스 종교개혁과 이후 벌어진 종교전쟁의 ‘종교적’속성을 강조해야 한다

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199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는 이런 연구경향이 대세로 자리 잡은 듯하

다.이 주제에 대해 대표적인 프랑스 종교전쟁 연구자인 홀트(MackP.Holt)와 헬러(HenryHeller)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해당 논쟁에 대해서는 Susan

RosaandDaleVanKley,“ReligionandtheHistoricalDiscipline:A ReplytoMackHoltand

HenryHeller,”FrenchHistoricalStudies,vol.21,no.4(Autumn,1998),pp.611-629.또한 최근

프랑스 역사가들은 이에 반발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는 ‘복고적’추세를 보이기도

한다.프랑스 사학자들의 종교전쟁 연구에 대해서는 Arlette Jouanna,Jacqueline Boucher,

DominiqueBiloghietGuyLeThiec,Histoireetdictionnairedesguerresdereligion(Paris:

RobertLaffont,1998).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종교개혁’을 16세기 중반 프랑스에 칼뱅파 사상이 도

입된 이후 칼뱅파 교회가 건설되고 위그노 공동체가 형성된 일련의 역사적 흐름을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또한 ‘프랑스 종교전쟁(Frenchwarsofreligion,lesguerresdereligion)'이란 용어

는 프랑스에서 1562년 촉발되어 짧게는 1593년,길게는 1629년까지 반복된 가톨릭 세력과 위그노

진영과의 내전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23)일반적으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마담 드 모르네(MmedeMornay),즉 모르네 부인이라 불린

다.그러나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본인은 서명을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처녀성인 아르발레스트

(Arbaleste)를 사용했다.이는 16세기 프랑스 귀족여성들의 일반적인 관행으로,아무리 여성이라도

귀족일 경우 자신의 출신가문이 결혼 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적 풍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을 모르네 부인이라 칭할 때도 마담(Madame)이 아닌 마

드모아젤(Madmoiselle)이라 표기했는데,16세기 ‘마담’은 일종의 경칭으로,고위귀족이나 왕족의 기

혼여성들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다.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한 번도 자신을 MmedeMornay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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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했다.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대표적인 정치

가이자 사상가인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PhilippeDuplessis-Mornay,

1549-1623)의 아내로,1584년에서 1606년까지 남편 모르네의 삶을 기록한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MémoiresdeMadamedeMornay)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이 기록은 16세기 말 프랑스 종교전쟁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앙리 드 나바르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남편 필리

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삶을 연구하거나,프랑스의 종교전쟁에 얽힌 복잡

한 정치사의 뒷면을 해석하기 위한 사료로 널리 활용되었다.그러나 막상

회고록의 저자 아르발레스트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24)

중요한 사료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발레스트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까닭은 직설적으로 말해 그녀가 공식적 직함 없이 가정을 지키

던 주부였기 때문이다.종교개혁 시기 가정의 가부장적 속성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은연중에 가정주부를 사회와 유리되어 정체된 존재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아르발레스트는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이상적

이라고 여겼던 가정주부라는 역할에 위그노 경험을 통해 얻은 행동력과

결단력을 결합시켰다.프랑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상황은 아르발레스트

를 능동적으로 삶에 투신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정은 어떤 신학적 담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필자는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학술적 주제로

그다지 거론되지 못했던 가정 속의 여성,즉 공식적인 사회활동 없이 어머

니와 아내로 살았던 여성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체험했는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그리고 교회의 지침이나 사상가들의 논리를 통해서만 해석

되던 가정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의 터전으로 보고 종교

개혁 시대 가정 안에서 진행된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실천을 발견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의 2장에서는 먼저 종교개혁가들의 여성관

칭한 일이 없기 때문에,필자는 본 논문에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이다.

24)본 논문의 핵심 사료인 이 회고록의 판본과 출판과정,그리고 연구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4장 1절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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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정관이 지닌 보수적 속성과 그 한계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종교개혁

진영은 수동적인 여성과 가부장이 지배하는 가정의 모습을 이상으로 삼았

고,사회규율화 과정이 진행되던 16세기 후반 이래 위계질서를 강조한 부

권주의적 이상은 법령과 교회제도를 통해 민중에게 널리 확산되었다.그

결과 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공연히

표방했던 여성들은 주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3장에서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확산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뒤,강력한 가

톨릭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왕국의 수도 파리에서 조직되었던 위그노 공

동체의 독특한 경험을 소개할 것이다.파리 위그노 공동체의 종교개혁은

지역 단위로 진행된 독일이나 스위스 종교개혁과는 달리 국가적 탄압에

맞서 종교적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개개인에 의지해 성장하였다.이런 상

황에서 종교개혁에 동참한 위그노 여성들은 남다른 신학적 소양과 적극적

인 행동력을 갖추게 되었지만,프랑스 종교개혁에 큰 몫을 했던 이 여성들

역시 순종과 침묵이라는 교회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종교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키운 강력한 신념과 의지가 오히려 종교개혁

진영에서 비판당하는 역설,이를 아르발레스트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점이 논문 후반부의 핵심 논지가 될 것이다.4장에서는 아르발레스트 회고

록의 구성과 연구사 경향을 살펴본 뒤,아르발레스트가 자신의 종교적 정

체성을 확립한 계기와 발전시킨 양상을 고찰하고,이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적하고자 한다.이는 결국 아르발레스트라는

한 위그노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체험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아르발레스트는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 시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두 달 여를 홀로 방황했던 시련 속에서 강력한 프로테스탄트 정체성을 정립

하였다.모르네와의 결혼 이후 아르발레스트는 험난한 프랑스의 정국 속에서

각종 고난과 갈등을 만나기도 하고,위그노의 수장 앙리 4세의 개종과 아들

의 죽음이라는 사회적,개인적 좌절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르발레스트는 위그노 여성의 인생이라는 지난한 순례의 도상에서

만난 난관을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극복해나갔다.

아르발레스트가 위그노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형성한 강력한 결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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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극적 행동 의지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직접 발현되었고 그

결과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가정은 프랑스 종교전쟁의 선봉 역할을 맡

게 되었다.5장에서는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 분석을 통해

가정에만 머물던 아르발레스트 역시 종교전쟁 시기 위그노 공동체 내부에

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구체적 역할을 맡았음을 밝히고,이를

통해 이들 부부가 서로를 위그노 대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역자로 보았

다는 점을 입증해보고자 한다.나아가 프랑스 종교개혁에서 가정은 사적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위그노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를 다지는 공적 연결

고리의 기능을 담당했고,결과적으로 부단한 현실참여의 장소가 되었음을

퐁텐블로 논쟁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추론해보겠다.종교개혁가들은

남성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삶이 여성들의 유일한 소명이라 가르쳤지만,아

르발레스트를 비롯,프랑스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간 일부 위그노 여성들은

이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실천을 토대로 여성과 종교개혁의 관

계를 새롭게 규정했던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의문이 생긴다.혹시 아르발레스트가 만든 가정은 그녀가

종교개혁 최전선에서 활동한 모르네라는 특별한 남성을 만났기 때문에 가

능했던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을까?종교적 식견을 갖추지 못했거

나 공적 세계의 모습을 미처 알지 못했던 평범한 위그노 여성이라면 과연

제도권 교회의 명령을 재해석하는 역동성을 지닐 수 있었을까?

프랑스 종교전쟁 이후 위그노가 처한 상황은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

답을 간직하고 있다.프랑스 종교개혁은 학살과 내전을 거쳐 결국 가톨릭

과 애매하게 공존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하지만 앙리 4세의 정치적 유

연성이 필요 없어진 17세기에 이르면,정치적 소수파였던 위그노 집단은

점차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1685년 루이 14세가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로 사는 모든 길을 끊어버린 이후,프랑스에

서 위그노로 산다는 것은 자국의 정치적,사회적 흐름에서 완전히 배제됨

을 의미했다.결국 프랑스는 굳건한 가톨릭 국가로 남았고,프랑스에서 종

교개혁운동은 실패한 혁명으로 끝나버렸다고 기록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퐁텐블로 칙령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건설과 종교적 의례,집



- 11 -

회,설교,교육,결혼과 등록 등 위그노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금지

한 이후에도,프랑스 칼뱅파는 나름의 생명력을 유지해나갔다.17세기 후

반 데제르(désert)25)라고 불렸던 프랑스 칼뱅파 신도들은 다시 시작된 탄

압에 맞서 비밀리에 종교집회를 열고 교회를 재건했다.이들은 소수에 불

과했지만,1715년 이후 앙투안 쿠르(AntoineCourt,1695-1760)라는 걸출

한 인물을 중심으로 프랑스 전역에 걸쳐 교회 조직을 개편하고 심지어 여

덟 차례에 걸쳐 전국 시노드까지 개최하는 등 프랑스 사회에서 여전히 그

존재를 이어나갔다.프랑스 칼뱅파는 이후 탄압에 대한 저항과 굳건한 생

명력을 상징하는 역사적 기억을 창출하며 프랑스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26)

프랑스 위그노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다시 조직화를 할 수 있던 기반은

바로 가정이었다.공개적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위그노들은 가정예배를

통해 자신의 위그노적 정체성을 확인했고,위그노 신앙을 지킨 여성들은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원칙을 자신의 아이

들에게 교육시켰다.결국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그 자체가 탄생하고 지속,

유지되는 데 있어 가정은 결정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결론에서는 프랑스

종교개혁에서 가정의 역할과 그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사

료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없이 많은 다른 ‘아르발레스트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

25)1685년 퐁텐블로 칙령 이후 위그노들은 스스로를 광야에서 방랑하던 히브리인들에 견주어 ‘데제르

(désert)'라고 칭하기 시작했다.’데제르‘란 단어는 광야 내지는 인적이 드물고 쓸쓸한 황무지를 뜻한

다.낭트칙령 폐지 이후 개혁 신앙의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데제르들은 초기에는 비밀리에 계획

없이 무작정 모여 개별적으로 위그노 예배를 개최했고,1685년부터 1715년까지의 이런 상황을

’désertimprovisé'의 시대라 부른다.1715년 이후 데제르들은 앙투안 쿠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교

회 조직을 재건하고 비밀리에 전국 시노드까지 집행하는 조직적 재건에 어느 정도 성공했으며,이

런 경향이 계속된 1715년부터 1760년까지를 ‘désertdiscipliné'의 시대라 불렀다.1760년부터 1787년

까지는 ’두 번째 데제르‘의 시기라 불리는데,이 당시 프랑스에서 위그노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낮

아지고 어느 정도 관용적 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프랑스 데제르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

을 드러내거나 교회조직을 강화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시민권 등록(étatcivil)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기에 어려움은 여전히 많았다.프랑스에서 칼뱅파 신도들이 시민권을 공식적

으로 회복한 것은 1787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통해서이다.DidierBoissonetHugues

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aris:Belin,2006),pp.224-274.

26)PierreNora,etal,LesLieuxdemémoire,tome3:LesFrance-Traditions,김인중 외 역, 기

억의 장소 4:프랑스들 2  (파주:나남,2010),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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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종교개혁 시대의 여성과 가정

제 1절 종교개혁가들의 여성관과 그 사회적 적용

이브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의와 지혜와 행복 속에 창

조된 존재입니다.하지만 이브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마치 태

양이 달보다 더 위대하듯,여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긴 하지만,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 남성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중략)남성은 하

늘의 태양과 같은 존재이며,여성은 달과 같은 존재이고,모든 동물은 별과 같

은 존재입니다.태양과 달이 모든 별들을 관장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입니

다.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열등한 존재지만,인간으로 창조

되었다는 점에서 축복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27)

1535년 창세기 설교에서 루터는 여성을 ‘모든 별보다는 위대하지만 해에

는 미치지 않는 달과 같은 존재’라고 지칭했다.루터는 신이 아담의 갈비

뼈를 사용해 이브를 창조하였다는 구절28)을 해석하면서 여성은 남성에 비

해 열등한 피조물이지만,신이 인격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축복과 은총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종교개혁가들은 여성을 성별

상 부족하지만 인간이기에 존엄한,‘피조물 중 가장 독특한(extraordinary)

위상을 지닌 존재’29)라 평가했다.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종교개혁은 영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리스

도교의 전통을 다시금 환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

다.30)루터는 이신칭의론(以信稱義論;Justificationbythefaithonly;sola

27)MartinLuther,“LecturesonGenesis,”MartinLuther,Luther'sWorks,ed.andtrans.byWalter

I.Brandt(Philadelphia:FortressPress,1957),vol.I,p.69.이하 LW로 약기.

28)[창세기 2장 20-23절]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

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

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본 논문에서 인용한

성서 구절은 대한 성서공회, 성경전서:개역개정판  (서울:대한성서공회,2008)에 준했음.

29)MartinLuther,LW,vol.I,p.68.

30)이는 사실 기존의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일관성 있게 동의하는 사안이다.‘구원’이라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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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e)을 통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고,만인사제주

의(萬人祭司主義;Priesthoodofallbelievers)를 통해 인간은 교회나 사제

등 외부의 매개 없이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루터

는 성직자의 독점적 특권을 부정했으며,평범한 교인들도 자신이 체험한

신을 고백하고 이를 남들과 나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렇듯 루터의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볼 때,이신칭의론과 만인사제주의 원칙을 통해 그

리스도 교인들에게 영적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복원시키기 위한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31)종교개혁이 제시한 새로운 구원의 길은 남녀의 구분 없

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따라서 종교개혁가들의 담론 속에서 여성은 다시

금 신을 닮은 피조물이자 신이 은총을 베풀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루터의 이신칭의론은 여성을 구원의 대상뿐 아니라 사랑의 실천

에 있어서도 동등한 존재로 여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루터는 인간

의 노력이 아니라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은총이 인간에게 아무런 이

유 없이 임했다고 믿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았다.그렇다면 갑자기

구원이라는 거대한 은혜를 입어 모든 속박과 규제에서 벗어난 인간은 필

연적으로 사랑과 은총에 가득 찬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따라서 루터는 십

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사랑을 실천한 예수를 본보기 삼아 구원받은 교인

들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자 최

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32)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 남녀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다.루터가 이

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대표적 인물로 아브라함,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

브가를 거론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루터에게 아브라함은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며 산’사

속에서 인간 남녀노소는 인종과 지위를 막론하고 동등한 존재이며,이런 ‘영적 평등’의 개념은 아마

도 그리스도교가 서양 세계에 정착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었을 것이다.그리스도교 주

류 신학에서 여성의 영적 평등이 꾸준히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PatriciaRanft,WomenandSpiritualEqualityinChristianTradition(New York:St.Martin's

Press,1998).

31)그리스도교인의 자유 개념과 칭의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JamesM.Kittelson,Lutherthe

Reformer:TheStoryoftheManandHisCareer,김승철 역, 개혁자 말틴 루터  (서울:컨콜디

아사,1995),p.184.

32)JaneDempseyDouglass,“WomenandtheContinentalReformation,”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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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었지만,그야말로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

준 인물이었고,리브가 역시 ‘피와 살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고통

받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면서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오히려 더 아

름다운 존재라 보았다.이처럼 루터는 이신칭의론에 입각,구원이 약속된

모든 사람들은 남녀의 구분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

다고 여겼던 것이다.33)

신의 은총을 통해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렇듯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므로,이를 특정 성직자 집단에게만 국한시켜놓을 이유가 없

다.이 시점에서 루터의 이신칭의론은 만인사제주의와 상호 결합되며,이

때 여성 역시 신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믿음을 설파할 수 있는 존재라

해석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루터는 ｢교회의 바빌론 유수｣34)라는 논

문을 통해 만인사제주의 개념을 이론화하면서,교회와 사제의 매개 없이

신과 직접 연결된 존재인 교인들은 자신의 믿음과 실천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만인사제주의 개념의 현실적 적용은 많은 논란을 낳았

고,가톨릭 교권은 사도 바울의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35)는 발언을

근거로 여성이 설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만인사제주의를 폄하한 바 있

다.이런 논란에 대응해 루터는 만인사제주의의 개념은 설교 등의 사안을

넘어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항변했고,나아가 상황

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면 여성이 설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

했다.

교황주의자들은 [교회에서 여성이 침묵하라는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을 보고

모든 그리스도 교인들이 설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특히 여성은

제외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중략)모든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습니다.(중략)바울은 [여성의 설교]그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당시 법

규정에 따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성령께서 요엘에게 ‘너의 딸들이 예언을 하

33)Ibid.,pp.294-296.

34) 교회의 바빌론 유수 는 가톨릭 사제가 지닌 특권적 지위를 부정하고 화체설(transubstantiation)

을 거부하는 등 종교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인사제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루터의 대표

적 저술이다.MartinLuther,“TheBabylonianCaptivityoftheChurch,”LW,vol.36,pp.3-126.

35)[고린도 전서 14장 34절-35절]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

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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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바울같이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중략)만일 남자들이 없어 거기 설교할 사람이 없다면,

여성이 설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36)

그리스도교인의 영적 자유와 평등에 근거를 둔 이신칭의론과 만인사제

주의는 개혁운동을 이끄는 핵심 교리가 되었고,원론적 차원에서 여성을

영적 자유와 평등의 대상에 포함시킨 루터의 태도는 이후 종교개혁가들에

게는 일반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졌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며 개혁운동을 다시 한 번 확장시킨 칼뱅

역시 구원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자격은 동등하다고 주장했고,여성의 종

교적 참여라는 사안에서도 루터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칼뱅은 여성이

교회에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바울의 말은 신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 세

상의 질서를 지키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한 부수적 조항에 불과

하다고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세상에는 영원불멸하며 영원히 우리가 구속될 금지조항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워낙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략)하지만 보십시오.바울이 여성에게 침묵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

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기라도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까?(중략)결코 그

렇지 않습니다.상황에 따라 여성이 말하는 게 더 어울리는 곳도 있고 여성이

침묵하는 게 더 어울리는 장소도 있게 마련입니다.37)

종교개혁과 여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신칭의론이나 만인사

제주의에 기반을 둔 루터와 칼뱅의 주장은 동시대 여성들에게 종교적 자

유와 영적 평등의 개념을 고취시켰고,결과적으로 개혁운동 초기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38)실제로 개혁운동

초기 여성들은 루터의 교리에 감명을 받아 수녀원을 탈출하기도 했고,가

36)MartinLuther,“TheMisuseoftheMass,”LW,vol.36,p.151.

37)JeanCalvin,InstituteoftheChristianReligion,ed.byJohnT.McNeill,trans.byFordLewis

Balltes,vol.2(Philadelphia:WestminsterPress,1960),p.1209.

38)SusanKarant-Nunn,“TheReformationofWomen,”BecomingVisible:WomeninEuropean

History,eds.by RenateBridenthal,SusanMosherStuard,andMerryE.Wiesner,3rded.

(Boston:Houghton-Mifflin,1998),pp.1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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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릭미사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성상파괴운동에 가담하는 등 적극적인 방

식으로 종교개혁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초기,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개혁운동에 참여하고

자 했던 여성들은 곧 자신들이 종교개혁 주류 질서에서 배척당하고 있음

을 깨닫게 되었다.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영적 평등과 자유의 개념은 어

디까지나 구원 등 ‘종교적’범주 안에서 해석될 문제였기에,그들은 자신들

의 교리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계층 간 평등을 주장하는 등 현실적

사안으로 환원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었다.따라서 종교개혁가들은 자

신의 종교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 여성의 행동

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이를 통제하고자

노력했다.남녀가 구원에 있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도 여성은 창조될

때부터 ‘취약하고 종속되어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39)루터는

성경,특히 창세기를 통해 이런 여성관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으로 만드셨습니다.(중략)그러나 인간인

아담은 배우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닮은 조력자를

아담에게 보내주셨다고 적혀 있는데,이 구절은 특히 출산을 위한 배우자라고

해석해야 합니다.(중략)따라서 여성이란 남성에게 봉사하고 아이를 낳는 데

있어 도움을 주려는 바로 그 목적만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중

략)이브는 사탄의 간교함을 알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취약한 존재여서 사

탄[의 의도가]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중략)사탄은 인간 중 여성이라는 더

약한 존재에게 먼저 접근한 것입니다.(중략)신께서는 여성에게 남편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여성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 수 없음

을 뜻합니다.(중략)아내는 남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남편이 어

디에 있든 아내는 그를 좆아야 할 것이고,겸손하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40)

루터의 창세기 설교에서 발췌한 위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루터가 여성

에 대해 다음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첫째,여성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

다도 출산이다.둘째,여성은 진위를 구분할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하고,여성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39)MerryE.Wiesner,WomenandGenderinEarlyModernEurope,p.31.

40)MartinLuther,“LecturesonGenesis,”LW,vol.1,pp.1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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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종속과 복종은 신의 명령이자 ‘자연스러운41)’일이기 때문이다.마

지막으로,여성이 남성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며,사회혼란의 근원이 될 수 있다.따라서 여성

은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의 의지 전체를 남편에게

의탁하는 수동적인 존재,즉 그의 표현대로 “벽에 박힌 못42)”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최선이었다.

루터가 남녀를 상하 위계관계 속에서 파악했다는 점은 루터의 부부관계

에 대한 태도에 그대로 녹아있다.

여성들이여,남편을 주인으로 삼고 그를 군주로 여기십시오.남편이란 아내의

머리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중략)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좌우하려 하

지 말고,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중략)아내들은 남편의 뜻에 따르고 그에게

지침을 받을 자세를 갖춰야만 합니다.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복종시키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예로부터 신앙

심 깊고 순종적인 아내들은 ‘맞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43)

“아내와 함께 하는 삶은 신이 주신 은총이며 신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44)이라고 결혼을 상찬했던 루터지만,올바른 결혼생활을 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었다.아내가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그런 남편을 주신 신의 명령에 복종해 남편에게 순종할 것

만을 생각”45)할 때,남편이 주먹과 발길질을 통해 강제로 복종시키며 결혼

생활이 추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즉,루터는 부부관계를 남성의 권위

41)비즈너는 루터가 여성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된 가장 흔한 말이 바로 ‘자연적인(natural)’이란 단어

라고 지적했다.이는 루터가 인간의 본성 상,그리고 신이 내린 명령 상 여성의 종속은 그들의 존재

자체에 새겨진 ‘자연적인’것이라고 보았다는 뜻이다.이런 시각을 통해 루터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

터 이어지는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알 수 있다.MerryE.Wiesner,“LutherandWomen:The

DeathofTwoMarys,”pp.297-298.;로퍼 역시 루터가 여성이 결혼,아이,가정의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을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라 보았다고 주장했다.LyndalRoper,

“Luther:Sex,MarriageandMotherhood,”HistoryToday,vol.33(1983),p.35.

42)MartinLuther,LW,vol.1,p.202.

43)MartinLuther,“A SermononMarriage,15,January1525,”D.MartinLuthersWerke,vol.

XVII/I,pp.26-27의 내용을 SusanC.Karant-NunnandMerryE.Wiesner-Hanks,Lutheron

Women:ASourcebook(Cambridge:CambridgeUniv.Press,2003),p.95에서 재인용.

44)MartinLuther,“TheEstateofMarriage,"LW,vol.45,p.18.

45)MartinLuther,D.MartinLutherssämmtlicheWerke,vol.51,p.428을 MerryE.Wiesner,

“LutherandWomen:TheDeathofTwoMarys,”p.2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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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하고 여성은 이에 복종하는 상하관계로 파악했고,이는 결혼의 질

서와 안락함을 지키는 필수적 요소라고 보았다.46)

루터 여성관과 결혼관의 핵심은 결국 ‘여성의 종속과 상하관계의 확립’

이라는 가부장제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루터는 이를 신의 명령이자 자연

의 이치이며,실용적으로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해나가는 첩경이라 보았다.

그런데 루터는 가부장제를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을 운영하는 원리로만 보

지 않고,이를 사회적 관계에도 대입,이를 종교와 정치를 운영하는 근본

원리로 확장하려고 시도했다.

루터가 가장을 머리로 삼아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부권주의적 원칙을 공

적 사회에 적용하고자 한 이유는 가부장제야말로 종교개혁 초기 혼란스러

운 현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종교개혁

초기 이신칭의론을 통해 가톨릭 종교관행과 제도를 비판한 루터의 모습은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의식을 촉발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실제로

1525년 독일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중들은 루터가 개진한 영적

자유의 개념을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에 대입하고자 시도했다.이

에 루터는 농민들이 자신의 종교적 의도를 오해하고 이를 남용하고 있다

고 여겨 크게 당황하게 된다.47)

자신의 사상을 오해한 농민들도 문제지만,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대해 아

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민중들 역시 루터의 고민거리였다.1527년 선제후령

작센에서 수행된 교구시찰 결과,루터는 자신들의 새로운 교리가 민중의

종교문화 속에 올바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오해와

무지가 넘치는 현실을 목도한 루터는 민중을 대상으로 무엇이 진정한 종

교개혁의 원리인지 교육시킬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고,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되었다.48)

1529년 삽화와 함께 작은 소책자 형식으로 출간된  일반 목사와 설교자

를 위한 소 교리문답서 는 루터의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이라

46)MerryE.Wiesner,WomenandGenderinEarlyModernEurope,p.32.

47)박준철,｢16세기 독일 민중종교문화를 통해 본 종교개혁의 수용과 거부｣, 서양사론 ,vol.92

(2007),pp.52-53.

48)박준철,같은 논문,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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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49)원래 교리문답(catechism)이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교

육지침서로,중세 이래 가톨릭교회는 교리문답을 신도들에게 종교적 내용

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한 바 있다.50)루터는 민중 교

육을 위해 교리문답의 형식이 유리하다고 보았고,이후 다양한 종교개혁가

들의 교리문답서가 연이어 출간되기도 했다.

루터 교리문답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교리문답의 중심에 십계명,그중에서

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4계명51)을 배치시킨 것이다.루터는 이를

통해 민중들에게 권력자와 신에 대한 순종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차

원과 마찬가지라고 설득하고자 했다.루터가 교리문답서의 서문에서 “아이

들을 교육시킬 때나 민중들을 대할 때 제 4계명이 강조되어야 합니다.이

를 통해 그들이 질서정연하고,신앙심 깊으며,순종적이고 평화를 사랑하

는 존재가 되도록 격려”52)해야 한다고 쓴 것은 가부장제라는 가정의 운영

원리를 사회의 운영원리로 확장시켜 위계질서를 복원하는 도구로 삼고자

했던 루터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53)

루터의 교리문답 속에 깃든 가부장제 원리와 부권주의적 성향은 종교개

혁 진영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

었다.그리고 이는 단지 종교개혁 진영이나 독일만의 현상은 아니었다.16

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에 기반을 둔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는 분열

되었고,새로 등장한 프로테스탄트 진영 각 교파나 이들에게 위협받게 된

49)성직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대 교리문답서 와는 달리,이 책은 철저하게 보통 사람들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으며,그들의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TheodoreG.

Tappert,ed.andtrans.,TheBookofConcord:TheConfessionsoftheEvangelicalLutheran

Church(Philadelphia:FortressPress,1959),p.337.

50)RobertJamesBast,HonorYourFathers:Catechism andtheEmergenceofaPatriarchal

IdeologyinGermany,1400-1600(Leiden:E.J.Brill,1997),pp.2-13.

51)가톨릭교회와 루터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제 4계명에 해당한다.그러나 칼뱅파 등 현

재 대부분의 개신교파와 그리스 정교회 등에서는 가톨릭의 십계명 중 제 1계명인 ‘한 분이신 하나

님을 흠숭하여라’는 구절을 두 계명으로 분리했기 때문에(제 1계명,‘나 외의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제 2계명,‘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은 제 5계명에 해당한다.

52)MartinLuther,“SmallCatechism,”p.340.

53)바스트는 부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 개념이 종교개혁 시기 루터파에게만 국한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위기의 시대 질서와 법을 강조하는 집단에게서는 늘 발견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

론이며,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 교황에 대한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중세 말 14세기경부터 서유

럽 그리스도교 사회에 다시 한 번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RobertJamesBast,Honor

YourFathers,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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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모두 자신의 교리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

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정,공식화할 필요를 느꼈으며,교파의 정체성을 신

도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54)이를 위해 강제력을

지닌 정치권의 개입은 필수적이었다.반면 당시 중앙집권적 관료기구를 구

성하는 등 점차 조직화되고 있던 정치권은 종교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민중을 균질적이고 규율화된 신민집단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55)

교권과 정치권이 연대해 여성에게는 가장에 대한 순종을,민중에게는 군

주에 대한 복종을 권유하며 이 잣대에 따라 민중의 일상생활을 세세히 통

제하고자 시도한 사회규율화 과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56)종교개혁 진영

과 가톨릭 사이의 대립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1555년 이후,사회규율화는

독일과 스위스 등 종교개혁 진영은 물론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가

톨릭 진영의 공통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57)

사회규율화 과정을 통해 부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정착되면서,그 원형

을 제공한 가정의 가부장제적 속성은 강화되었다.권위의 원형인 가장은

이제 정치지도자와 신에 비견되며 아내와 아이들을 좌우할 수 있는 불가

54)루터파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ConfessionofAugusburg,1530),칼뱅파의 취리히 합의서

(ZurichConsensus,1549),영국 국교회의 공동기도서(BookofCommonPrayer,1549),가톨릭의 트

렌토 신앙고백(TridentineProfessionofFaith,1564)등이 이런 신앙고백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HeinzSchilling,“ConfessionalEurope,”HandbookofEuropeanHistory,1400-1600:LateMiddle

Ages,RenaissanceandReformation:Visions,ProgramsandOutcomes,eds.byThomasA

Bradyetal.,vol.2(Leiden:E.J.Brill,1995),p.641.

55)황대현,｢16-17세기 유럽의 ‘교파화 과정’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사회적 규율화’의 첫 단계로서의

교파화 과정 패러다임에 대한 독일 사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vol.100(2006),pp.

303-304.

56)사회규율화(socialdiscipline)라는 용어는 오에스트라이히(GerhardtOestreich)가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사회규율화를 국가가 백성들의 행동과 태도를 조종하고 지휘하며 통제하는 것으로 여겼고,위

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성을 지닌다고 분석했다.또한 오에스트라이히는 ’규율‘이란 단어를 지배계

급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강제하는 행위라 해석했다.이에 고스키

(PhilipS.Gorski)는 ’규율‘의 개념을 이해할 때 종교적 이상이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며 오에스트라이히의 개념을 더 확장시켰다.또한 고스키는 사회규율화 과정이 자아의 규

율화,규율의 제도화,그리고 규율체제의 강화라는 세 국면을 통해 진행된다고 분석했다.PhilipS.

Gorski,“Calvinism and State-Formation in Early Modern Europe,” State/Culture:State

FormationaftertheCulturalTurn,ed.byGeorgeSteinmetz(Ithaca:CornellUniv.Press,1999),

pp.161-162.

57)가톨릭 진영의 사회규율화 과정에 대해서는 RobertBireleyS.J.,“EarlyModernCatholicism as

aResponsetotheChangingWorldoftheLongSixteenthCentury,”TheCatholicHistorical

Review,vol.95,no.2(April,2009),pp.21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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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의 지위를 확보하였다.여성의 영적 자유와 평등을 이론적인 차원에서나

마 지지하던 종교개혁가들은 사회적 혼란에 대항하기 위해 가부장제 원리

로 되돌아갔고,이제 여성은 가장에게 순종하는 충실한 아내의 자리에 기

꺼이 만족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이렇듯 루터파 종교개혁에서 가정

은 결국 “권위와 복종에 대해 배우는 장소”58)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혁명적 성격이 점차 사회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위

축되고 부권주의적 권위가 이를 대체하는 현상은 칼뱅파 종교개혁에서도

계속되었다.칼뱅은 기본적으로 질서와 체계를 중시하며,신의 질서가 사

회에 구현되는 현실적 방안을 깊게 고민했던 사상가였다.칼뱅은 신적 질

서가 사회 속에 정착되기 위해서 가정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파악했고,

가부장제에 기초한 가정을 신의 질서가 구현된 이상적 공간이라 여겼다.

그렇다면 칼뱅은 어떤 이론적 근거를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칼뱅파 종교개혁과 가부장제의 관계를 파악하려면,칼뱅이 그리스도교

신학과 현실윤리를 결합하기 위해 강조한 ‘소명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명론이란 모든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신의 세속적 위치에 맞는 특정한

역할,즉 ‘소명(Beruf,vocatio)’을 부여받았고,삶 속에서 이를 완수할 책임

을 지닌다는 이론으로,칼뱅이 이신칭의론의 윤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히 강조한 개념이다.59)칼뱅은 소명론을 가정에 적용,남성은 가장답게

가정을 이끌며,여성은 아내답게 가장에게 순종하고 그를 보조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래 인용한 칼뱅의 창세기 주해는 칼뱅이 가

58)GeraldStrauss,Luther'sHouseofLearning:IndoctrinationoftheYoung intheGerman

Reformation(Baltimore:TheJohnsHopkinsUniv.Press,1978),p.130.

59) 칼뱅은 이신칭의론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임은 확실하지만,막상 일상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았다.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의 실천적 신앙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칼뱅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 행동 자체는 마

음대로 방종하게 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로 이신칭의론이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이를 경계하

고자 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칼뱅은 예정론(predestination)에 의거 구원받기로 되어있는 이들은

신의 영광을 지상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그들이 각각 세속적 위치에 따라 부여받은 특정한 역할인

‘소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구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럴 경우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신이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선민(選民)’을 구별해내는 일종의 징표가 된다.

이신칭의론의 칼뱅식 재해석과 구원론에 대해서는 StevenOzment,TheAgeofReform,pp.

372-378.칼뱅이 소명론과 예정론을 활용,현실윤리와 그리스도교 교리를 연결한 방식은 박준철,

｢‘vitaactiva’,칼뱅이 추구한 교회 개혁의 본질｣, 지식의 지평 ,vol.7(서울:한국 학술협의회,

2009),pp.26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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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남녀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여성은 남편을 도우라는 그들의 의무를 숙지하고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임명하

신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깊게 깨우쳐야만 합니다.동시에 남

성들도 자신들의 반쪽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

다.남성과 여성간의 의무는 상호적이며,여성이 남성을 돕는 역할을 명받은 것

처럼,남성도 [가정을 이끄는]머리이자 지도자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60)

나아가 칼뱅은 가정 속에서 부부가 각자 소명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

습이야말로 ‘신적 질서에 의한 사회’61)건설의 초석이라 보았다.가정 속에

서 남편과 아내의 소명을 다하는 자세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칼뱅이 추구하던 궁극적인 목표인 신적 질서에 의한 사회를 이 땅에

서 구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이는 거꾸로 신적 질서에 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결국 루터에게 가정이 ‘복종을 배우는 장소’였다면,칼뱅에게 가정은

‘소명을 배우는 장소’였던 것이다.

소명과 질서를 강조한 칼뱅의 관점은 결과적으로 종교개혁 시대 기존의

사회질서를 보존시키고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62)칼뱅은 소

명론을 적용,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였고,그 결과

가정 내 위계질서는 더욱 강조되었다.또한 칼뱅은 소명론에 의거,가정에

서 조신한 아내와 자애로운 어머니로 사는 것을 신이 여성에게 부여한 유

60) Jean Calvin,“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Calvin:

Commentaries,ed.andtrans.byJosephHaroutunian(Philadelphia:WestminsterPress,1958),p.

358.

61)JanineGarrisson,LesProtestantsauXVIesiècle,p.32.

62)칼뱅의 여성관이 가부장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더글라스(J.D.

Douglass)는 칼뱅이 가장의 권한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장이 지닌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켰다는 점을

강조했고,나아가 칼뱅은 여성의 예속을 신의 명령이라 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역

사적인 조건의 문제로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JaneDempseyDouglass,Women,Freedom,and

Calvin,심창섭 역, 칼뱅의 여성관  (서울:무림출판사,1990),pp.75-114.특히 p.83.그러나 최근

칼뱅의 신학에 나타난 여성관을 총정리한 톰슨은 더글라스의 해석이 칼뱅의 아디아포라(adiaphora)

개념을 확대해석한 결과라고 반박하면서 칼뱅은 여성의 종속을 신이 내린 불가침의 숙명이라 보았

다고 주장했다.JohnLeeThomson,JohnCalvinandtheDaughtersofSarah:WomeninRegular

andExceptionalRolesintheExegesisofCalvin,HisPredecessorsandHisContemporaries

(Genève:Droz,1992),pp.22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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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사명으로 규정했고,여성들은 그 외에 어떤 대안도 용납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칼뱅파 종교개혁의 부권주의적 속성은 칼뱅이 신적 질서를 구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체계적으로 확립한 각종 제도 속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데,

그 대표적 기구로 컨시스토리(consistory)63)를 들 수 있다.컨시스토리는

신도의 생활 전반을 감찰하는 칼뱅파 특유의 기관으로,1541년 설립된 이

래 칼뱅파 교회의 기본 제도로 정착되어 유럽 각지에 널리 보급되었다.제

네바 컨시스토리는 종교개혁적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신도

들 사이의 일상적 갈등을 해소하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컨시스토리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라,신도들의 일탈을 규제하기 위한 자체적 처벌방

식을 확보하고 있었고,사법기관과의 공조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네바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64)

그런데 제네바 컨시스토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다름 아

닌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련된 분쟁들이었다.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 양

상에 대해 연구한 위트(JohnWitte)와 킹던(RobertKingdon)은 컨시스토

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사안이 바로 결혼을 둘러싼 논쟁,간통과 혼외

정사 등 성적 문제,그리고 부부 간 불화 및 자녀교육 등 가정생활 전반과

관련된 것들이라 파악했다.65)따라서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회의기록은 칼

63)현재 국내 신학자들은 컨시스토리 (consistory,consistoire,Konsistorium)를 ‘당회’혹은 ‘교회회의’

로 번역하고 있다.그러나 당회(session)란 한 개체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를

뜻하며,제네바 컨시스토리의 경우 일개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제네바 칼뱅파

에 속한 여러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 없다.또한 가끔

사용되는 ‘교회회의’라는 번역 역시 뜻이 애매하다.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오늘날 한국 장로교의 조

직과 비교해보았을 때 ‘노회’(presbytery)‘,즉 한 지역에 속한 여러 개체교회의 목사와 장로대표들이

모인 의결기구에 가깝다.그러나 현재 ’노회‘라는 번역은 학계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필자는 컨시스토리라는 용어를 번역 없이 그대로 명시하겠다.

64)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초기 공개적인 참회나 성찬식 금지 등의 처벌방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권

한이 확대되면서 1555년 공동체로부터 파문할 권리까지 확보하게 되었다.1560년대 이후 제네바에

칼뱅의 영향력이 확고해진 시기부터 컨시스토리는 이런 권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제네바의 종

교개혁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작업에 정진했다.JohnWitteJr.andRobertM.Kingdon,Sex,

MarriageandFamilyinJohnCalvin'sGeneva:Courtship,EngagementandMarriage,vol.1

(GrandRapidandCambridge:WilliamB.EerdmansPublishingCompany,2005),pp.67-68.

65)위트와 킹던은 제네바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점인 1546년(제네바 결혼법령 발표),1552년(프랑스 출

신 이민자 유입과 파문권 확보를 위한 갈등),그리고 1557년(파문권을 확보한 칼뱅의 전성기)을 기

준으로 컨시스토리에서 다룬 항목과 판결 내용을 분류했다.위트와 킹던이 성과 결혼,그리고 가족

에 대한 사안으로 분류한 항목은 간통,혼외정사,부도덕한 성행위,강간,성적 공격,약혼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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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의 여성관과 가정관이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66)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상정된 안건과 그 판결내용을 살펴보면,칼뱅이 결

혼과 가정생활을 운영할 원칙으로 가부장제를 내세웠음이 분명히 드러난

다.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이러한 속성은 가정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가장의 권한을 무엇보다 강조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이때 여성은 어디

까지나 가장을 보조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고,가정의 일상이나 자녀의

미래를 관장할 독자적 권리를 지닐 수 없었다.67)칼뱅이 자녀의 결혼 같은

중대사를 정할 때 오직 아버지의 동의만을 필수적 요건으로 보았고,어머

니의 입장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입증한다.1547년 딸의 결

혼을 주관한 어머니를 엄격히 처벌한 컨시스토리의 판결을 살펴보자.

1547년 4월 5일,테베나와 그의 딸 막시마가 컨시스토리에 소환됨.막시마는 어

머니 테베나가 자신을 에티엔 드 로네라는 남성과 결혼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주

장함.에티엔 드 로네는 자신이 막시마와 결혼약속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

증표로 어머니 테베나에게 나이프를 주었다고 주장함.10살에 불과한 막시마는

에티엔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을뿐더러 지금 리옹에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

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판결)컨시스토리는 에티엔과 막시마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이 결혼을 인정하면 나쁜 선례가 남을 것을 우려함.[4

월 12일 소 의회68)는 막시마의 어머니 테베나를 3일 간의 금고형에 처함.]69)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자녀의 결혼을 결정한 아내의

처신을 중범죄로 보고 이를 사법부에 이관,금고형에 처하게 했다는 점은

갈등,부부나 가정 내 불화,유산,세례와 관련한 논쟁,자녀 양육과 교육문제,부모에 대한 불복종,

가정폭력,방기,타 종교인과의 결혼,이혼 등인데,그들은 이런 사안이 컨시스토리에 상정된 전체

안건 중 60%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Ibid.,pp.71-77.특히 pp.75-76의 도표를 참조할 것.

66)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대한 기본 사료로 RobertKingdon,ThomasA.LambertandIsabellaM.

Watteds,RegistresduconsistoiredeGenèveautempsdeCalvin,tomeI-V (Genève:Droz,

1996-2010)을 들 수 있다.현재 1542년부터 1555년까지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회의록 전권이 출간되

어 있다.

67)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여성에 대한 시각은 JeffreyR.Watt,“WomenandtheConsistoryin

Calvin'sGeneva,”SixteenthCenturyJournal,vol.24,no.2.(Summer,1993),pp.429-439.

68)소 의회(lepetitconseil)란 제네바의 사법기구로,컨시스토리에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

는 사안을 넘겨받아 사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WitteandKingdon,JohnCalvin's

Geneva,pp.68-69.

69)Ibid.,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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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뱅이 가정에서 가장의 결정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70)일부 학자들은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가정폭력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 것 등을 지적하며 남녀평등에 있어 칼뱅이 다른 종교개혁가보다

더 발전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71)이는 여성에 대한 존

중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의 독보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가장에게 그

만큼 더 큰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라 해석하는 편이 적절하다.칼뱅에게

가부장이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대리한 존재로,지극한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72)

가장이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 만큼,가장의 의

지는 때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결정적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다.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승인한 최초의 이혼으로 기록된 피에르와 베누아트 아모

(PierreandBenoiteAmeaux)부부의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

다.73)피에르 아모는 소 의회 위원에 선출될 정도로 영향력을 지닌 제네바

출신 부르주아였는데,그는 1543년부터 1545년까지 아내인 베누아트와 이

혼하겠다는 내용의 청원을 십여 차례 거듭했다.피에르 아모는 컨시스토리

에 자신의 아내 베누아트가 신을 모독하며 결혼과 가정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고 고발했고,이를 근거로 아내와 헤어지기를 원한다고 주장

했다.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이혼을 이론적으로 인정했지만 간통의 혐의가

인정될 때만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아모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74)

70)대부분의 종교개혁가들은 결혼에서 부모의 동의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구절을 거론했지만,칼뱅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승인한 아브라함의 사례를 거론하며 자

녀의 결혼에서 아버지의 동의만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내세웠다.John WitteJr.,“HonorThy

FatherandThyMother?ChildMarriageandParentalConsentinCalvin’sGeneva,”TheJournal

ofReligion,vol.86,no.4(October2006),pp.589-593.

71)WitteandKingdon,JohnCalvin'sGeneva,p.56.

72)JeanCalvin,InstituteoftheChristianReligion,vol.1,pp.401-402.

73)RobertM.Kingdon,AdulteryandDivorceinCalvin'sGeneva(Cambridge:HarvardUniv.

Press,1995),pp.31-70.

74)피에르의 아내 베누아트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는데,그녀는 컨시스토리에 소환

되었을 때 신의 사랑은 남녀 간 자유로운 성관계를 가능케 한다고 진술하는 등 혼란스러운 발언을

거듭했다.컨시스토리는 베누아트의 처신을 의심하며 그녀가 간통을 범했을 증거를 추적했지만 이

를 입증할 수 없었고,따라서 피에르 아모의 첫 청원 당시 이혼은 성립되지 못했다.Ibid.,pp.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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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544년,아내 베누아트는 갑자기 자신의 간통 혐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남편과의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선언했다.피에르와

베누아트 아모의 이혼 사례를 연구한 킹던은 가장인 피에르가 아내 베누

아트를 집에서 내쫓고 그녀가 결혼 당시 가져온 지참금에 대한 권리를 독

자적으로 행사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아내를 압박했으며,이런 정황이

베누아트에게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 추론했다.75)베누아트의

고백 이후 아모 부부의 이혼은 성립했고,피에르는 1년 뒤 다른 여성과 재

혼,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성공했다.피에르와 베누아트 부부의 이혼

과정을 통해,제네바 공동체에서 남성은 가장으로서 원치 않는 결혼을 이

혼으로 이끌 수 있는 현실적 역량을 지니고 있었으며,컨시스토리 역시 이

를 추인했음이 단적으로 입증된다.

이처럼 중세 가톨릭교회의 권위에 저항하고 영적인 자유와 평등을 회복

하기 위해 투쟁의 일선에 나섰던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인간에게 가장 익숙한 통제 수단 중 하

나인 가부장제에 손을 내밀었다.루터와 칼뱅이 주창한 영적 평등과 자유

의 원리는 여성의 현실적,사회적 조건을 재고하는 차원과 연결되지 못했

고,여성은 여전히 본성적으로 열등한 존재라 취급되었다.이런 종교개혁

가들의 여성관은 종교개혁이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 속에 단단히

각인되기에 이르렀다.루터파 종교개혁을 통해 가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위에 순응하는 법을 학습하는 공간이 되었고,칼뱅파 종교개혁을 통해

가정은 소명에 의거한 위계질서를 충실히 지탱하는 기반으로 재조직되었

다.이런 흐름 속에서 가정 내 여성의 위상은 오히려 위축되었다.다수의

역사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개혁 진영의 가부장들은 가톨릭 지역의

가부장보다 더 많은 권리와 지배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파악했으며,76)결

과적으로 종교개혁이 전파된 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가톨릭 사회

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악해졌다고 분석했다.77)

75)Ibid.,p.53.

76)MerryE.Wiesner,WomenandGenderinEarlyModernEurope,p.281.

77)데이비스는 종교개혁 이후 16세기-18세기 동안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나

아가 데이비스는 특히 가톨릭 신앙의 내용 중 수녀원이나 성녀 등의 존재가 여성적 신성이나 리더

십을 구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 신학 자체가 더 근대적이거나 여성에게 호의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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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종교개혁 진영의 대응

종교개혁 시대 가부장제와 부권주의적 경향이 재확립되었다는 사실은

동시대 활동한 여성 개혁운동가들에 대한 종교개혁 진영의 대응양상 속에

서 다시금 입증된다.종교개혁가들의 다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여성관

에도 불구하고,당시 여성들 중 일부는 깊은 종교적 성찰을 바탕으로 종교

개혁의 대의에 공감한 후,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공공연히 표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운동에 동참하고자 시도했다.이런 여성들은 자신의

종교적 주장을 설교나 출판의 형태로 공론화했고,개혁운동을 탄압하는 공

권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슈트라스부르크의 카타리나 쉬츠 첼

(KatharinaSchützZell,1497-1562),바이에른의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

(Argula von Grumbach,1492-1563),그리고 제네바의 마리 당티에르

(MarieDentière,1495-1561)등은 여성이 종교개혁에 동참하여 자신의 종

교적 신념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그러나

종교개혁적 신념에 지극히 충실했던 이들의 삶은 이후 개혁운동 진영 내

부에서 철저히 부정당하고 말았다.

먼저 카타리나 쉬츠 첼에 대해 살펴보자.슈트라스부르크 출신인 그녀는

1521년 경 루터의 글을 읽고 프로테스탄트로 개종,1523년 유명한 설교자

이자 종교개혁가 마티아스 첼과 결혼했다.개혁운동가들이 성직자의 결혼

을 이론적으로 지지하기는 했지만,아직 루터조차도 결혼을 망설이고 있던

1520년대 초,슈트라스부르크에서 나름 알려진 가문 출신인 카타리나가 사

제와 결혼한 사건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하지만 카타리나 본인

은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이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동시에 ‘교회의 어머니’

라는 새로운 ‘성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변호했고,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집필해  나의 남편 마티아스 첼에 대한 변명 이라

는 저작을 출판했다.78)

는 해석 역시 전면 부정했다.NatalieZemonDavis,“CityWomenandReligiousChange,”p.94.

78)KatharinaSchützZell,“KatharinaSchütz'sApologiaforMasterMatthewZell,HerHusband,”

ChurchMother:TheWritingsofProtestantReformerinSixteenth-CenturyGermany,ed.and

trans.byEIsieMcKee(Chicago:Univ.ofChicagoPress,2006),pp.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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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리나 첼은 이 글에서 성직자도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 신의 영광

을 드러낼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마티아스와 결혼하였다고 주장했고,

성직자와의 결혼은 자신에게 믿음 속에서 살아나가겠다는 결심을 더 확고

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목회자가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많은 공포와 반대가 넘치고 있고,여전

히 목회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여성과 관계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까

닭에,나는 스스로 사제와 결혼했습니다.그리고 내가 이 결혼을 한 의도는 모

든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이를 장려하고 권하기 위해서입니다.(중략)내 남편

역시 신의 영광을 더 전하고 그 자신의 구원을 공고히 하며 또한 모든 신도들

의 구원을 돕기 위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중략)나는 이 결혼이 하나님을 즐

겁게 하고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해 유익하며 나아가 모든 이들의 영혼과

마음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길 바랍니다.79)

카타리나 첼은 일개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출판하는

적극적 태도 자체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하지만 그녀는

종교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성별에 구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

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나아가 카타리나 첼은 새로운 종교적 진

리를 깨우친 프로테스탄트라면 이를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표방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네 소관이 아니다.다른 사람에게

맡겨라’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난 이렇게 대답하겠습

니다.당나귀도 예언자가 미처 보지 못한 천사를 알아보고 입을 열어 말을 했

는데80),인간씩이나 된 내가 진리를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

한 일 아닙니까.(중략)바울은 ‘여성들은 침묵하라’고 말했지만,나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도 여성도 없다’81)고 말했음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

다.또한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에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82)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중

79)Ibid.,pp.77-79.

80)민수기 22장 23-33절의 내용.예언자인 발람에게 나타난 천사를 발람보다 나귀가 먼저 알아보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를 경고한 일화를 뜻한다.

81)[갈라디아서 3장 28절]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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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나는 다윗을 깨우쳤던 나단이나 세례 요한과 같은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거짓된 예언자 발람에게 말했던 당나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할

뿐입니다.83)

이처럼 카타리나 첼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곧 ‘그 거짓이 진실이

라고 반쯤 고백하는 것’8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따라서 카타리나 첼은

자신의 종교적인 깨달음과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 여성으로서 수동적 위치

에 만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했고 이를 기꺼이 행동으로

옮겼다.85)

하지만 카타리나 첼의 윗글은 슈트라스부르크 시 의회의 명령으로 압수

되고 출판이 금지되었다.책이 출판된 지 열흘 만의 일이었다.슈트라스부

르크 시 당국은 성직자의 결혼으로 수많은 논란이 생기는 가운데,여성이

이런 논란에 일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성직자의 결혼을 옹호할 때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할 경험자의 글이므로 그 가치가 충

분함에도 불구하고,여성의 발언은 그 진위나 수준에 관계없이 혼란을 가

중시킨다고 여겨졌고,정치권이나 교회세력은 이를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

이다.86)

카타리나 첼 외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과 나

누고자 했던 여성 개혁운동가들은 예외 없이 사적으로는 남편과 가족,공

적으로는 교회 당국과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쳤다.카타리나 첼과 동시대인

이었던 바이에른 출신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87)그

녀는 루터파 교리를 신봉한 대학생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그를 비판한

대학당국과 교수88)에게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큰 논쟁을 일

82)사도행전 2장 17절의 내용.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1522년 루터가 여성이 교회에서

침묵해야 하느냐를 논할 때 여성의 발언을 긍정하면서 인용한 바로 그 구절이기도 하다.

83)KatharinaSchützZell,“KatharinaSchütz'sApologia,”pp.81-82.

84)Ibid.,p.64.

85)KirsiIrmeliStjerna,WomenandtheReformation(Oxford:BlackwellPub.,2009),p.130.

86)EIsieMcKee,“IntroductionforKatharinaSchütz'sApologia,”ChurchMother,p.62.

87)아르굴라 폰 그룸바흐는 바이에른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녔던 폰 슈타우프(vonStauff)

가문 출신으로,잉골슈타트(Ingolstadt)대학 학생이던 아르자치우스 제호퍼(ArsaciusSeehofer)가

루터파로 몰려 단죄당한 ‘제호퍼 사건(SeehoferAffair,1523)’에 직접 개입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의 생애와 저작은 PeterMatheson,ed.andtrans.,ArgulavonGrumbach:A

Woman'sVoiceintheReformation(Edinburgh:T&TClark,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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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켰다.바이에른은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고 종교개혁을 금지하던 곳이었

으므로 그룸바흐의 이런 행동은 극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형

사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그룸바흐에 대해 종교개혁 진영은 어떻게 반

응했는가?그룸바흐와 서신을 주고받았고 직접 만나기까지 한 루터는 그

녀에 대해 ‘개인적인 존중’을 표했지만 결코 ‘공식적으로’그녀의 글을 추

인하지 않았다.여성의 몸으로 대학의 유명한 학자를 공격한 그룸바흐의

행동은 종교개혁 진영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이었다.그룸바흐

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곧 여성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

여겨졌고,그룸바흐가 종교개혁에 동참한 방식은 조용히,확산되지 않고

묻혀야 마땅한 행동으로 취급되었다.결국 종교개혁 초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룸바흐의 팜플렛은 곧 소리 없이 종교개혁의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89)

칼뱅 종교개혁의 성지인 제네바에서 활동한 마리 당티에르 역시 위의

두 여성과 유사한 운명에 처했다.90)종교개혁 사상에 깊이 동조해 수녀원

을 박차고 나온 당티에르는 목숨을 건 여정 끝에 제네바에 도착했고,그곳

에서 성직자인 앙투안 프로망(AntoineFroment)과 결혼한 뒤,자신의 경

험을 바탕으로 수녀원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당티에르는 제네바 유일의 프란체스코 수녀회 원장이던 잔 드

쥐시(JeannedeJussie,1503-1561)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91)당티에르는

88)아르굴라 폰 그룸바흐가 비난한 교수는 다름 아닌 요한 에크(JohannEck)로,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루터와 공개적으로 대립한 루터의 호적수였다.KirsiIrmeliStjerna,Womenandthe

Reformation,p.76.

89)AlbrechtClassen,“FootnotestotheGermanCanon:MariavonWolkensteinandArgulavon

Grumbach,”ThePoliticsofGenderinEarlyModernEurope,eds.byJ.R.Brink,Allison

CoudertandMaryanneClineHorowitz(Kirsville:SixteenthCenturyJournalPublishers,1989),pp.

146-147.

90)마리 당티에르(MarieDentière,1495-1561)는 프랑스의 투르누아(Tournoi)출신으로,고향의 아우

구스티누스 파 수녀원에 소속되어 있다가(일부 자료는 그녀가 수녀원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종

교개혁 사상에 감명 받아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다.당티에르의 생애와 저술은 MarieDentière,

EpistletoMargueritedeNavarreandPrefacetoaSermonbyJohnCalvin,ed.andtrans.by

MaryB.McKinley(Chicago:Univ.ofChicagoPress,2004).

91)잔 드 쥐시 역시 자신의 관점을 책으로 출판,제네바 종교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Jeannede

Jussie,LeLevainducalvinism,oucommencementdel'heresiedeGenève.faictparreverende

soeurJeannedeJussie,lirsreligieuseaSaincteClairedeGenève,etaprèssasortieAbbesse



- 31 -

이후 제네바의 종교개혁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저술로 이름을 날렸으나

이 저작은 곧 유통이 중지되었고,최근까지도 당티에르 본인의 저작임을

의심받곤 했다.92)

칼뱅은 당티에르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으나,당티에

르의 강한 성격과 고분고분하지 않은 태도를 문제 삼아 그녀를 비난했다.

칼뱅은 종교개혁의 동지 파렐(GuillaumeFarel,1489-1565)에게 보낸 편지

에서 “당티에르의 남편 프로망이 아내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지적했고,이

후 당티에르가 “술집을 비롯해 길거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설교한다”

면서 정면으로 공격하기도 했다.칼뱅의 훈계에 대해 당티에르는 이를 ‘폭

압(tyrannie)’이라고 칭하며 ‘그런 식으로 규제하면 모두의 입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공박했지만,칼뱅은 “나는 이 여성을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

로 다룬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93)칼뱅이 보기에 당티에르의 신학적 야망

과 남성 성직자들까지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는 혼란스럽고 참기 어

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94)

카타리나 첼,아르굴라 폰 그룸바흐,마리 당티에르 등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 여성 개혁운동가들의 운명은 모두 하나같이 그녀들의 지적 수준이나

종교개혁적 가치가 아닌 ‘성별’에 의해 좌우되었다.루터와 칼뱅 등 대표적

인 종교개혁가들은 이들의 종교적 발언에 강경하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

도,결코 이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시대 여성들은 이처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

자신의 종교적 자각과 정체성을 표현할수록 오히려 프로테스탄티즘이 제

시한 이상적인 여성,즉 가부장에 복종하는 겸손하고 수동적인 여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그리고 이런 모순적 상황

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제도화될수록 더 견고해졌다.1525

년 농민전쟁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위험한 경고로 여겨졌고,종교개혁 진영

auconventd'Anyssi(Chambery:LesFrerèsDuFour,1611).

92)MarieDentière,LaGuerredeGenèveetsadelivrance:fidèllementfaitteetcomposéeparun

marchantdemeurantenicelle.A tousceuxquidesirentsçavoiretentendredelaguerreet

delivrancedelavilledeGenève(Genève,1536).

93)MarieDentiere,EpistletoMargueritedeNavarre,p.19.

94)KirsiIrmeliStjerna,WomenandtheReformation,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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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리스도 교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게 되었는데,

여성의 글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과 검열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95)이런 경향은 갈수록 더 심해져서,일부 종교개혁 진영은 여성이

글을 읽는 행동 자체까지 검열하기에 이르렀다.1543년 영국 교회법은 여

성의 종교적 토론을 금지했고,낮은 신분의 여성들에게 성경을 읽는 권리

를 박탈했으며,신분이 높은 여성이라도 소리 내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이는 종교개혁과 여성 간의 역설을 증명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96)16세기 중반 이후 정치권과 교권이 힘을 모아 민중

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누르며 사회규율화에 몰두하는 시기가 되면,여성의

목소리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심을 사기에 이른다.

결론적으로,종교개혁을 추동한 영적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여성의 사회

적 위상은 물론 가정 내에서 여성의 능동적 역할을 존중하는 차원과 결합

되지 못했다.종교개혁가들에게 여성은 열등한 본성과 미숙한 판단력을 지

닌 믿음직스럽지 못한 대상이었고,가정에 머물면서 가장의 명령에 기꺼이

몸을 굽혀야 할 존재에 불과했다.종교개혁가들은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부장제 원리를 도입했으며,사회규율

화 과정을 통해 근대 유럽의 부권주의적 경향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이

런 상황에서 여성 개혁운동가의 활동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어설프고 위태

로운 시도라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카타리나 첼,아르굴라 폰 그룸바흐,

그리고 마리 당티에르가 하나 같이 종교개혁 진영 내에서 오히려 극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이를 입증한다.결국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

는 제도권 교회의 비판 속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었고,역사적으로 별다른

반향을 남기지 못한 채 미완의 실험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기 일부 여성들이 이신칭의론과 만인사제주의 사상

에 깊게 공감하고 여성의 종교적 권리와 의무를 성경을 통해 정당화하려

95)아르굴라 폰 그룸바흐가 쓴 8편의 편지는 1523년과 1524년 출판된 후 복사본이 3만여 권이나 유

통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하지만 이런 인기를 통해 사람들이 그룸바흐의 주장을 받아들

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오히려 그룸바흐가 ‘틀렸다고 여겨졌기 때문에’,나아가 여성 저자

라는 특이성 때문에 그녀의 팜플렛이 더 널리 회자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PeterMatheson,

“BreakingtheSilence:Women,Censorship,andtheReformation,”SixteenthCenturyJournal,vol.

27,no.1(Spring,1996),pp.107-109.

96)MerryE.Wiesner,WomenandGenderinEarlyModernEurope,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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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도했던 작업은 그 자체로 주목을 받을 만하다.여성 개혁운동가들은

교권에 의해 제시된 소극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종교개혁 사상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유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다.이들에게 종교개혁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였으

며,이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비난과 위협까지 감당해야 했던 능동적 체험

의 장(場)이 되었다.여성 개혁사상가들에 대한 의미부여와 재평가는 극히

최근에야 시작되었지만,이는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리라 본다.

여성 개혁운동가들이 교권의 가르침에 매몰되지 않고 종교개혁이라는

혁명적 사건에 주체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본 논문의 주제 샤를로트 아르

발레스트를 이해할 실마리를 간직하고 있다.가톨릭의 장자를 자처한 프랑

스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일종의 반역이라 치부할 정도로 강경하게 탄압하

였고,그 와중에 칼뱅파로 개종한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

해 남녀의 구분 없이 강력한 행동력과 결단력을 필요로 했다.따라서 프랑

스 종교개혁에 동참한 위그노 여성들은 개종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서 필연적으로 종교개혁가들이 여성에게 강제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

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결

과적으로 프랑스,특히 파리를 비롯한 북부 지방에서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들은 여성 개혁운동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조금 더 주체적

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체험하게 되었다.프랑스 종교개혁이 지닌 특수한

속성과 이 속에서 여성이 처하게 된 현실에 대해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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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의 위상

제 1절 위그노,이단과 반역의 굴레

1557년 9월 4일 늦은 밤,파리 생 자크 가(街)의 작은 집에 사람들이 모

여들고 있었다.소르본(CollègedeSorbonne)바로 뒤에 위치한 이 집의

주인은 샤르트르 성당의 참사회원인 베르토미에 형제(PierreetJacques

Berthomier)였는데,그들은 자신의 동료이자 파리 고등법원 소속 변호사였

던 그라벨(TaurinGravelle)에게 집을 빌려준 참이었다.야심한 시각에 비

밀리에 열린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고,상당수의 여성과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보였다.자정이 지났을 때,조심스럽게 진행되던 모

임은 순찰대원들의 급습을 받았다.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돌을 던지거나

집기를 끌어내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했지만,결

국 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행되어 감옥에 갇혔다.이들에게 적용된 죄목

은 ‘이단’이었지만,수감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진리’라 불렀다.

1557년 파리 한 복판에서 벌어진 생 자크 거리의 사건(l'affairedeSt.

Jacques)은 16세기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 집회를 단속한 이래 가장 많

은 수의 연행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생 자크 사건을 면밀하

게 조사한 역사학자 베스(N.Weiss)는 이 사건으로 검거된 백삼십여 명의

명단을 제네바 고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해 그들의 신원과 이후 처분에 대해

추적했다.97)이단이라는 죄목 아래 연행당한 이들의 처분은 가혹한 것이었

다.비밀집회의 주동자였던 그라벨을 포함,교사이던 클리네(Nicolas

Clinet)등 십여 명은 한두 달 뒤 바로 화형에 처해졌는데,화형자 중에는

그라브롱 부인(MmedeGraveron,PhilippedeLuns)이라는 여성도 포함

97)생 자크 거리 사건(l'affairedeSt.Jacques)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N.Weiss,“Épisodesdela

RéformeàParis:l'assembléedelarueSaintJacques,4-5septembre1557,”Bulletinsociétéde

l'histoireduprotestantismefrançais,tome13(Juillet-Septembre,1916),pp.1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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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생 자크 사건으로 검거된 인물을 망라한 베스의 명단을 보면,연행당한

인원 총 백삼십 명 중 여성은 삼십 명이었고,이중 귀족 여성은 스무 명에

달한다.98)그라브롱 부인은 생 자크 거리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당한 여

성 중 유일하게 화형에 처해진 인물이었다.그라브롱 부인은 스물 둘 정도

의 어린 과부로,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등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판사들은 ‘나이와 성별을 감안해 볼 때’그녀가 곧 가톨릭으로 개

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 그라브롱 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프로테

스탄트 신앙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죽기

를 원한다”고 증언했다.결국 그라브롱 부인은 혀를 자른 후 목을 조른

뒤,얼굴과 발에 불을 붙여 화형에 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이는 1557년

9월 27일 파리의 모베르 광장(PlacedeMaubert)에서 집행되었다.99)

생 자크 사건은 파리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닌 이들에 대한 당국

의 탄압이 얼마나 가혹했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위험

을 감수하면서도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열성적으로 매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또한 생 자크 사건은 비밀리에 조직된 프랑스 프로테

스탄트 공동체에 상당수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며,프

랑스에서 여성이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그라브롱 부인의 경

우처럼 강력한 신념과 굳은 의지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기

도 하다.실제로 프랑스 종교개혁에 능동적으로 동참했던 귀족여성들은 프

랑스 프로테스탄티즘의 진로와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부터 프랑스 종교개혁의 특수한 상황과 진행과정을 살펴보고,그 속에

서 파리 프로테스탄트 공동체가 담당한 역할을 파악한 후,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98)베스의 명단에 등장한 삼십 명의 여성 중 스무 명의 이름에 귀족을 뜻하는 ‘dame’이나

‘damoyselle’등 경칭이 표기되어 있다.해당 명단에 기록된 남성들 중 신원이 밝혀진 이들 대부분

이 부르주아라는 점을 볼 때,파리 위그노 공동체의 여성들 중 귀족의 비중이 상당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Ibid.,pp.200-204.

99)그라브롱 부인의 죽음은 프랑스 순교자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장 크래스팽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아래 죽음을 감당한 여러 순교자들의 이야기 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JeanCrespin,

Histoiredevraystesmoinsdelavéritédel'euangile,quideleursangl'ontsignée,depuis

JeanHusiusquesautempspresent(Genève:Crespin,1570),pp.48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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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혁운동은 칼뱅의 사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프랑스 칼뱅파는

위그노(huguenots)100)라는 별칭으로 불린다.프랑스의 위그노주의는 프로

테스탄트 사상의 도입과 확산에 있어 무척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정치권

과 교권이 결탁했던 비텐베르크나 제네바의 종교개혁이나,전 국가단위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프랑스의 개혁운동은 가

톨릭을 수호하는 왕권의 거센 탄압에 맞서 진행되었다.따라서 프랑스 종

교개혁은 중앙 정치세력과 분리되어 지역 단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전개

되었고,해당 지역의 정치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적응방식을 보였다.

프랑스 종교개혁의 두 축은 일 드 프랑스(IledeFrance)와 노르망디

(Normandy)등 북부지역과 미디(Midi)지방101)등 남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 두 지역의 개혁운동은 성격과 발전과정 측면에서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 남부지역,그중에서도 ‘개혁 교회

초승달 지역(Croissantréformé)’이라 불리던 지방은 인근의 나바르-베아

른(Navarre-Béarn)왕국102)과 함께 칼뱅파 전래 초기부터 프랑스에서 종

100)위그노(leshuguenots)라는 용어는 1560년 앙부아즈 화의(Conjurationd'Amboise)가 결렬된 후

사용되기 시작했는데,그 어원에 대해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하나는 독일어 eidgenossen

(conjure/confedéré)라는 말이 프랑스화된 것이라는 견해로,이 말은 원래 1520년대 제네바에서 사

보아 공작의 지배에 반대했던 일파를 지칭하는 용어였다.이 관점에서 보자면,위그노라는 말은

제네바라는 ‘이단’의 근원인 도시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반란의 정신까지 연계된 이중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또 다른 해석 역시 부정적인데,개혁파 일원들을 저주받은 자들,또

는 유령들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투르 지방에 전해오는 설화에 따르면 Huguet,또는 Hugon

deTours라는 왕이 있는데,이 왕은 유령이며,어둠의 세력과 밀접한 잔인한 괴물이다.이 전설의

기원은 샤를마뉴 시대 투르 지방의 백작이었던 잔인하고 악명 높은 위그(Hugues)라는 사람에게서

기인한 듯하다.이런 어둠의 유령과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연결시킨 이유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들

이 비밀리에 모여 집회를 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밤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배를 드리던 프

랑스 프로테스탄트의 모습에서 어둠의 제왕 위공(Hugon)왕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이다.베즈나 아그리파,파스쿠아 등 동시대의 사람들은 위그노라는 말의 기원을 주로 이 쪽으

로 해석했다.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간에 위그노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감정을 담고 만들

어졌고,마치 프로테스탄트들이 가톨릭을 ‘교황주의자들(papiste)'이라고 불렀듯이 위그노라는 말도

가톨릭들이 프로테스탄트를 격하시킬 때 쓰던 단어였다는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1560년대가 되면

위그노라는 말은 급속도로 일반화되고 부정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도 스

스로를 ‘위그노’라고 곧잘 호칭하게 되었다.특히 위그노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분야 외에도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들을 하나로 묶는 일종의 아이덴티티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DidierBoisson

etHugues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p.5-6.

101)미디(Midi)란 프랑스 지역구분 상 아키텐(Aquitaine),미디 피레네(Midi-Pyrénées),랑그독-루시

옹(Languedoc-Roussillon),프로방스-알프스-코트 다쥐르(Provence-Alpes-Côted'Azur),코르시카

(Corsica),그리고 론-알프스(Rhône-Alpes)의 남부지대를 총칭하는 표현으로,프랑스 남부 지방을

일컫는 별칭이다.

102)나바르-베아른(Navarre-Béarn)지역은 앙리 드 나바르의 어머니 잔 달브레에 의해 가톨릭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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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개혁을 지탱한 중심축이었다.103)프랑스 남부는 ‘또 다른 프랑스’104)라고

불릴 정도로 언어적,문화적,정치적 경험상 프랑스 북부와 구분되며,상대

적으로 프랑스에 늦게 편입되었기 때문에 독자적 지방색을 여전히 간직하

고 있었다.105)프랑스 남부는 전체 위그노 교회 중 육십 퍼센트 이상,신

도 중 칠십오 퍼센트 이상이 분포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프랑스 북부를

압도했으며,생 바르텔르미 학살 이후 프랑스 북부 위그노 세력이 급격히

축소된 이래 프랑스 내 프로테스탄티즘을 유지,보존하는 데 핵심적인 역

할을 담당했다.106)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다.프랑스 남부에서 진행되던 종교개

혁은 그 속성상 정치 엘리트와 프로테스탄트 지도자 사이의 연대에 기반

을 둔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을 띤다.비교적 늦게 프랑스 왕국에 편입

지되고 칼뱅파를 국교로 선포한 곳으로,16세기 초에는 아직 프랑스령이 아니었으나,앙리 4세의 즉

위 이후 프랑스에 편입되었다.베아른에서 벌어진 종교개혁의 성격에 대해서는 MarkGreengrass,

“The CalvinistExperimentin Béarn,”Calvinism in Europe,1540-1620,eds.by Andrew

Pettegree,AlastairDukeand Gillian Lewis(Cambridge:CambridgeUniv.Press,1994),pp.

119-142.

103)프랑스 서쪽 프아투(Poitou)에서 동쪽 도피네(Dauphine)지역을 양 끝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랑그

독(Languedoc)에 걸친 지역은 소위 ‘개혁 신앙 초승달 지역(Croissantréformé)’이라고 불리며 위그

노 세력의 핵심거점이 되었는데,특히 몽토방(Montauban),카스트르(Castres),밀라우(Millau),몽펠

리에(Montpellier),님(Nîmes) 등 도시 중심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이 번성했다.Philip Conner,

HuguenotHeartland:MontaubanandSouthernFrenchCalvinism duringtheWarsofReligion

(Aldershot:Ashgate,2002),pp.1-4.

104)FernandBraudel,L'identitédelaFrance:espaceethistoire,vol.1(Paris:Flammarion,1986),

p.86.

105)아키텐,랑그독,프로방스 등 프랑스 남부 지방은 알비 십자군(LacroisadedesAlbigeois,

1208-1229)이래 툴르즈 백작 레이몽(RaymondVIIdeToulouse)이 사망한 뒤 1271년 프랑스에 편

입되었지만,각 지역마다 독립된 정치세력이 존재했고,결국 15세기 이후에야 프랑스 국왕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되었다.더구나 프랑스 남부는 카타 파,왈도 파 등 다양한 이단세력의 중심지로,

가톨릭교회의 장악력 역시 북부의 그것과는 구별되었다.실제로 프랑스 남부에서 왈도 파 세력은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1541년 왈도파 공동체 중 다수는 종교개혁에 호의적인 입장을 표방하기

도 했다.프랑수아 1세는 왈도파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는데,1545년

4월 19-20일 왈도파를 상대로 한 학살이 자행되어 삼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처

럼 프랑스 남부는 정치적,종교적으로 프랑스 북부와 여러 차원에서 구별되었으며,이단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폭력이 자행되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종교개혁 사상이 침투하

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지니고 있었다.프랑스 남부의 종교개혁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Janine

Garrisson,Protestantsdumidi:1559-1598(Toulouse:Privat,1991).

106)프랑스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착과 분포에 대해서는 DidierBoissonetHuguesDaussy,Les

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p.74-77.;자세한 통계자료는 SamuelMours,LesÉglises

réforméesenFrance:tableauxetcartes(Paris:Librairieprotestante,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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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남부의 여러 지역들은 여전히 지방 귀족들과 도시 부르주아의 독자적

영향력이 강했고,파리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왕실에 쉽게 포섭되지 않고

자 하는 정치적 긴장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프로테스탄티

즘은 해당 지역 도시 엘리트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종교적 대안으로 작용했다.따라서 프랑스 남부의 종교개혁은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정치세력이 적극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을 수용하

는 형태를 띠었고,정치적 독자성과 체제 안정을 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

었다.결과적으로 프랑스 남부의 프로테스탄티즘은 정치세력과 교회조직이

연대하여 제도화 작업과 사회규율화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즉 루터의 비

텐베르크나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 양상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107)

이에 비해 프랑스 북부의 개혁운동은 자발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을 받

아들인 소수의 위그노 공동체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

는데,이는 프랑스 왕실이 가톨릭을 수호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을 이단으로

여기며 탄압했기 때문이다.따라서 프랑스 왕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프랑스 북부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교회 뿐 아니라 왕실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다.이런 양상은 왕국의 수도이자 가톨릭 신학의 중심지인 파리 대

학 신학부가 위치한 파리의 경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108)

프랑스 왕권이 위그노 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가톨릭 정체성을 수

호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프랑스 왕권의 위상과 가톨릭교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프랑스 왕실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전통과

현실적 권력을 지닌 집단 중 하나였다.특히 프랑스의 왕은 이론적으로는

‘왕의 두 신체 이론’에 입각,그 자체로 국가와 동일시되었으며,현실적으

로는 공적 기능을 지닌 관직을 왕의 소유물로 여길 정도로 국가 운영 역

시 왕 개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109)이를 기반으로 프랑스 왕국은

프랑수아 1세 이래 광범위한 관료조직을 지닌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착

107)BernardHours,L'ÉgliseetlaviereligieusedanslaFrancemoderne,XVIe-XVIIesiècle

(Paris:PressesUniversitairesdeFrance,2000),pp.87-91.

108)DenisRichet,“Aspectssocio-culturelsdesconflitsreligieuxàParisdanslasecondemoitiédu

XVIesiècle,”Annales.Éonomies,société,civilisations.32eannée,no.4(1977),pp.765-770.

109)임승휘,｢프랑스 절대왕정의 권력과 행정구조｣,최갑수 외 공저,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구조와 사

회  (서울:한성대학교 출판부,2009),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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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발전시키고 있었다.

프랑스 왕권 확립에 있어 가톨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동시대 영

국이 왕권 확장과 교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교회라

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고 종교개혁에 편승한 것과는 달리,프랑스 가톨

릭교회는 국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프랑스 가톨릭교회가 왕권을

후원하는 사상적 전통을 갈리칸주의(Gallicanisme)라고 부른다.110)갈리칸

주의란 프랑스 국왕이 세속 사회에서 자주적 권리를 지니며 교황은 프랑

스 내정에 대해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고방식으로,갈리칸주의 지지자들

은 교황의 내정간섭을 제한하기 위해 성직자와 국왕이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처럼 가톨릭교회가 왕권을 지지하고 교황의 개입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가톨릭 체제 내부에 남아있는

것이 국가의 영향력 확대와 왕권강화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111)

파리 고등법원(Parlementde Paris)과 파리 대학 신학부(Faculté de

ThéologiedeUniversitédeParis)는 왕권과 가톨릭교회가 연대해 서로를

강화시키는 프랑스 특유의 가톨릭 정체성을 현실 속에서 실천한 대표적

집단이었다.파리 고등법원은 이름과는 달리 프랑스 북부 지역 전체에 대

한 사법적 판결을 담당한 기관으로,갈리칸주의를 신봉하며 왕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만큼,프랑스 종교개혁을 저지하는 핵심 기구가 되었

다.112)고등법원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 중 중대

110)프랑스 가톨릭교회는 대표적인 공의회주의 사상가 장 제르송(JeanGerson1363-1429)을 필두로

프랑스 주교 연합체의 결정권이 교황의 결정보다 우선한다는 사상적 전통을 키워왔다.프랑스 왕실

은 프랑스 가톨릭교회의 이런 움직임이 교황의 내정간섭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 보고 공의회주의자

들과 연합,로마 교황청과 거리를 두려고 시도했다.샤를 7세는 1438년 부르 국사조칙(國事詔勅;

SanctionPragmatiquedeBourges)을 반포하여 프랑스 내 주요 성직을 선출제로 결정하며 성직자

들이 성직록을 얻을 때 교황에게 내는 초임세(Annates)를 폐지하는 등 프랑스 공의회주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이 법령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지만 원칙적인 차원에서 프랑스

기본법으로 간주되었다.프랑스 가톨릭 교권과 왕권이 연대해 교황에 저항하고 내부적 독립성을 강

화하던 프랑스 특유의 경향인 갈리칸주의는 17세기 보쉬에(Bossuet)에 의해 한층 정교하게 이론화

되어 프랑스 교회운영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WallaceKlippertFerguson,Europein

Transition,1300-1520,이연규,박순준 공역, 서양근대사: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서울:집문당,

1989),pp.597-598.

111)PierreChaunu,LeTempsdesRéformes:histoirereligieuseetsystemedecivilisation.La

crisedelachretienete,L'eclatement(1250-1550)(Paris:Fayard,1975),pp.488-491.

112)고등법원(Parlement)은 구체제 시기 최종 종심법정(終審法廷)으로,국왕 칙령을 등기(enregistrement)

하고 재판을 통해 이를 집행하는 프랑스 사법체계의 핵심기관이었다.파리 고등법원은 프랑스 왕국

삼분의 일을 관장하는 전국적 사법기구로,왕국 영토 확장의 도구이자 중앙집권국가 형성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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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안을 ‘심각한 범죄(lescasénormes)’113)라고 부르며 엄히 처벌해왔는

데,파리 고등법원은 프랑스에 칼뱅파가 유입되기 이전부터 모든 종교개혁

적 시도에 이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가톨릭 신앙을 수호

하고 종교개혁을 저지하는 데 적극적이었다.114)

파리 고등법원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억압하는 실제적 수단이라면,

파리 대학 신학부는 프랑스의 가톨릭 전통을 상징하는 집단으로 종교개혁

에 저항하는 신학적 논리를 제공했다.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 최고의 스

콜라 신학자를 배출한 파리 대학 신학부는 중세 가톨릭 질서의 사상적 보

루로,중세 내내 가톨릭교회의 기준에 맞는 정통(orthodoxe)이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이론화할 권한을 확보하고 있었다.1520년 대학의 종신 감독관

(syndic)에 임명된 노엘 베다(NoëlBéda,1470-1537)의 지휘 아래,파리

대학 신학부는 루터의 사상을 학문적으로 반박하거나 종교개혁 사상을 담

은 서적을 검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가톨릭 신학에 저항하는

모든 시도를 원천봉쇄하고자 노력했다.115)왕권과 고등법원,그리고 파리

대학 신학부로 구성된 삼자간 공조체제는 프랑스 북부,특히 파리에서 종

교개혁을 조직적으로 탄압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또한 파리 시민들이 가톨릭 신앙을 정체성과 소속감을 고취하는 매개로

사용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16)파리 시민들은 구원이란 개인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고,따

인 역할을 담당했다.이성재,｢구체제 시기 고등법원의 구성과 역할｣,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구조와

사회 ,pp.69-71.

113)‘심각한 범죄’에는 이단,언어나 행동을 동반한 신성모독,마녀,영아살해,동성애,배우자 살해,근

친상간,독살 등이 포함된다.WilliamMonter,JudgingtheFrenchReformation:HeresyTrialsby

SixteenthCenturyParlements(Cambridge:HarvardUniv.Press,1999),pp.7-17.

114)이단법정은 파리 고등법원 내 설치되어,이단심판과 처벌만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던 기관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이단법정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 탄압의 기세가 오히려 꺾이고 있

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몬터는 1540년에서 1560년 사이 이단관련 처벌에서 사형은 약 10%

에 그치고 있어 사형 등 극형은 상징적인 효과가 강할 뿐 실질적으로 프로테스탄트의 교세를 직접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는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Ibid.,pp.116-145.

115)LéonChristi,“LutheretlaFacultédeThéologiedeParis,”Revued'histoiredel'églisede

France,tome32.no.120(1946),pp.63-77.

116)파리 시민들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왕국과 수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노트르담에서 거대한 미사를 올리고 성만찬을 나누거나,파리의 수호 성인 생트 주느비에브(Sainte

Geneviève)의 성유물을 들고 파리 시내를 일주하곤 했다.BarbaraB.Diefendorf,Beneaththe

Cross:CatholicsandHuguenotsinSixteenthCenturyParis(New York:OxfordUniv.Press,

1991),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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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집단의 평화가 깨질 뿐 아니라

집단 전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지니고 있었다.117)따라서 위

그노들은 파리 공동체의 구원을 가로막는 용납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되

었고,결과적으로 파리 시민들은 위그노에 대한 공격을 공익을 지키기 위

한 헌신이라 해석하게 되었다.파리 시민의 이런 망탈리테는 프랑스 종교

전쟁이 왜 생 바르텔르미 학살과 같은 격렬한 폭력을 동반했는지 설명하

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118)

결과적으로 프랑스 북부,특히 파리의 위그노들은 갈리칸주의에 근거한

왕권과 이를 집행하는 고등법원에 대한 반역자이자 파리 대학 신학부로

상징되는 종교적 전통을 부인한 이단이며,파리 시민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막는 ‘페스트’119)로 낙인찍혀,격렬한 탄압과 폭력,학살의 피해자가 되었

다.프랑스에서 위그노에게 가해지던 이런 엄청난 압력을 고려하면,파리

에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는 것은 분명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그러나

실제로 파리에서 위그노로 개종한 이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았다.더구나

파리를 필두로 프랑스에서 진행된 개혁운동은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며 활발한 신학적 토론까지 이루어질 정도의 생

명력을 보여주었다.

117)파리에서 열리던 많은 축제 중 파리의 공동체의식과 그리스도교의 믿음이 연계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로 성체축일 축제(CorpusChristi,Fête-Dieu)를 들 수 있다.성체

축일 축제는 길드와 평신도회(confrérie)에 소속된 모든 조합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는 의식이었는

데,이런 공동체 행사를 통해 파리 시민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전체가 구원의 단위라는 사고방식

을 내면화하게 되었다.JohnBossy,ChristianityintheWest,1400-1700(Oxford:OxfordUniv.

Press,1983),p.72.

118)많은 학자들은 생 바르텔르미 학살은 물론 프랑스 종교전쟁 과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이

행해진 이유로 정치적 반감보다는 종교적 공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ackP.Holt,

“PuttingReligionBackintotheWarsofReligion,”FrenchHistoricalStudiesvol.18,no.2

(Autumn,1993),pp.524-551.

119)Anne-MarieBrenot,“LapestesoitdesHuguenots.Étuded'unelogiqued'exécrationauXVIe

siècle,”Annales:Histoire,économie& sociétévol.11,no.4(1992),p.5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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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선민의식과 순교자 정서의 확립

파리 위그노 공동체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성장한 이유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먼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된 과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프랑스의 종교개혁은 보통 세 단계 진행양상을 보이는데,첫 단계는

1520-30년대 르페브르 데타플(JacquesLefèvred’Étaples,1455-1536)을 중

심으로 한 종교적 복음주의(Évangéliste)운동 단계,120)두 번째는 1534년

부터 1572년까지 칼뱅파 신앙의 도입으로 위그노 집단이 형성되고 왕권의

탄압에 맞서 양자의 갈등이 내전으로 확장된 시기,마지막으로 1572년 생

바르텔르미 학살 이후 1598년 낭트칙령까지의 시기로,학살로 인해 격화된

후기 종교전쟁이 앙리 4세의 즉위와 낭트칙령 반포로 마무리된 단계로 구

분된다.파리의 개혁운동은 주로 두 번째 단계의 현상이므로,1534년부터

1572년까지 프랑스 종교개혁의 진행상황과 위그노의 교세확장을 검토하면

서 그 동력이 된 파리 위그노의 종교적 정체성을 추적하고자 한다.

프랑스 종교개혁 첫 번째 시기인 1520년대에서 1530년대까지,당시 프랑

스 왕 프랑수아 1세는 복음주의 운동 등 가톨릭 관행에 대한 비판과 개혁

을 강조하던 새로운 흐름에 관대한 편이었다.121)그러나 1540년대 칼뱅주

120)자크 르페브르 데타플은 프랑스의 대표적 휴머니스트이자 신학자이다.르페브르 데타플을 중심으

로 한 종교적 복음주의 운동 세력은 모(Meaux)의 주교였던 기욤 브리소네(GuillaumeBriçonnet,

1472-1534)의 초청을 받아 그 지역 교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개혁신앙을 직접 설파할 기회를

얻었는데,이들을 총칭해서 ‘모 그룹’이라고 부른다.르페브르 데타플의 신학적 특징을 한 마디로 정

리하면 성경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데타플은 성경을 매개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해 직

접 교류할 수 있으며,복음서에 대한 지식을 지적인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켜 신의 말씀을 자신의

영적 존재감에 공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르페브르 데타플은 전형적인 휴머니스트였지만,에라스

무스보다 더 신학적인 사고에 능했고,믿음과 성경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루터와도 유사하다는 평가

를 받는다.그러나 선행을 강조하고 인간의 영적 노력의 가능성을 믿는 등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루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르페브르 데타플을 중심으로 한 모 그룹

의 복음주의운동은 당시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누이인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Margueritede

Navarre,1492-1549)의 후원을 받았고,이는 프랑수아 1세가 상당 기간 가톨릭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대안을 지닌 종교사상가들을 탄압하지 않고 묵인한 배경으로 작용했다.DidierBoissonetHugues

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p.18-19.

121)절충주의적이고 주지주의적이라고 평가받는 프랑스 복음주의운동도 이후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는데,가장 큰 이유는 1530년 르페브르 데타플이 프랑스어 번역판 성경을 출판했기 때문이었다.

교회의 중재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을 이단시하던 파리 대학 신학부는 이에 정면으로 반발했고,결국

모 그룹은 고등법원의 탄압 대상이 되었다.누이 마르그리트 때문에 모 그룹을 지원해주던 프랑수

아 1세는 당시 1525년 파비 전투의 패배 이후 포로로 잡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왕이라는 강력

한 후원자를 잃은 모 그룹 소속 사상가들은 결국 슈트라스부르크로 도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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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프랑스 유입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놓게 되었다.라틴어와 독

일어로만 소개되던 루터의 신학에 비해,프랑스 출신 칼뱅이 집필하고 프

랑스어로 출간된  기독교강요  (InstitutioChristianaeReligionis,라틴어

초판 1536,l'Institutiondelareligionchrétienne프랑스어 초판 1541)의

도입은 프랑스 내 새로운 종교적 대안을 바라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게 되었다.1단계 프랑스 종교개혁이 복음주

의적 대안을 지녔던 학자나 루터파를 받아들인 소수 강경파 집단을 중심

으로 운영된 것에 비하면,2단계 종교개혁 시기의 중심은 칼뱅파 신앙에

따라 설립된 교회를 중심으로 뭉친 ‘위그노(huguenots)’공동체가 담당하

게 되었다.그리고 이들의 출현은 본격적인 종교 탄압의 시대가 개막되는

결과를 낳았다.

프랑스 왕권은 신속하게 위그노 공동체 탄압에 나섰다.1534년과 35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대자보 사건(l'affairedesplacards)122)으로 종교개

혁 사상에 대해 이미 경각심을 느끼고 있던 프랑수아 1세는 1540년 퐁텐

블로 왕령(l'ordonnancedeFontainbleau)를 반포,이단을 “신성한 왕권과

왕 개인에 반하는 범죄”123)라 선언했다.이는 가톨릭에서의 일탈을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으로까지 해석하겠다

는 의미였다.이후 프랑스 종교개혁 진영에 대한 탄압은 점차 가속화되어,

1542년 서적 검열이 제도화되고 1543년에 금서 목록이 작성되었으며,1551

년 샤토브리앙 칙령(l'éditdeChâteaubriant)에서는 “성스러운 사도가 터

를 닦은 교회의 통일을 막고 있는”124)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을 수입하거

룹은 와해되었다.Ibid.,pp.28-29.

122)1차 대자보 사건(l'affairedesplacards)은 1534년,2차 사건은 1535년에 일어났는데,앙투안 마르

쿠르(AntoineMarcourt,?-1561)라는 ‘루터파’신도가 가톨릭 미사를 공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프

랑스 전역에 게시하고 이후 성체성사를 공격하는 소책자를 작성,반포한 사건을 뜻한다.그동안 복

음주의적 개혁에 대해서는 항상 지지를 표하던 프랑수아 1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루터파 신학이 자

신의 왕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여기고 파리 고등법원과 파리 대학 신학부와 동조해 종교개혁

가담자를 적극적으로 탄압하게 되었다.이후 프랑수아 1세는 직접 검열을 강화하는 칙령을 내렸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화형 당했으며,칼뱅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망명길에 올랐다.Ibid.,pp.

37-41.

123)퐁텐블로 왕령에는 정치적 배경도 존재한다.프랑수아 1세는 1530년대까지는 칼 5세와의 대립 때

문에 루터파 제후들과 정치적으로 연대했으므로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

다.그러나 1538년 이후 이런 정치적 제휴가 끝나면서 1540년 프랑수아 1세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전

면 탄압하는 퐁텐블로 칙령을 반포하게 된다.BernardHours,L'Égliseetlaviereligieuse,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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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기관이 1547년 앙리 2세에 의해 설치된 ‘이

단법정(일명 화형법정,chambreardente)’이다.

왕권이 프로테스탄티즘을 본격적으로 억압했음에도 불구하고,프랑스 위

그노 세력은 소규모 내부 공동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성장했다.

 기독교강요 가 도입된 지 이십여 년 후인 1560년 초,칼뱅파로 개종한 프

랑스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약 십 퍼센트인 이백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125)교세의 확장을 목도한 정치권도 이제는 위그노들을

이단으로 몰아 극형이라는 수단으로만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프랑스 내부에 가톨릭교회를 통해 종교적 안

식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반증한다.프랑스 위그

노들 중에는 프랑스 남부의 상황처럼 정치적 이유로 개종한 이들이 많았

지만,프랑스 북부,특히 파리에서 개종한 이들은 대부분 종교적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위그노 중 대다수는 상당한 교육수준을 지닌 부르주아 또

는 귀족 출신이었고,이들은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 좀 더 손쉽게 구하게

된 서적을 통해 칼뱅파 사상을 접하고 새로운 구원개념을 통해 영적 불안

감을 해소할 길을 찾고자 했다.126)더구나 칼뱅파 사상은 그 속성상 신학

적 논쟁보다는 종교개혁에 따라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전달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프랑스 내부에서 새로운 종교적 대안에 따

라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희구하던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매력적인 교리였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127)

124)DidierBoissonetHugues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63.

125)16세기 중반 프랑스의 위그노 공동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논의가 엇갈리고 있다.동시

대 작성된 베즈의 기록에 따르면,1562년 프랑스에는 2150개의 칼뱅파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그러

나 현대 역사가들은 이 기록이 과장된 수치이며,위그노 공동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았다고 보는

편이다.16세기 프랑스에서 위그노 공동체의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1560년대 초로,이때 위그노

의 수는 본문에 적시한 대로 이백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나,지역별로 구체적인 신도명단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리 등 주요 지역의 위그노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126)DenisCrouzet,LaGenèsedelaréformefrançaise,1520-1562(Paris:Sedes,1996),pp.346-358.

127)프랑스 종교개혁은 새로운 신학논쟁보다는 가톨릭과 다른 종교적 형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통해 삶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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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가 프랑스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프랑스어로 작성된 칼뱅

의 저작과 설교가 프랑스인들에게 쉽게 수용되었다는 점,128)그리고 칼뱅

의 적극적 선교의지도 위그노 교세 성장에 큰 몫을 담당했다.칼뱅은  기

독교강요 의 초판을 프랑수아 1세에게 헌정할 정도로 조국 프랑스에 대한

강력한 선교의지를 지니고 있었다.칼뱅은 프랑스 선교를 위해 1555년 제

네바 목사회(Compagniedespasteurs)를 조직,프랑스에 칼뱅주의를 전파

할 목사를 파견하거나,1559년 프랑스 선교를 위한 목사를 양성할 목적으

로 신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칼뱅파로 개종한 프랑스인들은 개인적인 신앙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제

네바 모델에 의거한 칼뱅파 개혁교회(l'égliseréforméefrançaise)를 설립

했다.129)그런데 이런 개혁교회의 성립은 프랑스 위그노 공동체가 직접 제

네바 측에게 목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프랑스 공동체에서 직접 목사

가 될 후보생을 선발,제네바 등지에서 교육을 받게 한 후 그 목사를 중심

으로 교회를 세우는 등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130)1555년 9월

프랑스 파리에 최초의 칼뱅파 개혁교회가 세워진 이래,131)1550-60년대에

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구체적인 종교의식과 형식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당

시 프랑스에 유입되었던 많은 칼뱅파 서적 중 칼뱅파 교회의 성무일지(calendrier,almanach)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다.MaxEngammare,L'ordredu

temps:l'inventiondelaponctualitéauXVIesiècle(Gèneve:Droz,2004),pp.127-180.

128)16세기 중반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프로테스탄트 관련 서적을

인쇄하던 유명 인쇄업자 크레스펭(Jean Crespin),에스티엔(RobertEstienne),바디우스(Conrad

Badius)등이 제네바로 이주하였다.이들은 제네바에 자리 잡고 칼뱅의  기독교강요 나 설교 등은

물론,시편집(lepsautier,시편의 내용을 번역하거나 찬송으로 만든 것)과 성무일지 등을 프랑스어로

출간,작은 판본으로 만들어 프랑스 지역에 판매하였다.DidierBoissonetHuguesDaussy,Les

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p.56-60.

129)프랑스에서 위그노 신도들은 칼뱅파 모델에 의거해 세워진 교회를 ‘조련된 교회(ÉgliseDressée),

혹은 ‘이식된 교회(ÉglisePlantée)'라고 불렀다.트루아(Troyes)지역의 교회건설은 ’조련된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는데,이에 대한 연구로 PennyRobert,A CityinConflict:Troyesduring the

FrenchWarsofReligion(Manchester:ManchesterUniv.Press,1996),pp.52-75.

130)프로테스탄트 신앙에 관심을 갖고 제네바에 목회자 파견을 요청한 지역으로 노르망디,포아투,

가스코뉴,랑그독,일 드 프랑스,오를레앙 등지를 들 수 있다.제네바에서는 1555년부터 1562년까지

약 이백 명 이상의 목회자들을 프랑스에 파견하였다.DidierBoissonetHuguesDaussy,Les

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p.60-61.

131)당시 격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례와 성찬식

등 종교의례를 정식으로 받고자 하는 위그노들의 갈망 때문이었다.가톨릭 성체성사와 미사를 거부

한 이들은 프로테스탄트 의례에 맞춰 예배를 진행하고,개혁교회의 원리에 따라 세례와 성찬식을

운영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1555년 9월 멘(Maine)에서 온 라 페리에르(SieurdeLaFerrière)

가 자신의 아들에게 개혁교회신앙에 맞추어 세례를 주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계기로,파리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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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랑스에서 천 이백에서 천 칠백 개 정도 공동체에 ‘개혁 교회’가 건설

되기에 이르렀다.이렇듯 내부의 종교적 의지와 외부의 지원이 결합된 결

과,당시 위그노 세력은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132)

1560년대 위그노 세력은 이렇게 확장된 교세를 바탕으로 내외적 조직

체계 정비에 나섰다.프랑스에 자리 잡은 개혁주의 교회들은 교회 단위로

장로,집사,컨시스토리 등 내부 조직을 발전시키고,외부적으로는 각 지역

에 설립된 모든 교회들을 연대해 총괄할 상부 조직을 구성하였다.133)프랑

스 모든 교회가 참석해 열리는 국가적 규모의 가장 큰 집회를 전국 시노

드(synodenationaldeFrance)라고 불렀는데,그 첫 회의는 1559년 5월

25일에서 29일 파리에서 비밀리에 개최되었고,이후 프랑스 칼뱅파 조직의

체제와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핵심적 조직체로 존속하게 되었다.134)프

랑스 칼뱅파 조직은 전국 시노드에서 자신들의 신앙내용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ConfessiondeFoi)과,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규칙을 결정하는 규율

집(DisciplineEcclésiastique)을 제네바의 직접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구

성,결의하였다.135)

신앙공동체는 비밀 회합을 열어 장 르 마송(JeanLeMaçon,별칭 LaRivière)을 목사로 선출하고

컨시스토리 임원을 구성하였는데 그것이 프랑스 내에서 건립된 칼뱅파 교회의 첫 출범이었다.이후

1555년 다섯 개의 교회가 더 생기고(Angers,Meaux,Poitiers,Loudun,Arvert)1556년에는 여섯 개

교회가 더 생기는 등 프랑스에서 칼뱅파 신앙에 근거한 개혁교회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Ibid.,p.

72.

132)BernardHours,L'Égliseetlaviereligieuse,pp.87-93.

133)장로라는 속인이 교회 조직 전반에 강력하게 참여하고 모든 교회가 모여 회의를 갖는 이런 개혁

교회의 시스템을 장로-시노드 체제(presbyto-synidalsysteme)라고 불렀다.이는 프랑스뿐 아니라

칼뱅파가 전파된 모든 지역 교회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체제라 할 수 있다.DidierBoissonet

Hugues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p.88-91.

134)1차 프랑스 전국 시노드의 규모에 대해서는 열두 개 교회 대표가 모였다는 설에서 칠십 이 개

교회 대표가 모였다는 설까지 다양하나 비교적 소규모였을 것으로 추산된다.닷새 간 이 시노드를

이끈 사람은 파리의 교회 목사인 모렐(FrancoisdeMorel)이었는데 여기 참석한 가장 유명한 인물

로 칼뱅파 사상가 앙투안 샹디외를 들 수 있다.물론 이 시노드는 칼뱅파 교회의 회합은 물론 존재

자체도 불법화된 상황에서 시도된 것이므로 비밀리에 열린 집회였다.이후 프랑스 전국 시노드는

1659년까지 모두 스물아홉 번 소집되었고,1661년 루이 14세의 즉위 이후 공식적 운영이 중지되었

다.Ibid.,pp.72-73.

135)칼뱅은 처음부터 프랑스 개혁파 전국 시노드의 작업이 비현실적이라 치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

하지 않았다.칼뱅은 내심 그들이 본인이 작성한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제네바 신앙고백,또는 베즈

가 1559년 작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 중 하나를 채택할 것으로 여겼다.그러나 프랑스 전국 시

노드는 독자적 역량을 발휘,총 사십 개 항목에 이르는 프랑스 신앙고백을 확정했다.이는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갈등을 촉발하는 전조로 해석되기도 했지만,이후 1571년 라 로셸에서 열린 전국 시

노드에서 베자의 지휘아래 칼뱅의 제네바 신앙고백과 프랑스 신앙고백이 결합된 최종 완성판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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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의 요청을 통해 제네바에서 목사를 초청하고,자발적으로 교

회 조직을 세우고 장로를 선출하며,비밀리에 전국 규모의 시노드를 조직

하고 신앙고백과 규율집을 정비하는 등,개혁교회 정착과정에서 프랑스 위

그노들이 보여준 의지와 추진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공식적으

로 프로테스탄티즘이 이단으로 박해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프랑스 개혁

교회는 제네바에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상을 가다듬고

조직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당시 프랑스 전국 시노드

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평신도 연합체를 교회권력의 핵심에 두어야한다

는 급진적인 주장까지 등장할 정도로 다양하고 발전적인 사상적 논의까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136)

프랑스 종교개혁 수용과정에서 드러난 위그노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성격이 가장 강력하게 발현된 곳은 바로 왕국의 수도 파리였다.

그러나 동시에 파리는 국가적 탄압의 중심으로 많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

난 장소이기도 했다.파리 위그노 공동체는 규모도 작았고,1563년 앙부아

즈 칙령(l'éditd'Amboise)137)에 의해 그 존재를 인정받기 전까지 비밀리

에 운영되던 지하 조직에 불과했다.하지만 파리는 프랑스 종교개혁이 시

작되고 발전하며 쇠퇴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던 특별한 기억을 간직

한 도시로,프랑스 북부 지역 위그노의 현실적,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간직하고 있다.

파리 위그노 공동체의 규모와 속성,그리고 그들을 개종으로 이끈 동기

장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해당 내용은 Ibid.,pp.84-87.문건의 내용은 OlivierFatio,ed.,

Confessionetcatéchismedelafoiréformée(Genève:Laboretfils,1986),pp.111-128.

136)위그노 사상가 장 모렐리(JeanMorély,1524-1594)는 컨시스토리의 권위주의를 경계하고 지방 시

노드와 전국 시노드가 지닌 위계적 속성을 비판하면서,이들은 단지 자문기관에 그쳐야 하고 평신

도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1562년 모렐리는 이 주장을 담은 저서

 그리스도교적 규율과 정체에 관하여  (Traictédeladisciplineetpolicechretienne)를 출판했는

데,이는 칼뱅파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공화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 모렐리는 파문을 당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그의 사상은 여러 차례 시노드의 안건으로 등장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장 모렐리의 사상에 대해서는 PhilippeDenisetJean Rott,Jean Morélyetl'utopied'une

démocratiedansl'église(Genève:Droz,1993).

137)앙부아즈 칙령은 제 1차 종교전쟁의 종식과 함께 반포된 칙령으로,프로테스탄트의 존재를 인정

하고 예배를 합법화했으며,각 지역마다 특정 도시를 지정,그 곳에서만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앙부아즈 칙령 이후 파리에서 위그노 예배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MackP.Holt,TheFrench

WarsofReligion,1562-1629(Cambridge:CambridgeUniv.Press,1995),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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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신분 직업

472명 56명

성직자 1% 사제 1%

귀족 9% 귀족 9%

제3신분 72%

고위관직보유자 4%

하위관직보유자 22%

상인 15%

수공업자 31%

파악불가 18%
미성년자 5%

총 528명 기타 13%

[표 1]1564년-1572년 간 파리에서 이단으로 체포된 이들의 성별,신분,직업분포

를 찾는 일은 사료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파리 위그노 공동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 디펜도르프(BarbaraB.Diefendorf)는 1564년부터

1572년까지 파리에서 이단으로 체포된 사람 528명의 신상명세를 통해 파

리 위그노 공동체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조명해보려 시도했다.이들의

직업과 성별을 분석한 결과,중소 상인,수공업자 등 부르주아의 비율이

높았고,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았으리라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여성의 수도 적지 않았다.도시 부르주아 지식층이 프랑스 종교개혁에 가

담한 핵심 계층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와 비교해 볼 때,파리 위그노들의 직

업 분포나 계층 관계,교육수준은 다른 지역의 위그노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인다.138)

그러나 디펜도르프는 파리 위그노들은 다른 지역 위그노에 비해 종교적

동기에 의해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개종 이후에도 뚜렷한 ‘선민의식’

과 ‘순교자 정신’을 보이는 등 다른 지역 위그노들과 구분되는 망탈리테를

138)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은 무척 도시적인 현상으로,위그노 공동체 구성은 전통적으로 지식을 갖춘

부르주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표 1]에 나타난 디펜도르프의 파리 위그노 분석 결과 역시 당시

프랑스의 일반적 경향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또한 검거된 이단 중 파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비

율은 30% 정도였으며,대부분은 일 드 프랑스나 프랑스 전역에서 파리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통해 파리의 유동적 속성이 드러난다.또한 체포된 사람의 거주지가 파리 전 지역에 걸쳐 고

루 퍼져 분포하고 있는 점을 봐서 특정 지역에만 공동체가 있었다기보다는 파리 전 지역에 작은 공

동체 다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BarbaraDiefendorf,“Lesdivisionsreligieusesdansles

famillesparisiennesavantlaSaint-Barthélemy,”Annales,Histoire,économie& société,vol.7,

no.1(1988),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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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위그노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극심했던 파리에

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는 일은 쉽지 않았기에,이런 상황에서 프로테스

탄티즘에 감화되어 개종한 파리 위그노들은 자신들을 신으로부터 종교적

사명을 받은 ‘선택된 자(leselús)’로 보았다는 것이다.또한 파리 위그노들

은 신으로부터 선민이라는 “씨앗”을 받은 이상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이

믿음의 씨앗을 키워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여겼다.139)따라서 파리

위그노들은 생활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강건한 종교적 정체성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다.140)

파리의 위그노들의 종교적 망탈리테를 이론화한 디펜도르프는 파리 위

그노 공동체의 정서를 파악하기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

보다 더 힘든 작업이었다고 시인했다.하지만 파리는 왕권과 고등법원,파

리 대학 신학부의 공조 체제 속에 프랑스 어떤 지역보다 강력한 탄압이

벌어진 도시였고,이런 현실적 조건을 넘어서기 위해 파리 위그노들은 다

른 지역 위그노보다 더 강력하고 능동적인 종교적 정체성을 키워야 할 상

황에 처해있었다.따라서 칼뱅을 비롯한 제네바 종교개혁가들은 파리를 비

롯,박해에 처한 위그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

을 동원하였다.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그노 공동체가 활용한 가장 핵심적

도구는 다름 아닌 종교서적이었다.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 저작 출판과

유통의 황금기는 1560년에서 1565년까지인데,이 시기 프로테스탄트 저작

의 출판물 수는 가톨릭 진영의 그것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

였다.141)이런 프로테스탄트 저술 중 가장 많이 출판되고 유통된 저작 중

139)이는 칼뱅의 신학에서 기본이 되는 성화(sanctification)개념과도 상통한다.BarbaraB.Diefendorf,

BeneaththeCross,p.122.

140)Ibid.,pp.112-123.

141)Andrew PettegreeandMatthew Hall,“TheReformationandtheBook:A Reconsideration,”

TheHistoricalJournal,vol.47,no.4(Dec.,2004),p.804.페티그루(Andrew Pettegree)는 프랑스

종교개혁과 인쇄물의 유통에 대해 연구한 학자이다.그의 대표적 저작으로는 HuguenotVoices:

TheBookandtheCommunicationProcessduringtheProtestantReformation(Greenville:East

CarolinaUniv.Press,2000);TheFrenchBookandtheEuropeanBookWorld(Leiden:E.J.

Bril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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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시편집(psautier,psalter)을 들 수 있다.프랑스 위그노들은 특히

시편에 음보(音譜)를 붙여 찬송가로 만든 시편찬송집(metricalpsalter)을

선호했는데,시편 찬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행본의 형태로 만들어 보급

한 선구적 인물은 다름 아닌 칼뱅이었다.

칼뱅은 제네바에 부임하기 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목사로 활동할 때 마

로(ClémentMarot,1496-1544)가 불역한 시편을 접하게 되었고,그 내용에

감명을 받아 이를 찬송으로 만든 후 1539년 제네바에서 출판하였다.마로

와 칼뱅이 합작한 이 시편은 “개혁신앙의 영성을 지키는 핵심 텍스트가

되었고 칼뱅파 교회의 전투성을 고취시키는 결정적 도구”142)로 활용되었

다.칼뱅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시편찬송이 교회 신도들을

연합하고 조직을 강화시키는 데 얼마나 유용한 도구였는지 직접 경험한

바 있다.143)

위그노 공동체에서 프랑스어 시편과 시편찬송집은 큰 인기를 끌었고,시

편을 찬송하는 행위는 위그노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징표로 여겨졌다.위그

노 공동체에서 시편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프랑스 위그노들이

시편의 주인공 다윗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구

약성서의 다윗은 신의 선택을 받은 자로,미약한 능력과 조건 때문에 온갖

역경을 겪지만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리를 쟁취하는 인물이기에,

위그노들은 자신의 상황을 다윗에 투영하면서 고난에 맞설 힘과 용기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다.144)

프랑스 위그노 공동체에서 시편을 활용한 사례는 각종 기록에 여러 차

례 등장하고 있다.1551년 리옹에서 인쇄업에 종사하던 직인들은 불공평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프랑스어로 번역된 시

편을 찬송하며 성당을 습격,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했

고,145)종교전쟁 시기 위그노 군대는 출정에 앞서 시편을 찬송하며 전투에

142)BarbaraB.Diefendorf,BeneaththeCross,p.137.

143)AndrewPettegreeandMatthewHall,“TheReformationandtheBook:AReconsideration,”pp.

805-806.

144)BarbaraPitkin,“ImitationofDavid:DavidAsaParadigm forFaithinCalvin'sExegesisof

thePsalms,“TheSixteenthCenturyJournal,vol.24,no.4(Winter,1993),pp.849-861.

145)NatalieZemonDavis,“StrikesandSalvationatLyon,“SocietyandCultureinEarlyModern

France,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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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는 마음가짐을 가다듬곤 했다.또한 본 논문의 주인공 샤를로트 아르

발레스트의 첫 남편 장 드 파는 시편 2편을 읽다가 위그노로 개종하게 되

었고,이렇게 형성한 위그노적 정체성을 제 3차 종교전쟁에 참전하며 직접

실현하다가 전사하기도 했다.146)

시편 외에 위그노 공동체에서 인기를 끌었던 또 다른 종교적 저술은 순

교자의 일대기를 엮는 모음집이었는데,대표적인 저작으로 장 크래스팽

(JeanCrespin,1520-1572)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죽음을

감당한 여러 순교자들의 이야기  (LeLivredesmartyrsquiestune

recueildepleusieursmartyrsquiontendurelamortpourlenom de

NotreSeigneurJesus-christ,초판 1554,7판 1570)를 들 수 있다.크래스

팽은 프랑스 출신이지만 칼뱅파로 개종한 후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망명

했으며,그곳에서 인쇄업에 투신,상당한 사회적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순

교자의 일화를 엮은 크래스팽의 저작은 1554년 처음 발간된 이래 1570년

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수정,개편되었고,이런 과정을 통해 크래스팽의

저작은 단순히 순교자의 일화를 엮은 사례집의 성격을 탈피하여 가톨릭교

회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기록한 저술로 발전해나갔다.147)크래스팽은 프

랑스에서 위그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고무하기 위해 해당 저작을 집필했

고,따라서 단순한 풍문이나 지나치게 과장된 사례들도 개의치 않고 저술

에 포함시켰다.따라서 이 저작의 내용을 사료로 활용하려면 상당한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한다.148)

그러나 크래스팽의 저술에 등장하는 순교 이야기는 당시 파리 위그노들

에게 요청되었던 종교적 정체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가늠하는 잣대

라 할 수 있다.프랑스 종교개혁 시기 순교자를 다룬 저작의 사회적 기능

을 분석한 세파드슨(NikkiShepardson)은 당시 프랑스 위그노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와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해석하는 데 순교자의 이미지

146)장 드 파의 개종사례는 논문 4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147)NikkiShepardson,BurningZeal:TheRhetoricofMartyrdom andtheProtestantCommunity

inReformationFrance,1520-1570(Cranbury:LehighUniv.Press,2007),p.62.

148)크래스팽의 저술이 지닌 사료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DavidWatson,TheMartyrologyofJean

CrespinandtheEarlyFrenchEvangelicalMovement,1523-1555,Ph.D.thesisofUniversityof

StAndrews,1997,pp.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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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했다.파리 위그노들에게 탄압과 박해는 일

상 속에 공존하는 현실이었고,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동지가 화형당하는

순교의 현장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세파드슨은 위그노들이 자신의 종교

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아래 순교자들을 폭군에 저항하여 신의

섭리를 실현한 존재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크래스팽의 저작은

위그노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 것이며 이를 위해 기꺼이 저항하겠다

는 의지와 신념을 키우는 수단이 되었다.149)

파리 고등법원 판사인 안 드 부르(AnnedeBourg,1521-1559)의 순교

사례는 파리 위그노들이 어떻게 순교자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

화하는 증거이자 폭군에 대한 저항의지를 다지는 근간으로 활용했는지 입

증하는 대표적 경우라 할 수 있다.안 드 부르는 오를레앙에서 법학교수를

지낸 지식인으로 파리 고등법원 판사로 재임 중,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고등법원의 강경한 태도를 비판하고 자신의 개혁신앙을 밝힘으로서 화형

에 처해진 인물이다.안 드 부르는 당시 프랑스 내 선교를 위해 순교자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던 칼뱅150)을 비롯,각종 위그노 저술에 자주

소개되던 순교자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151)크래스팽 역시 1570

년 발간된  순교의 역사 에서 안 드 부르의 사례를 고등법원에서의 심문

과 세 차례의 청원,신앙고백,그리고 죽기 전 남긴 연설 등 세 단계에 걸

쳐 자세히 소개했다.152)

149)NikkiShepardson,BurningZeal,p.62.

150)칼뱅은 1530년대 중반부터 이미 순교자라는 테마를 설교 주제로 사용했으며,특히 프로테스탄트

교리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에 대해 강경하게 결단을 내릴 것

을 촉구했다.칼뱅은 특히 국가적 탄압이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을 니고데모 파

(nicodemites)라고 부르며,이들을 비난하는 저작을 쓰기도 했다.(Excuse à messieurs les

Nicodemites,1544).칼뱅은 특히 프랑스의 경우 신앙을 외면화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감안,이런 애매한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순교자의 일화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Hugues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p.69-70.

151)안 드 부르는 판사라는 신분으로 칼뱅파 대의를 주장하며 순교했기 때문에,왕권이 신의 뜻을 수

용하지 못할 때 관료 등 사회 지도층이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칼뱅파 저항 논리를 구

성할 때 무척 적절한 사례였다.켈리(DonaldKelley)는 안 드 부르의 사례가 공론화되는 과정을 보

면 위그노의 담론이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저항과 행동을 고취하

는 차원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DonaldR.Kelley,“Martyrs,Myths,andthe

Massacre:TheBackgroundofSt.Bartholomew,”TheAmericanHistoricalReview,vol.77,no.5

(Dec.,1972),pp.1332-1340.

152)JeanCrespin,“AnnedeBourg,ConseillerauParlementdeParis,”Histoiredevraystesmoins

delavéritédel'éuangile,pp.52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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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스팽의 기록에 따르면,안 드 부르는 가톨릭교회가 그리스도교의 본

질에서 이탈하였으며,이를 극복할 방법은 이신칭의론 등 개혁신앙의 교리

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이며,단지 성부와 성자,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맞

추어 살고 또 죽고자 함을 밝힌다.(중략)교황을 비롯해 인간들이 정한 법률

중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가 많이 존재한다.또한 [가톨릭교회는]사도들이

교회를 위해 정한 규칙들을 잘못 해석하거나 온갖 미신적 요소를 첨부해놓았

다.오늘날 교황주의자들의 오류는 이렇듯 셀 수 없다.이는 모두 삭제되어야

마땅하며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런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중략)성부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대속하신

결과,인간은 영생을 얻을 기회를 다시 찾게 되었다.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만이 종교의 근간이라 생각하기에,지금 개혁교회의 입장에 찬성하며,교황청의

체제와 규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의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153)

이처럼 이신칭의론과 성경중심주의를 기반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교황

을 강력히 거부하는 태도는 안 드 부르의 신앙고백 뿐 아니라 파리 위그

노들의 개종 경험을 다룬 자료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다.본 논문의

주인공 사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 역시 가톨릭교

회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며 위그노 목사들의 설교에서 그 대안을 발견

했다고 진술했다.154)

위그노 믿음이야말로 올바른 그리스도교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설파

한 후,안 드 부르는 새로운 신앙에 눈을 뜬 올바른 위그노 교도라면 자신

의 사회적 위치를 활용,‘적(敵)그리스도의 왕국’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관료라면 단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교회에 관련된 사안이라도 하나님

을 모독하는 행위와 미신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적그리스

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모든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아야 한다.이를 통해 하나

153)Ibid.,pp.531-532.

154)기 아르발레스트의 개종과정은 논문 4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 54 -

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이를 위해

서라면 죽음에 이르더라도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155)

안 드 부르의 순교 사례를 통해 크래스팽은 위그노들이 탄압에 굴복하

지 않고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활용해 올바른 신앙을 전파해야 하며,이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처럼

크래스팽의 저술은 파리 위그노들이 안 드 부르처럼 강인한 종교적 신념

을 지닌 채 박해에 대항하기를 요청하는 종교적 지침서로 활용되어,파리

및 프랑스 전역에 널리 유통되었다.156)

파리의 위그노들은 박해와 탄압에 맞서 시편찬송집과 순교자의 이야기

를 다룬 저술에서 추구하던 강인한 종교적 신념을 갖출 것을 요청받았다.

파리 위그노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

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아마도 파리 위그노 중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을

겪고도 여전히 개종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도 종교를 인생의 중심에 둘 정도의 견고한 위그노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

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572년 8월 24일 시작되어 파리를 피로 물들인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

(MassacredeSt.Barthélemy)은 파리 위그노들의 종교적 심성을 시험하

는 최악의 관문이었다.제 3차 종교전쟁 이후 가톨릭과 위그노 진영의 화

합을 위해 거행된 앙리 드 나바르와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의 결혼은 파

리에서 이천 명,지방에서 삼천 명 이상의 위그노들을 죽음으로 이끈 학살

의 전조가 되었다.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은 엄청난 폭력을 동반한 극적인

경험으로 파리 위그노 공동체를 뒤흔들었고,결국 프랑스 종교개혁의 성격

을 재규정하기에 이른다.157)

생 바르텔르미 학살에 직면한 파리 위그노들에게는 순교,망명,가톨릭

으로의 개종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이때 안 드 부르가 지녔던

155)JeanCrespin,“AnnedeBourg,ConseillerauParlementdeParis,”Histoiredevraystesmoins

delavéritédel'éuangile,p.533.

156)DenisCrouzet,LaGenèsedelaréformefrançaise,pp.433-438.

157)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은 프랑스 내 위그노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으며,이후 프랑스 위그

노들 사이에서 가톨릭교회뿐 아니라 교회와 연대한 프랑스 왕국까지 전면 부정하는 과격파들의 입

지가 확대되었다.MackP.Holt,TheFrenchWarsofReligion,pp.82-97.



- 55 -

수준의 높은 종교적 정체성을 지녔던 이들은 순교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해외로 망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그러나 미처 이런 수준의 종교적

성취를 지니지 못했던 위그노들은 생 바르텔르미 학살의 압도적 폭력에

굴복하였고,결국 위그노 신앙을 포기하기에 이른다.실제로 많은 수의 위

그노들은 학살과 내전의 위협에 굴복해 가톨릭 신앙으로 재개종했고,결국

최전성기였던 1550-60년대 이백만 이상이던 위그노의 수는 16세기 말 절

반 정도로 반감되기에 이르렀다.158)

프랑스 위그노의 절대적 숫자가 차츰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칼뱅파

전래 초기 위그노들이 보여준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개혁의지를 지켜낸다

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입증하며,동시에 17세기가 되도록

프로테스탄티즘 진영에 남아있던 위그노라면,칼뱅파 종교개혁가들이 시편

찬송집이나 순교자 이야기를 통해 고취시키려던 강력한 종교적 결단력과

행동력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인공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바로 이런 종류의 위그노였

다.종교적 각성으로 탄압과 학살의 순간까지 버텨내야 했던 파리 출신 위

그노들의 상황은 모두 어려웠지만,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처지가 가혹

했을 것임은 분명하다.종교개혁가들이 이상시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

성에게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프랑스 종교개혁에 동참한다는 것

은 강력한 종교적 정체성과 이를 실천하는 적극적 자세를 필요로 했기 때

문이다.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폭력과 학살이 난무하던 프랑스 종교개혁에

서 여성의 위상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처럼 보이며,그들의 역할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을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위그노 공

동체에서 여성은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지닌 집단이었다.

158)16세기 중반과는 달리 17세기 위그노 신도의 수와 교회의 규모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분석이 가

능하다.17세기 프랑스에서 위그노의 인구분포를 연구한 베네딕트에 의하면,1660년에서 1670년 사

이 프랑스 칼뱅파 교회의 수는 696개에 불과했으며,위그노 신도의 수는 팔십만 명에 미치지 못했

다고 한다.이를 통해 프랑스 개혁운동은 16세기 중반 상당한 영향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오십여

년도 미처 지속되지 못한 채 급격히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PhilipBenedict,TheFaithand

FortunesofFrance'sHuguenots,1600-85(Aldershot:Ashgate,2001),pp.39-50.특히 p.42의 도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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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역설의 극복:위그노 여성의 과제

프랑스에서 칼뱅파 종교사상의 전파와 위그노 공동체 형성에 있어 여성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로엘커(Nancy

Roelker)는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프랑스

귀족여성 중 가족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일군의 여성들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위그노로 개종시켰고,위그노 귀족여성들은 프랑스 종교개

혁의 각종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159)또한 블래스댈

(CharmarieJenkinsBlaisdell)은 칼뱅이 프랑스 종교개혁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귀족 여성들의 참여를 기대했고,이를 독려하기 위해 그들과 꾸준히

편지를 교환했음을 밝힌 바 있다.160)

하지만 종교개혁 진영은 여성들이 지닌 개혁 의지가 프랑스에서 프로테

스탄트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이들의 독자적

행동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한 마디로 말하면,위그노라는 종

교적 정체성 때문에 소위 여성의 본분인 가정을 도외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무척 경계했던 것이다.

칼뱅의 서신은 종교개혁가들이 위그노 여성을 상대할 때 나타난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전술한 것처럼 칼뱅은 프랑스 고위 귀족 여성들

에게 서신을 보내 위그노적 대의를 위해 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칼뱅은 위그노로 개종한 귀족여성이 가톨릭교도인 가장과 갈등을 일으킨

결과 신앙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다며 호소했을 때,이들에게 가

정을 지킬 것을 항상 단호하게 요구했다.칼뱅이 보기에 가톨릭을 믿는 남

편의 반대 때문에 심한 학대를 당하거나,사회적 탄압에 휘말려 체포당할

159)Nancy L.Roelker,“TheAppealofCalvinism toFrench Noblewomen in theSixteenth

Century,"JournalofInterdisciplinaryHistory,vol.2,no.4(Spring,1972).

160)칼뱅은 18명의 프랑스 귀족여성들과 편지를 교환했고,이중 현재 육십여 통 이상이 남아있다.칼

뱅과 서신을 주고받은 프랑스 귀족여성으로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잔 달브레,그리고 루이 12세의

딸이자 페라라 공작부인이었던 르네 드 프랑스(RenéedeFrance,DuchessedeFerrara,1510-1574)

등을 들 수 있다.칼뱅은 이런 대귀족 여성들뿐 아니라 지방영주의 부인 등 중간계층 귀족여성들에

게 편지를 받고 이에 답장을 보내기도 했고,익명을 고수한 몇몇 여성들과 서신을 주고받기도 했다.

CharmarieJenkinsBlaisdell,“Calvin'sandLoyola'sLetterstoWomen:PoliticsandSpiritual

CounselintheSixteenthCentury,”Calviniana:IdeaandInfluenceofJohnCalvin,ed.byR.V.

Schnucker(Kirksville:SixteenthCenturyJournalPublishers,1988),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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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놓였다고 해도,여성은 신이 정한 본분인 가정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이다.161)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칼뱅의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로 1559년 칼뱅이 제네바 목사회에 보낸 의견서를 들 수 있

다.1552년 귀족으로 보이는 익명의 위그노 여성은 제네바 목사회에 편지

를 보내 자신이 가톨릭 신자인 남편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

장하면서,남편을 떠나 제네바로 망명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청원했

다.162)1559년 칼뱅은 이 청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제네바 목사

회에 의견서를 보냈는데,이에 대한 칼뱅의 답변은 분명했다.신앙을 지킨

다는 명목으로 남편과 가정을 떠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라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그 누구보다,그러니까 부모나 아

이,남편이나 아내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

도교가 자연의 섭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진정한 신앙을 찾게 된

아내는 두 배로 더 노력하여 남편이 진리의 편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할 의

무가 있습니다.(중략)우리에게 문의를 한 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

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부인은 최대한 다정하고 공손하게 남편을 섬기며,자

신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남편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중략)만일 남편의 폭력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가 되어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모를까,일신상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

라면 부인의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전하는 바입니다.163)

161)칼뱅은 대귀족 여성들과도 편지를 교환했지만,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이나 일반 귀족여성들

과도 서신왕래가 있었다.그중 몇몇 편지에는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체포되

거나 혹은 남편과 가족의 심한 반대 속에 위협을 당한다는 점을 호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대

표적 사례로 가혹한 박해를 견디다가 미망인이 된 여성인 퐁 부인(MmeduPons)에게 보낸 편지

(1553년 11월 20일의 편지,JulesBonneted.,LettersofJean Calvin,vol.2(New York:

PresbyterianBoardofPubl.,1858),pp.436-439)와 1557년 생 자크 거리의 위그노 회합에 참여했다

가 체포당했던 여성인 랑티니 부인(MmedeRentigny)에게 보낸 편지(1558년 4월 10일의 편지,

JulesBonneted.,LettersofJeanCalvin,vol.3(New York:PresbyterianBoardofPubl.,1858),

pp.416-418)등을 들 수 있다.칼뱅은 이 편지에서도 신앙을 위해 가족을 버릴 수 없다는 점을 직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62)“Lettred'unedameinconnueàlaCompagniedespasteurs.deFrance,le24juin1555,”

RobertMcCuneKingdon and Jean-FrançoisBergiereds.,Registresdelacompagnie des

pasteursdeGenèveautempsdeCalvin,vol.1(Genève:Droz,1964),pp.1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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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칼뱅은 결혼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므로,그리스

도교가 이에 위배되는 행동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고,아내는 가

장에게 복종하면서 그를 위해 헌신할 소명이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칼뱅

은 학대를 받고 감금되었으며,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던 이

위그노 여성164)에게 결혼을 통해 맺어진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며 이에 순

응할 것을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충고했다.165)

이런 칼뱅의 사고방식은 프랑스에 세워진 위그노 교회세력에 그대로 전

달되었다.여성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내세워 남편의 권위에 대항하려

는 행동은 남편의 종교가 가톨릭이라고 하더라도,그리고 어떤 박해와 탄

압을 받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프랑스 시노드와 컨시스토리의

판결 역시 이런 경향을 꾸준히 반복했다.프랑스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아

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마치 신의 말씀에 복종하듯 남편을 따라야

한다고 설파했으며,위그노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반발을 보일 때 이를 하

나같이 억누르는 자세를 취했다.166)

그러나 프랑스 북부에서 종교개혁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은 칼뱅

등 종교개혁가와 프랑스 개혁교회가 여성에게 강요한 순종적이고 수동적

인 삶을 영위해서는 위그노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인식하고 있었다.프랑스 북부 여성들은 위그노가 된 이후 가족의 반대

와 사회적 박해를 모두 감당해야 했고,이에 굴복하지 않고 종교적 정체성

을 지키기 위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질을 발전시켜야 할 현실적 상황

속에 있었다.이렇듯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히려 종교개혁 진영이 이상화한 여성의 모습을 넘어서야

한다는 역설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러한 역설에 맞서 프랑스 북부 위그노

163)Jean Calvin,Calviniopera quae supersuntomnia:Ad fidem editionum principum et

authenticarum ex parte etiam codicum manu scriptorum,additis prolegomenis literariis,

annotationibuscriticis,annalibusCalvinianisindicibusquenovisetcopiosissmis,eds.byJohann

Wilhelm Baum and AugustEduard Cunitz,vol.10 (Brunsvigae:Schwetschke etfilium,

1863-1900),pp.239-241.

164)“Lettred'unedameinconnuealaCompagniedesPasteurs.deFrance,le24juin1555,”p.139.

165) Barbara Diefendorf,“Les divisions religieuses dans les familles parisiennes avantla

Saint-Barthélemy,”pp.64-65.

166)JanineGarrisson,LesProtestantsauXVIesiècle,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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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의 역설적 긴장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마르그리트 르 리쉬(MargueriteleRiche)라는 파리 출신 위그노의 순교과

정을 분석하고자 한다.마르그리트 르 리쉬의 순교사례는 샹디외(Antoine

delaRochedeChandieu,1534-1591)167)의  탄압의 역사와 파리 교회의

순교자들  (Histoiredespersécutionsetmartyrsdel'églisedeParis:

depuisl'an1577,jusquesautempsduRoyCharlesNeuvième)에 자세

히 소개되어 있는데,168)그는 이 저서를 집필하면서 여러 명의 여성 순교

자들을 언급했다.이 과정에서 샹디외는 순교를 선택한 여성의 처신에 대

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할지 다각도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파리에

서 순교를 당한 위그노 여성들은 대부분 개종을 선택하면서 남편의 반대

에 부딪쳤고,가장의 뜻을 거스르는 한이 있어도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는

능동적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샹디외는 종교개혁가의 여성관에 근

거,여성은 남편의 뜻에 따라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관점을 고수했지만,

동시에 위그노 정체성을 지켜낸 여성 순교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상

찬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샹디외가 기록한 마르그리트 르 리쉬의 순교과정은 다음과 같다.마르그

리트 르 리쉬는 파리 출신 위그노로,서점을 경영하던 앙투안 리코

(AntoineRicaut)의 아내였는데,종교개혁 교리에 관심이 있던 남편을 통

해 개혁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이후 마르그리트는 남편보다 더 본격적

으로 위그노 신앙을 정립하게 되었고,결국 가톨릭 미사는 미신이라고 주

장하며 참석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남편인 리코는 개혁신앙에 대해 흥미

167)앙투안 드 샹디외는 법학자 출신의 위그노로,제네바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파리 교회의 목사로

재직했으며,앙리 드 나바르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샹디외는 프로테스탄트 신념을 반영한

역사서와 시집 등을 저술한 문학가로도 이름이 높은데,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바로  탄압의 역사

와 파리 교회의 순교자들 이다.AntoinedelaRochedeChandieu,Histoiredespersécutionset

martyrsdel'églisedeParis:depuisl'an1577,jusquesautempsduRoyCharlesNeuvième,

(Lyon,1563).

168)마르그리트 르 리쉬의 사례는 크레스팽의  순교자들 은 물론,앙트완 샹디외의  파리 교회의 탄

압과 순교자들의 역사 에도 기록되어 있다.마르그리트 르 리쉬에 대한 기록은 JeanCrespin,

Histoiredevraystesmoinsdelavéritédel'éuangile,pp.522-523.;AntoinedelaRochede

Chandieu,Histoiredespersécutionsetmartyrsdel'églisedeParis,pp.337-342.본문의 내용은

주로 샹디외의 기록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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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느꼈을 뿐 개종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마르그리트의 강경한 태도는

부부간 불화를 일으켰고,결국 부활절 기간이 다가오자 마르그리트는 남편

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가출을 단행했다.

[마르그리트는]남편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고 [미사에 참석하라고]강요당했다.

남편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마르그리트는 목숨을 건지고 화를 피하기 위해 부

활절을 기해 친구의 집으로 도망쳤다.마르그리트는 [미사에 참석함으로써]남

편을 만족시키기보다,집에서 도망침으로서 그녀가 진정으로 헌신해야 할 대상

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택했던 것이다.그러나 부활절이 지난 후,마르그리

트는 오래 가정을 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왔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짝지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이다.169)

마르그리트는 부활절 미사에 불참하면서 위그노의 정체성을 지켜냈지만,

동시에 남편과 가정을 버리고 가출함으로서 여성의 소명에 어긋나는 행동

을 단행하였다.그러나 샹디외는 마르그리트가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짝지어 주신 사람’이므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여성의 본분을 다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샹디외는 마르그리트가 위그노적 정체성과 여성의 소명

사이에서 갈등했지만,양자를 모두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르그리트는 부활절 미사에 불참했다는 사실이 담임사제를 통

해 당국에 알려지면서 체포당하는 처지가 되었다.샹디외는 마르그리트가

“더 이상 적당히 [자신의 신앙에 대해]속이지 않기로 결정하고,자신이

[개혁신앙을 지닌 이들이 모인]회합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성찬식을 받았

다”170)고 고백하였고,그 결과 마르그리트는 이단의 죄목 아래 체포되었다

고 기록했다.샹디외는 마르그리트가 체포된 이후 부활절에 성찬식을 함께

치른 위그노 동료들의 이름과 회합 장소를 밝히라는 압력을 받고 심한 고

문까지 당했지만,“오히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자신에게 닥

친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냈다”171)고 기록하였고,이 과정에서 샹디외는 마

르그리트가 강경한 종교적 신념과 탄압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169)AntoinedelaRochedeChandieu,Histoiredespersécutionsetmartyrsdel'églisedeParis,

p.338.

170)Ibid.,pp.338-339.

171)Ibid.,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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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찬하였다.마르그리트의 죽음을 묘사한 다음의 인용문은 샹디외가 마

르그리트를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구현한 존재로

상정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마르그리트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고 영혼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그녀의 죽음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마르그리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마르그리트는 군중 사이를 지나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했고,밝은 표정을 유지했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마르그리트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을 통해 사람들

은 마르그리트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다.172)

마르그리트의 순교 사례는 파리 등 프랑스 북부에서 위그노로 개종했던

여성들이 사회적 탄압과 가정의 반대라는 심각한 위험을 감당해야 했음을

증언하는 한편,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종교개혁가들이 이상

적으로 본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에 안주할 수 없었음을 적나

라하게 보여준다.또한 마르그리트의 예에서 보이듯이,투철한 위그노 정

체성을 지닌 여성들은 자신의 신앙과 가정에 모두 충실하고자 했지만,무

엇보다 종교적 정체성을 우선시하였고,때로는 이를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감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은 현실적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 강력한

종교적 신념과 결단력을 키워야 했다.결국 위그노 여성들 중 종교적 신념

을 확고히 정립한 이들은 개종을 통해 필연적으로 갖추게 된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기질을 학살과 내전의 현장에서도 발휘하였고,그 결과 일부 위

그노 여성,특히 귀족출신 여성들은 프랑스 종교전쟁 당시 주체적이고 능

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위그노 귀족여성들이 프랑스 종교개혁에

서 맡은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 로엘커는 일부 위그노 귀족여성들

은 프랑스 종교전쟁 시기 지도자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정

치적,군사적 위상을 지녔다고 평가하였다.173)

로엘커가 분석한 위그노 귀족여성의 활약상은 다음과 같다.로엘커는 프

172)Ibid.,p.341.

173)NancyL.Roelker,“TheAppealofCalvinismtoFrenchNoblewomen,”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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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종교개혁의 핵심 국면을 1520년대 프랑스 복음주의 운동 시기(제 1

세대),1550년대에서 1572년에 걸친 위그노 공동체 조직화와 종교전쟁 발

발 시기(제 2세대),1572년 생 바르텔르미 학살 이후 후기 종교전쟁 시기

(제 3세대)로 구분한 후,각 시기에 활약한 귀족여성들을 소개했다.로엘커

가 거론한 귀족 여성 중 제 1세대 복음주의 운동 시기를 대표하는 선구적

인물은 바로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MargueritedeNavarre,1492-1549)인

데,174)마르그리트 드 나바르는 개혁신앙에 대한 관심을 동시대 대귀족 여

성들에게 전파하여 콜리니(Coligny)가문175)이나 콩데 가문(Condé)176)등

프랑스의 유력 가문이 위그노 진영에 참여하게 만드는 전기를 제공했다.

1550년대에서 1572년에 걸친 프랑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세대 여성들은

위그노 여성들의 체득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질을 종교전쟁의 현장에

서 발휘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프랑스 종교개혁 2세대 위그노 귀

족여성의 구심점이 된 인물은 잔 달브레(Jeanned'Albret,1528-1572)인데,

174)마르그리트 드 나바르는 프랑수아 1세의 누이로,프랑스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으며 본인 역시  헵타메론  (Heptameron,초판 출간 1558)등 여러 저작을 남겼다.마르그리

트 드 나바르의 지적 역량과 종교적 헌신은 에라스무스 등 여러 휴머니스트로부터 인정받을 정도였

는데,그녀는 특히 프랑스 복음주의 운동에 관심을 보이며 르페브르 데타플과 기욤 브리소네 등을

후원하기도 했다.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의 종교적 후원에 관해서는 BarbaraStephenson,The

PowerandPatronageofMargueritedeNavarre(Burlington:Ashgate,2004),pp.149-184.마르

그리트 드 나바르 생애 전반에 대해서는 Patricia Francis Cholakian and Rouben Charles

Cholakian,MargueritedeNavarre:MotheroftheRenaissance(New York:ColumbiaUniv.

Press,2006).

175)콜리니 가문(lamaisondeColigny)은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프랑스 동부 부르고뉴 지역 일부를

다스리던 제후였지만,15세기 이후 프랑스에 편입,대귀족가문으로 번성하게 된다.15세기 콜리니

가문의 수장이던 가스파르 1세는 프랑스 총군사령관(connétable) 안 드 몽모랑시(Anne de

Montmorency)의 누이인 루이즈 드 몽모랑시(LouisedeMontmnorency)와 결혼했는데,루이즈 드

몽모랑시는 위그노로 개종하지는 않았으나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와 궁정에서 교류하면서 개혁신앙

에 대해 깊은 호감을 보였다.루이즈 드 몽모랑시의 아들인 가스파르 콜리니 2세(GaspardIIde

Coligny)와 오데(OdetdeColligny,cardinaldeChâtillon)는 이후 위그노로 개종했다.가스파르 콜리

니 2세는 위그노 진영의 군사지도자로 명망을 떨쳤고,1572년 8월 22일 파리에서 암살,생 바르텔르

미 대학살의 전조가 되었다.

176)콩데 가문(Condé)은 부르봉(Bourbon)가문의 방계로,루이 드 부르봉-콩데(Louis Ierde

Bourbon-Condé,1530-1569)에서 기원했다.루이 드 부르봉-콩데는 나바르의 왕 앙투안 드 부르봉

의 동생이며,후일 앙리 4세가 되는 앙리 드 나바르의 삼촌이기도 하다.루이 드 콩데는 제 1차 종

교전쟁에서 제 3차 종교전쟁까지 위그노 진영의 수장으로 활동했다.또한 그는 마들렌 드 말리

(MadelainedeMailly,ComtessedeRoye)의 딸인 엘레오노르(EléonoredeRoye)와 결혼했는데,장

자인 앙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위그노 지도자가 되었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특히 동생 샤를은 추기경이 되었으므로 이후 가톨릭 동맹은 그를 왕위계승자로 만들려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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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의 딸이자 후일 앙리 4세가 되는 앙리 드 나

바르(HenrideNavarre,1553-1610)의 어머니이기도 하다.177)잔 달브레는

제 3차 종교전쟁 시기 외교술과 선전 역량을 발휘,위그노 진영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178)잔 달브레 외에도 제 1차 종

교전쟁을 종결시킨 앙부아즈 화의를 합의하는 데 공헌한 마들렌 드 말리

(MadeleinedeMailly,ComtessedeRoye,?-1567)179)와 제 2차 종교전쟁

에서 중재역을 담당했던 자클린 드 로앙(JacquelinedeRohan,Marquise

deRothelin,1520-1587)180)의 경우는 위그노 귀족여성들이 종교전쟁에 능

동적 주체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로엘커가 3세대이자 마지막 세대로 분류한 생 바르텔르미 학살 이후 후

기 종교전쟁 시기 여성들은 1세대나 2세대 여성들에 비해 조직력이나 영

향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는 위그노 집단 자체의 역량 문

제이기도 한데,특히 1590년대 이후 상당수의 귀족들이 앙리 4세를 본받아

가톨릭으로 재개종했기 때문이다.이렇게 위축된 위그노 세력의 정신적 수

장은 개종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앙리 4세의 여동생 카트린 드 부

르봉(CatherinedeBourbon,1559-1604)181)이었다.물론 본 논문의 주인공

177)잔 달브레는 1560년 공개적으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고,이후 자신이 다스리던 나바르와 베아

른 지역의 교회를 칼뱅파 교리에 입각해 재편했다.잔 달브레는 베아른 교회의 신앙고백과 규율집

을 독자적으로 정비하고,나바르 지역의 언어인 바스크어로 신약성서를 번역하는 작업을 후원하거

나,칼뱅파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다.잔 달브레의 정치와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Evelyne

Berriot-Salvadore,PhilippeChareyreetClaudieMartin-Ulriched.,Jeanned'Albretetsacour

(Paris:HonoréChampion,2004).

178)NancyL.Roelker,“TheAppealofCalvinismtoFrenchNoblewomen,”pp.401-403.

179)마들렌 드 말리는 루이즈 드 몽모랑시가 첫 결혼에서 얻은 딸로,제 1차 프랑스 종교전쟁에서 독

일 지역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의 후원을 얻어내는 외교 교섭을 성공시키기도 했다.마들렌의 딸 엘

레오노르(Eleonore,PrincessedeCondé)는 콩데 가문의 수장인 루이 드 콩데와 결혼했으며,역시

외교적 임무를 맡곤 했다.

180)자클린 드 로앙은 장 칼뱅과 기욤 파렐 등과 교류하면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고,개혁신앙으로

개종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을 개방,일종의 위그노 피신처로 만들기도 했다.자클린

드 로앙은 위그노 신앙을 이유로 파리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지만,여전히 신앙을 지켰다.본 논문의

주인공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는 자클린 드 로앙의 성에 찾아가 그곳의

목사에게서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배우기도 했다.논문 4장 2절 참조.

181)카트린 드 부르봉은 잔 달브레의 딸이자 앙리 드 나바르의 누이였다.철저한 칼뱅파 신앙을 지켰

던 카트린 드 부르봉은 앙리 드 나바르가 프랑스 왕이 된 이후 나바르와 베아른 지역을 다스렸고,

낭트 칙령 공인과 반포를 위해 위그노 진영을 설득하기도 했다.카트린 드 부르봉은 사촌인 샤를

드 부르봉(CharlesdeBourbon-Soissons)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앙리 4세는 정치적 이권이 없는

이 결혼을 반대하고 그녀를 가톨릭동맹의 지도자인 샤를 드 로렌(CharlesIII,ducdeLorraine)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카트린에게 개종을 강요했다.그러나 카트린 드 부르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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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역시 3세대를 대표하는 귀족여성 중 하나라 할

수 있다.182)

프랑스 귀족여성들이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와 배경에 대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183)프랑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배경은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위그노 여성들에게 종교적 정체성을 고수

하고 개혁신앙의 대의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강력한 신념과 불굴의 의

지를 키워야만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그러나 탄압이 극심했던 프랑스

북부의 위그노 여성들은 종교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형성한 내면적 강인함

과 외부적 추진력 때문에 오히려 위그노 진영에서 여성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비판받기도 했다.결국 그들은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에 존

재하는 역설을 인식했고,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프랑스 종교개혁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과 전개과정,그리고 파

리 위그노 공동체의 종교적 속성과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들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프랑스는 위그노들을 국가에 대한 반역자이자 이단이며

사회적 합의를 깨트리는 존재로 여겨 탄압했고,프랑스 북부,특히 파리

위그노 공동체는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깊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독자적 생명력을 이어나갔다.프랑스 북부 파리 지방에서 위그노로 개종한

사람들은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 개종 자체를 신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징

표로 보고 순교를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종교적 정체

성을 체화했다.이처럼 프랑스 종교개혁은 이에 동참한 위그노들에게 강경

한 종교적 신념과 용기를 요청하는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이는 위그노로 개종한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프랑스 위그노

칼뱅파 신앙을 지키며 개종을 거부했다.카트린 드 부르봉은 논문의 주인공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와 서신교환을 할 정도로 깊은 친분을 유지했다.

182)이 시기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고 위그노 진영에 남은 귀족가문으로 비롱(Biron),로쉬푸코

(Rochefoucauld),라 포스(LaForce),리외(Rieux),그리고 본 논문의 주인공이 속한 모르네(Mornay)

가문을 들 수 있다.NancyL.Roelker,“TheAppealofCalvinismtoFrenchNoblewomen,”p.403.

183)블래스달은 귀족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이 종교개혁 진영이 주장한 성경중심주의를 수월하게 받

아들이도록 만들었을 것이라 지적한다.CharmarieJenkinsBlaisdell,“Calvin'sLetterstoWomen:

TheCourtingofLadiesinHighPlaces,”SixteenthCenturyJournal,vol.13,no.3.(Autumn,

1982),p.68.로엘커는 만인사제주의가 여성들에게 자아개발과 독립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에 공

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NancyL.Roelker,“TheAppealofCalvinism toFrench

Noblewomen,”pp.4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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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제도권 교회로부터 적극적으로 신앙을 표출하기보다 순종적 아

내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충고를 받았지만,프랑스 북부,특히 파리

지역 위그노 여성들은 탄압과 학살에 맞서는 과정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이

상시한 수동적인 여성의 삶에 안주해서는 위그노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었다.위그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이 여성

에게 부여한 소명에 따를 수 없다는 모순에 부딪힌 것이다.결과적으로 파

리 위그노 여성의 삶은 종교적 정체성과 여성의 의무 사이에 놓인 딜레마

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할 것인지 끊임없이 투쟁하고 조절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논문의 핵심 주제인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만나보기로 하자.논

문의 4장과 5장을 통해 고찰할 아르발레스트의 삶과 그녀가 이룬 가정의

모습은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에 놓인 역설을 한 명의 위그노 여성

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이는 지금까

지 논문 2장에서 논증한 종교개혁가들의 여성관과 3장에서 분석한 위그노

여성의 위상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미시적으로 추적하

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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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아르발레스트의 종교적 정체성:

확립,발전,계승

제 1절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Charlotte Arbaleste,1550-1606)는 1550년 3

월184)파리에서 태어났다.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GuyArbaleste)는 젊은

시절부터 프로테스탄티즘에 관심을 보였으나,어머니 마들렌 슈발리에

(MadeleineChevalier)는 끝까지 가톨릭 신앙을 고수하였다.185)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위그노로 개종했는데,그녀는 무엇

보다도 ‘위그노의 교황(papedeshuguenots)’이라는 별칭을 지닌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PhilippeDuplessis-Mornay,1549-1623)는 프

랑스 종교개혁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정치적,외교적,사상적 차원에서

전 방위 활동을 펼쳤던 인물로,후에 앙리 4세가 된 앙리 드 나바르의 측

근이자,친구이며 멘토이기도 했다.186)또한 모르네는 최근 연구결과에 의

184)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가장 최근 편집본을 출간한 나딘 쿠페르티-쉬르는 아르발레스트가 1548

년 2월 1일 생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이 점은 사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내용과 차이가 있다.아

르발레스트는 자신의 첫 결혼식이 1567년 생 미셀의 날,즉 9월 29일에 열렸고,당시 자신은 17세

반이라고 기록했다.(해당 내용은 MadamedeMornay,MémoiresdeMadamedeMornay,édition

revuesurlesmanuscrits,publieaveclesvariantesetaccompagnéedelettresinéditesdeM.et

MmeduPlessisMornayetdeleurenfants,ed.byHenriettedeWitt,tome1(Paris:ChezMme

VeJulesRenouard,1868),p.50.이하 Mémoires_1868-1869라 약기.)그렇다면 아르발레스트는

1550년 3월생이 된다.나딘 쿠페르티-쉬르는 아르발레스트 회고록 편집본의 서문에서 아르발레스트

가 1548년 2월 1일 생이라 정확히 명시하면서도 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Charlotte

Duplessis-Mornay,LesMémoiresdeMadamedeMornayed.byNadineKuperty-Tsur(Paris:

HonoréChampion,2010),p.13.(이하 Mémoires_2010라 약기.)필자는 회고록 기록에 근거하여

아르발레스트를 1550년 3월 생으로 표기하였다.

185)아르발레스트 가문은 파리의 중간귀족(secondenobless)으로,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는 믈룅

(Melun)의 자작이자 라 보르드(laBorde)의 영주로,파리 회계법원(chambredescomptes)의 법정장

(président)을 역임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어머니 마들렌 슈발리에는 에스프륀(Esprunes)과 비노

(Vignaux)에 영지를 지니고 있던 귀족의 후손이다.

186)NadineKuperty-Tsur,“introduction,”Mémoires_2010,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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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모나르코마크(monachromaque)187)계열의 대표적 저작인  반폭군론  

(Vindiciaecontratyrannos,1579)의 저자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데188),

이를 비롯해 출간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성체성사에 관하여  

(Traitédel'Euchariste,1598)등 논쟁적 글쓰기를 통해 위그노적 대의명

분을 강력하게 천명한 사상가로도 이름이 높다.

유명한 남편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에 비해,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는 별다른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어떻게 보면 조용히 남편을 내조한

전형적인 16세기 여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언뜻 평범하게 보이는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프랑스 종교개혁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데,이는 그녀가 작성한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MémoiresdeMadame

deMornay)때문이다.

회고록(mémoires)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관점을 통해 동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의미하며,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장

르로 알려져 있다.회고록은 사회적 현상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일견 역사

서술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위인전에 등장할 만한 예찬이나 변명은 물

론 심지어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문학적 표현까지 혼재되어 있다.따라서

회고록은 ‘모든 글쓰기 양식이 교차되는 분기점’이라 불리기도 한다.189)

장르적 모호함에 덧붙여 회고록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

은 회고록의 필자가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글 속에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회고록의 필자는 자신의 정치적 관점이나 종교적 신념을

표방하는 것은 물론,상당히 많은 경우 개인적 고통이나 좌절에 대한 보상

187)‘모나르코마크’란 ‘국왕 시해파’라는 의미로,16세기 프랑스 위그노들이 발전시킨 국왕에 대한 저

항논리를 의미한다.국왕시해파 정치사상의 개념과 대표 저작에 대해서는 임승휘,｢프랑스 신교도

모나르코마크(Monarchomaques)의 정치이론(1572～1584)｣, 프랑스사 연구 ,vol.15(2006),pp.

5-28.

188) 반폭군론 은 모나르코마크 정치사상의 가장 핵심적 저서로,위그노 사상을 내세워 폭군에 대한

저항은 종교적으로 올바르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반폭군론 은 1579년 유니우스 부르투스(Junius

Brutus)라는 저자에 의해 바젤에서 라틴어로 출간된 후 큰 반향을 일으켰고,1581년 불어 번역본이

출간되기도 했다.모르네에 대해 심도 깊은 저작을 낸 도시(Daussy)는  반폭군론 의 문체,사고방

식,당시 주위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 평가한 뉘앙스 등등을 검토한 후,모르네가  반폭군론 의 저

자일 수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제기했다.HuguesDaussy,Leshuguenotsetleroi:lecombat

politiquedePhilippeDuplessis-Mornay(1572-1600)(Genève:Droz,2002),pp.229-257.

189)MarcFumaroli,“LesMémoiresduXVIIesiècleaucarrefourdesgenresenprose,”XVIIe

Siècle(1971),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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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얻고자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이렇듯 회고록 필자의 시각은 철저

히 주관적이고,따라서 대부분의 회고록은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과

서술 방향에 있어 명백히 편향적이다.그러나 동시에 회고록은 필자의 직

접 경험에 근거해 작성되었기 때문에,추후에 작성된 공식적 역사서보다

더 생생한 직접적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90)

따라서 회고록에 대한 연구는 공적 기억에 대해 사적으로 기술한다는

회고록의 이중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결국

회고록을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술이 작성된 시대적 배경과

필자가 속한 집단의 망탈리테를 파악해야 하며,필자가 회고록을 작성한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작성된 회고록은 주로 ‘권력’와 ‘종교’라는 주제에 집

중되어 있다.16세기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혈통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출

신도 관직보유를 통해 국가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이들은 이후 귀족계

층에 편입되어 ‘법복귀족’이라 불리게 된다.권력에 접근하는 길이 다양해

지면서,봉토를 지니고 전사로 활동했던 전통적인 대검귀족들은 회고록을

통해 이런 현상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신흥귀족들은 자신들의 직분이

국익에 부합함을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의 위상을 정당화하기도 했다.191)

또한 프로테스탄티즘의 도입과 내전을 통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종교적 신념과 왕에 대한 복종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은 16세기 프랑스 회

고록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했다.가톨릭 저자에 의해 작성된 회고록은 위

그노 세력을 비판하며 프랑스의 가톨릭 전통을 옹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

루며,프로테스탄트가 작성한 회고록은 위그노 정체성을 근거로 기존 권력

을 비판하면서,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와 가치체

계를 내세웠다.192)

190)NadineKuperty-Tsur,SedireàlaRenaissance.LesMémoiresauXVIesiècle(Paris:Vrin,

1997),pp.9-11.

191)16세기 프랑스 대검귀족들 중 회고록을 남긴 대표적 인물로 PhilippedeCommynes,Olivierde

laMarche,GuillaumedeVilleneuve,BlaisedeMonluc등을 들 수 있고,법복귀족의 정당성을 설

파한 대표적인 회고록 저자로 ClaudeGroulart(1551-1607)를 들 수 있다.

192)프로테스탄트 진영을 대표하는 회고록의 저자로 Agrippad'Aubigné(1550-1630)를,가톨릭 진영

에서는 PhilippedeHurault(1528-1599)를 들 수 있다.16세기 프랑스 회고록의 대표적 저자 명단은

NadineKuperty-Tsur,SedireàlaRenaissance.pp.1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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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프랑스 위그노에 의해 작성된 회고록은 가톨릭교도의 회고록과

비교해볼 때 저자의 관점과 글의 체계에 있어 몇 가지 차이점을 지닌다.

우선,위그노 회고록의 저자는 철저하게 종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

정했으며,상대적으로 회고록 저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은 그다지 강조

되지 않는 편이다.두 번째로,위그노 회고록의 저자는 대부분 강력한 선

민의식을 지니고 있었다.회고록의 저자는 자신의 개종경험이나 ‘선민’으로

서 확신을 얻었던 일화들을 소개하며,위그노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받는

탄압과 고통을 선민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위그노 회고

록의 저자는 예정론을 토대로 개인의 세속적 운명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는 세계관 아래 자신의 삶과 경험을 재

구성했다.가톨릭 신앙을 지닌 회고록의 저자는 자신이 겪은 세속적 실패

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희망했지만,

위그노 저자는 정치적 실각이나 현실적 고통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했다.193)

본 논문의 핵심 사료인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은 이러한 위그노 회고

록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저술 중 하나이다.그러나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은 본인이 아닌 자신의 남편에 대해 저술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동

시대 회고록과 구분된다.그렇다면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은 1584년부터 1605년까지 21년

에 걸쳐 작성된 기록인데,필사본 분량은 2절판(in-folio)206장 정도로 비

교적 짧은 편이다.194)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은 아들에게 회고록을 헌정

한다는 서문 격의 편지로 시작하는데,여기서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집필

193)Ibid.,pp.38-39.

194)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필사본은 세 가지 판본이 남아있다.첫 번째는 소르본 대학 도

서관 소장본[manuscriptn.360]인데,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에 관련된 서류와 편지들을 모아놓은

컬렉션의 일부로,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가문의 인장이 찍혀 있다.소르본 판이라 불리는 이 문서

는 모르네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내용은 본문에,그리고 가족사에 관련된 내용은 각주 양식으로 첨

부되어 있다.두 번째 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cote10629-5602]되어 있는데 소르본 판과

같은 내용이지만 글씨체가 달라 보통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 드 퐁트네

(ElisabethdeFontenay)가 후대에 필사한 것이라 추정된다.마지막 세 번째 판본은 샹티이 박물관

내 도서관 소장본[cote4-CL-034]인데,소르본 판본과 거의 흡사한 형식이며,글씨체도 소르본 판본

과 동일하다.이 판본은 최근에서야 발견되었는데,인장이 너무 많이 찍혀있고 번져 있어서 해독하

기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NadineKuperty-Tsur,“Introduction,”Mémoires_2010,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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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너는 아직 젊다.내 아들아.젊은 시절에는 온갖 다양한 환상이 눈앞에 아른거

리기 마련이다.그러나 항상 시편의 다음 구절을 기억해라:“젊은이여,어디에

서 길을 물어야 할까?맞다.너의 구세주,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

다.”너를 마구 휘두르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너를 이끌어줄 사

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나는 너에게 주기 위해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 하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지침서를 썼다.이 책은 네 아버지의 사

례를 담은 것이고,나는 네가 항상 이 책을 곁에 두기를 바란다.바로 너의 아

버지를 닮기 위해서 말이다.195)

이처럼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인생이라는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주는 일종의 지침서였다.아르발레스트는 자신과 남편의 경험을 통해 프랑

스에서 위그노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따라

서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아들에게 모르네의 인생역정을 가감 없이 솔직

하게 들려주어 아들도 아버지처럼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용감하게 삶을

헤쳐 나가라고 설득하고자 했다.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도입부는 그녀가 지닌 위그노적 세계관을 분명

히 보여준다.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본문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정당성

과 선민의식을 강조하는 일종의 신앙고백으로 시작하는데,그녀는 현세에

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겉보기와는 상관없이 신의 은총을 깨닫게 만드는

방편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의 인생은 악의 한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이다.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상의 유혹 속에서 헤매게 하시고,때로는 폭력이 삶을 움켜쥐도록 내버려두시

기도 한다.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를 따르도록

지도하신다는 징표이다.(중략)이런 불가해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거짓된 악과

참된 선의 존재를 알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반대로,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얻은 모든 특혜에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중략)이렇듯 불안함과 절박함,때

195)CharlotteArbaleste,“LettredédicatoiredeCharlotteDuplessis-MornayàsonfilsPhilippe,”

Mémoires_1868-1869,p.3.



- 71 -

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모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

고,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196)

따라서 아르발레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인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

네의 세속적 성공과 실패 여부가 아니라 모르네가 개혁신앙의 성장과 발

전이라는 종교적 사명에 얼마나 투철하게 매진했는가 하는 점이었다.결과

적으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모르네의 생애와 활동을 위그노 세력의

운명과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으며,모르네가 프랑스에서 개혁신앙의 정착

과 확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입증하고 이를 옹호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기술되었다.

회고록의 서문과 도입부를 통해 회고록의 집필 목적에 대해 밝힌 뒤,아

르발레스트는 회고록의 주인공인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생애와 활

동을 시대 순으로 자세히 기록해 나갔다.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의 구성

은 모르네의 출생,유년시절과 교육배경,개종절차 등을 다룬 도입부,아르

발레스트와 결혼 이후 앙리 드 나바르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프랑스 종교

전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모르네의 성공담,그리고 주군이던 앙리

드 나바르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뒤 모르네가 정치적으로 실각,고난과 좌

절을 겪게 된 비극을 설명한 뒤,회고록을 헌정했던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글을 마무리하게 된다.이런 구성은 16세기 회고록이 지닌 전형적 서술방

식이라 할 수 있다.([표 2]참조)

그렇다면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어떤 관점에서 해석되어왔는가?지금부터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출판과

개정 과정을 정리하며 본 회고록이 역사가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아르발레스트와 동시대 위그노들은 본 회고록의 존재

는 알고 있었으나 이를 공적으로 출판하거나 유통시킬 대상으로 보지 않

았다.197)

196)Mémoires_1868-1869,pp.7-8.

197)당시 위그노들 역시 이 회고록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모르네의 비서로 그

에 대한 전기를 작성한 다비드 드 리크는 전기를 작성할 때 모르네의 출생에서 1606년까지 내용에

관해서 거의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그대로 답습했다.그러나 동시대 위그노들은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자체를 출판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1623년 모르네가 사망한 이후 유명한 위그노 목회자 다

이에(JeanDaillé)는 1624년에서 1652년에 걸쳐 모르네의 저술과 논문,편지를 네 권의 책으로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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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549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출생과 가문 소개

1549-1567 개종과정과 교육 배경

1568-1572 여행(제네바,독일,이탈리아,플랑드르)

1572-1574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

아르발레스트의 개인사

전개

성공담

1574-1576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만남과 결혼

1576-1584

1576 앙리 드 나바르의 측근이 됨

1577 영국 외교사절 파견

1578 플랑드르 외교사절 파견

1582 전국 시노드 참가

1584 나바르 재무총관 임명

1585-1592

1585 가톨릭동맹 전쟁 발발

1587 쿠트라 전투(BatailledeCoutras)

1588 소뮈르 총독에 임명

1589
앙리 3세의 죽음,앙리 드 나바르의

왕위계승 논쟁 심화

1590-1592 각종 외교 업무

고난기

1593-1599

1593
앙리 드 나바르의 개종

개종에 대한 앙리 드 나바르의 변명

1594-1598
가톨릭 세력 및 위그노 세력에 대한

외교 교섭 및 설득 작업

1598
낭트 칙령 반포

 성체성사에 관하여  출간

1600-1605

1600 퐁텐블로 논쟁

1601-1604 모르네의 정치적 실각,집필 활동

1605

부이옹 공작의 반역사건으로 앙리

4세가 모르네에게 도움 요청.

정치적 복권 가능성.

종결 1606 1606
아들 필리프의 죽음.

모르네 부부의 회한과 극복

[표 2]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전체 구성

출판했는데,해당 선집에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누락되어 있다.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을 적극 참

조한 것으로 알려진 리크의 전기는 DaviddeLicques,HistoiredelaviedeMessirePhilippede

Mornay(Leyde:ChezB&A.Elsevier,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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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세기 들어 프랑스에서 크게 유행한 회고록 출판의 흐름을 타

고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1824년 오기(PierreRenéAuguis)와 퐁트넬

(Armand-DésiréLaFontenelle)에 의해 처음으로 출간되었다.198)19세기

프랑스에서 회고록 출판이 활성화된 이유는 과거 프랑스의 역사를 복기하

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는데,그 때문인지 당

시 출판된 회고록은 개인사적 관점을 삭제하거나 압축하여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하는 경향이 강했다.모르네에 대한 역사적 사료를 총망라한다는 의

미에서 열두 권의 전집 중 첫 권으로 출간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첫

번째 편집본 역시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1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은 역사적 사료로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선,아르발레스트는 종교전쟁의 일선에서 활동

했던 모르네의 부인이라는 위치 덕분에,종교전쟁의 정치적 상황과 위그노

공동체의 운영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아르발

레스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대한 자료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확히 활

용하고 참조하여 생동감 있는 기록을 남기는 데 성공하였다.따라서 아르

발레스트의 회고록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전쟁 시대 어떻게 살았으며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는 훌륭한 자료”200)라

는 평가 속에서 모르네의 생애나 프랑스 내전 시기 위그노 집단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 취급되어왔다.201)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의 두 번째 편집본은 1868-69년 드 위트

(HenriettedeWitt)에 의해 출간되었는데,이 개정판은 아르발레스트 회고

198)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의 첫 현대판 편집본은 모르네의 편지와 저작을 총망라한 열두 권 전집

의 첫 권에 해당된다. Philippe Duplessis-Mornay, Mémoires et correspondance de

Duplessis-Mornay,histoiredelaréformationetdesguerrescivilesetreligieuseenFrance,

souslesrègnesdeChrlesIX,deHenriIII,deHenriIVetdeLouisXIII,depuisl'an1571

jusqu'en1623,eds.byPierreRenéAuguisandArmand-DésiréLaFontenelle,12vols.(Paris:

Crapelet-Cheztreutteletwurtz,1824).이하 Mémoires_1824로 약기.

199)NadineKuperty-Tsur,SedireàlaRenaissance,pp.14-15.

200)NadineKuperty-Tsur,“introduction,”Mémoires_2010,p.24.

201)프랑스 종교전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톨릭 진영의 정치적 활동과 종교적 망탈리테에 집중되어

왔고,위그노 진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따라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역시 프

랑스 종교전쟁을 소개하는 데 있어 참고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를 단독으로 다룬 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프랑스 종교전쟁에서 위그노 진영과 모르네의 역할에 대한 연구사적 배경은 Hugues

Daussy,Leshuguenotsetleroi,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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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단독으로 다룬 첫 번째 출판본이다.회고록의 두 번째 편집자이자 자

신 역시 프로테스탄트였던 드 위트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프로테스탄트

여성들의 저작을 편집하거나 번역하는 작업을 다수 진행했는데,그 작업의

일부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재출간했다고 밝혔다.202)이를

위해 드 위트는 첫 편집본에서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고,오류를 수정했을

뿐 아니라,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와 자녀들의 편지,그리

고 1584년 몽토방에서 벌어진 가발논쟁에 대한 아르발레스트의 의견서 등

도 함께 묶어 출간하였다.드 위트의 편집본은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이 ‘여

성’에 의해 작성된 글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아

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모르네가 아닌 아르발레스트 본인과 그녀의 가족

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여성의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이 분석되

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현상이다.16세기 프랑스에서 여성에 의해 작

성된 회고록은 잔 달브레와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의 경우를 포함 서너 편

에 불과하며,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고위귀족이 아닌 여성에 의해 작성

되었다는 점에서 더 특수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203)그러나 일반적으로 아

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비롯,여성에 의해 작성된 회고록에서 화자의 성별

202)두 번째 편집본은 1868년에서 69년에 걸쳐 두 권으로 출판되었는데,1권은 회고록의 내용을,2권

은 회고록 뒷부분과 모르네의 서간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편집자는 앙리에트 드 위트(Mmede

HenriettedeWitt)로,그녀는 유명한 프랑스 정치가이자 역사가이며 프로테스탄트였던 프랑수아 기

조(FrancoisGuizot)의 딸이기도 하다.본 논문은 이 두 번째 편집본을 기본 사료로 사용하였고,필

요한 경우 세 번째 편집본인 Mémoires_2010와 비교,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3)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여성이 작성한 회고록으로는 가톨릭 진영의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MargueritedeValois)의 회고록,그리고 위그노 진영의 잔 달브레(Jeanned‘Albret)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기록이 전한다.(잔 달브레의 회고록은 한떄 진위논쟁에 휘말렸으나,최근 사료적 가

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잔 달브레의 회고록이 위조되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PaulVan

Dyke,“LesPrétendusmémoiresdeJeanned'Albret,”Revuehistorique,vol.129,no.1(1918),pp.

76-88.)그러나 동시대에 왕족 등 대귀족 출신이 아닌 여성에 의해 작성된 기록으로는 샤를로트 아

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이 거의 유일하다.프랑스 여성 저자와 그들이 남긴 글에 대한 소개로는 Anne

R.LarsenandColetteH.Winneds.,WritingsbyPre-revolutionaryFrenchWomen(NewYork:

GarlandPub.,2000).최근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이탈리아 출신 칼뱅파로 르네 드 프랑스의 보호를

받았던 르네 뷔를라마치(RenéeBurlamacchi,1568–1644)가 이탈리아어로 쓴 회고록이 존재하며,샤

를로트 아르발레스트와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르네 뷔를라마치의 회고록은 Susan M.

BroomhallandColetteH.Winn,eds.LesFemmesetl'histoirefamiliale(XVIe–XVIIesiècle)

(Paris:HonoréChampion,2008).르네 뷔를라마치와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비교한 연

구는 SusanBroomhallandColetteH.Winn,“LaReprésentationdesoidanslesmémoires

fémininsdudéutdel’époquemoderne,”Tangence,no.77(2005),p.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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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고록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마르그리트 드 발

루아나 잔 달브레의 회고록에서 화자는 스스로를 정치적 인물로 규정하며,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개인적 경험에 대해 고백하거나 반추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204)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역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

라 남편인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아르발레스

트 자신이 겪은 여성과 아내로서의 경험은 회고록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행간에 감춰져 있다.따라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이 종교전쟁 시대를 조

망하는 도구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데 비해,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개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205)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을 통해 종교개혁 시대 여성의 경험과 글쓰기 작업

을 연구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등장했고,2010년 쿠페르

티-쉬르(NadineKuperty-Tsur)는 이런 관점 아래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을

재출간했다.206)현재 아르발레스트와 그 회고록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글

쓰기’라는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아르발레스트에 관한 대

부분의 연구는 이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207)

204)NadineKuperty-Tsur,SedireàlaRenaissance.pp.39-43.

205)1980년대 이전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종교적 헌신의 상징으로 여겨져 프로테스탄트 측에서

종교개혁 시대 여성을 소개하는 전기집이나 일화집에 종종 등장하였다.이런 시각에서 아르발레스

트가 소개된 자료는 JamesAnderson,LadiesoftheReformation:MemoirsofDistinguished

FemaleCharactersbelonging tothePeriod oftheReformationintheSixteenthCentury:

Germany,Switzerland,France,ItalyandSpain,vol.2(London:Blackie,1857),pp.450-486.실제

로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두 번째 편집자인 드 위트 역시 이런 시각에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평가하였다.Henriette de Witte,“Notice sur Mme de Mornay et sur ses mémoires,”

Mémoires_1868-1869,pp.I-LVII.

206)세 번째 편집본은 16세기 회고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쿠페르티-쉬르에 의해 2010년 출간되었

다.앙리에트 드 위트의 두 번째 편집본과 쿠페르티-쉬르의 세 번째 편집본을 비교해 본 결과,두

판본 모두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원문에 충실했고,철자 표기 등도 16세기 원칙에 준해 표기하

는 등 내용 상 큰 차이가 없었다.단지 쿠페르티-쉬르는 회고록 본문에 소제목을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207)아르발레스트의 글쓰기 행위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CatharineRandall,

“Shouting Down Abraham:How Sixteenth Century HuguenotWomen FoundTheirVoice”

RenaissanceQuarterly,vol.50,no.2(Summer,1997),pp.411-413를 들 수 있다.아르발레스트 회

고록의 세 번째 편집자인 쿠페르티-쉬르는 이런 시각에서 회고록을 조망하고 있으며,아르발레스트

를 다룬 세 편의 단독논문도 발표하였다.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Nadine Kuperty-Tsur,

“introduction,”Mémoires_2010,pp.22-23.또한 2004년 프랑스 소뮈르에서 모르네에 대한 대규모

컨퍼런스(ActesducolloquedeSaumur,13-15mai2004)가 열렸는데,이때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를 소개하는 네 편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해당 내용은 HuguesDaussyetVéroniqueFerrer

eds.,Albineana18:ServirDieu,leRoietl’État.PhilippeDuplessis-Mornay,1549-1623(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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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르발레스트의 글쓰기는 남편인 모르네를 회고록의 소재로 삼

아 당시 칼뱅파 여성에게 금기시되던 글쓰기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칼뱅파는 문학적 표현이나 상상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지니고 있었고,오로지 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글쓰기 작업만을 종교적

으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전통을 고수해왔다.208)남성의 글쓰기도 이렇게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여성의 글쓰기는 일종의 금기에 해당했다.칼뱅파

사상가들은 여성이 지적인 탐구를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글을

쓰는 일 등은 그녀들에게 주어진 소명,즉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

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 뿐이라고 여겼다.209)

하지만 아르발레스트는 남편을 지지하고 가정을 돌본다는 여성의 소명

을 글쓰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즉 회고록의 소재로 자신이 아니라 남

편을 내세웠고,회고록 집필의 목적을 개인적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에게 인생의 지침을 내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정했던 것이다.따라서 아

르발레스트는 칼뱅파의 비판을 넘어 여성의 글쓰기 행위를 신의 소명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만들 수 있었다.이런 차원에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은 위그노 여성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공간 내부에서 가정을 매개로 자신의

언어를 활용하는 법을 발견해 낸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무엇보다도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와 그의 회고록을 프

랑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전술한 것처럼,종교개혁가들은 여성에 대해 가부장 질

서 속에서 가정에 충실하며 수동적으로 살 것을 요청해왔다.그러나 논문

3장에서 고찰한 것처럼,프랑스 종교개혁은 아무리 여성이라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위그노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적대적인 역사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결국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여성들

HonoréChampion,2006),pp.565-628.이상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다룬 단독 논문은 십여 편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아르발레스트에 관한 단독 저서는 그녀의 회고록 번역본을 제외하면 출간된

바 없다.

208)CatharineRandall,“ShoutingDownAbraham,”pp.411-413.

209)대표적인 위그노 작가인 아그리파 도비네(Agrippad'Aubigné,1552-1630)는 자신의 딸에게 편지

를 쓰면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논쟁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여성의 지식은 결

국 “마음을 부풀게 해서 가사 일을 싫어하게 만들고,배우지 못한 남편을 얕보는 오만함을 키우는

바람에 가정 내에서 갈등과 부조화만 자라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Ibid.,pp.4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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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그노가 되기 위해 강한 신념을 내면화하며 적극적 행동력과 추진력

을 갖춘 보다 능동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고,자신들의 역량을 종교전

쟁의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한 종교개혁은 동

시대 유럽 다른 지역 여성들이 겪은 종교개혁이나 심지어 프랑스 위그노

남성이 경험한 종교개혁과도 구분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필자는 그

대표적 사례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경우를 분석하고자 하며,회고록

에 담긴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경험하고 실천

한’종교개혁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체험한 종교개혁은 동시대 위그노 여성이 겪

었던 종교개혁이 어떤 것이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를 제공한

다.물론 아르발레스트는 위그노 진영의 대표적 정치가이자 이론가인 모르

네의 아내이자 귀족 출신이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으므로,아르발레스트의

종교개혁은 일반 민중의 경험과는 유리된 차별적인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르발레스트는 잔 달브레나 르네 드 프랑스처럼 독자적인 힘과

영향력을 지닌 대귀족이 아니라,공식적인 직책 없이 가정 속에서 어머니

와 아내 역할에 매진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당시 평범한 여성의 일상과 많

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그런 측면에서,아르발레스트의 삶은 오즈먼트

가 칼뱅파 신도의 삶에 대해 말한 것처럼,“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멀고도

고통스러운 순례의 과정”210)으로 해석될 여지를 지니고 있다.

모든 칼뱅파 신도에게 인생은 험한 순례였지만,프랑스 위그노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는 유난히 더 고통스럽고 가혹한 것이었다.아르

발레스트 역시 탄압과 학살,그리고 전쟁이라는 당시의 폭력적 현실 속에

서 수많은 난관을 만났다.아르발레스트는 1572년 파리에서 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고,모르네와 결혼 후에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으며,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는 비극까지 겪었다.또한 아르발레스트는 그녀를 사치스러

운 귀족여성이라 파악한 프로테스탄트 목사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등,

210)StevenOzment,TheAgeofReform,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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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종교개혁 사이에 놓인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기도 했다.그

러나 이런 모든 순간마다 아르발레스트는 “폭력이 삶을 움켜쥐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 믿으며 자신에게 닥친 각종 고

난에 적극적으로 맞섰다.211)

따라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한 명의 위그노 여성이 구원이라는 마

지막 종착역을 행해 최선을 다해 정진했던 일종의 순례기로 해석될 여지

를 지니고 있다.4장에서 필자는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기본 사료로 삼

아 아르발레스트가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발전,계승해간 과정을 차례로

개괄한 후,아르발레스트가 어떻게 신의 의지와 구원을 확신하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해나갔는지 분석해보겠다.이는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통해 당시 프랑스 여성들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전유’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제 2 절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과 위그노 정체성의 확립

(1550-1576)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태어난 1550년,파리 고등법원에는 이단만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1547년 창설된 이단법정은

화형법정이라 불리며 프로테스탄트 교도를 색출해내고 이들을 화형의 불

길로 정화하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었다.1545년 이후 1550년까지 파리에

서는 프랑스 왕실이 프로테스탄티즘을 강경하게 탄압하겠다는 기치를 세

운 이래 가장 많은 수의 화형이 집행되었다.212)제네바의 종교개혁가 테오

도르 베즈는 이단법정을 “매일매일 불을 토하는 도가니”라고 묘사하며 신

의 은총이 파리에 내리기를 기원하기도 했다.213)

211)Mémoires_1868-1869,p.7.

212)파리 고등법원이 이단의 죄목 아래 화형을 선고한 수는 1534-1535년 대자보 사건 시기 급격히

증가했다가,이후 1545-1549년 이단 법정의 설치를 전후해 다시 증가한다.1523년에서 1560년 사이

파리 고등법원은 총 검거자의 10%인 500여 명에게 화형을 선고했다.DidierBoissonetHugues

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p.64-65.

213)ThéodoredeBèze,HistoireecclésiastiquedeséglisesreforméesauroyaumedeFrance:en

laquelleestdescriteauvraylarenaissance& accroissementd'icellesdepuisl'anMD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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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위그노로 개종을 결심할 당시 파리에서는 이

렇듯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격렬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었다.당시 파리

한 복판에서 위그노로 개종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고,따라서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에 등장하는 위그

노들은 개종을 한다면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

지 받을 수 있다는 고민에 빠져 한때 깊은 방황의 시기를 겪었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는 정작 샤를로트 본인의 개종 시기와 동기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누락되어 아쉬움이 크다.하지만 샤를로트의 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와 샤를로트의 첫 남편 장 드 파(JeandePas)의 개종과

정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이를 통해 파리 출신 위그노들이 개종 전에

겪었던 정신적 갈등과 이를 극복한 방식에 대해 추론하고자 한다.

기 아르발레스트와 장 드 파의 개종은 모두 종교적 번민에서 시작되었

다.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가톨릭교회에 대한 불신과 가톨릭 구원관에 대

한 회의를 통해 가톨릭 신앙에 의문을 느꼈다.기 아르발레스트는 젊은 시

절 이탈리아와 독일을 여행하다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프로테스탄트 설교

를 접했고,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몇몇 사상가들의 논쟁을 보고 가톨릭교

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게 되었다.214)한편 장 드 파는 로마를 여행

하던 중 “로마 교황이 사순절에도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허가

장을 돈을 받고 발행해주는 반면,어떤 사람에게는 달걀 하나를 먹었다는

이유로 화형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 후 “새로운 종교적 진리를

찾고 이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에 시달리게 되었다.215)이처럼 기 아르발

레스트와 장 드 파의 경우는 16세기 프랑스에서 기존의 가톨릭 신앙을 통

해 정신적 안식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떤 심리상태에 처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은 가톨릭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개종을 쉽게 결단하지

못했는데,이는 개종을 결심하기 전 파리 위그노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으로 보인다.기 아르발레스트와 장 드 파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진

iusquesenl'anneeMDLXIII,leurreiglementoudiscipline,TomeI.(Remy,1580),p.100.

214)Mémoires_1868-1869,p.48.

215)Mémoires_1868-1869,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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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고 믿으면서도,개종을 하면 사회적 명성과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고 갈등하게

되었고,이는 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번민을 불러일으켰다.기 아르발레

스트는 당시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를 거느린 한 가정의 가장으로 파리

회계법정(chambredescomptesdeParis)의 수장으로 활동하는 등 안정적

인 경력을 쌓고 있었다.216)또한 장 드 파 역시 프랑수아 2세의 시동으로

지내며 왕세자의 각별한 총애를 받은 덕분에 어린 나이에 피카르디 지방

루아(Roye)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등 정치적 출세가 보장된 인물이었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장 드 파가 “개종을 한다면 목전에 놓여있는

출세를 포기해야 할뿐더러 거꾸로 탄압의 불길에 휩싸인 프랑스에서 추방

될 수도 있음을 인식했고,이런 현실 속에서 결단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

민했는지 몸져누울 지경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217)고 적고 있다.

기 아르발레스트와 장 드 파의 경우처럼 파리 위그노들은 개종 전 정신

적 방황을 겪었고,이를 넘어서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체험한 후 비로소

프로테스탄트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었다.기 아르발레스트는 개인적

경험 속에서 신의 계시를 발견할 단초를 찾았고,장 드 파는 성경을 통해

종교적 확신을 얻은 후 개종했는데,이들은 모두 개종의 순간 자신이 신으

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여겼다.기 아르발레스트의 경우,위그노

지도자인 콩데 공(PrincedeCondé,LouisIdeBourbon,1530-1569)과 친

분이 있었고,그의 부탁으로 1563년 기 아르발레스트의 영지 라 보르드에

서 위그노식 예배와 성찬식이 열리게 되었다.이는 당시 콩데 공과 정면

대립하던 가톨릭 수장 기즈(Duc de Guise, Francis de Lorrain,

1519-1563)를 자극했고,기 아르발레스트는 기즈에게 위협당하는 처지에

빠졌다.218)샤를로트의 회고록에서는 기 아르발레스트가 “자신이 위그노로

확실히 개종하겠다고 결심하기 전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하

나님이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219)이라 확신하고 직접 위

216)Mémoires_1868-1869,p.48.

217)Mémoires_1868-1869,p.51.

218)Mémoires_1868-1869,p.49.

219)Mémoires_2010,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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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노 목사들을 찾아가 교리를 배우고 난 후 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220)

한편,장 드 파는 성경을 통해 종교적 확신을 얻은 후 개종하게 되는데,

그에게 깨달음을 준 것은 바로 시편이었다.장 드 파는 시편 2편을 읽다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적”221)한다는 구절을 통해 “권력을 지닌 자들이 진정한 진리

를 거부하는 일은 흔하며,자신을 총애하는 군주도 이런 잘못에 빠져있다”

는 각성을 얻었고 이를 통해 개종을 결심했다.222)개종한 장 드 파는 궁정

에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위그노 신앙을 전파시킬 방법을 궁리했는데,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장 드 파가 궁정에서 카트린 드 메디치를 보

필하던 귀족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모후에게 직접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소

개하거나,은밀하게 앙부아즈 사건(Conjurationd'Amboise,1560)에 동참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223)장 드 파는 이후 종교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했고,위그노 대의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 1569년 제 3차 종교전쟁에서 전

사하였다.224)

기 아르발레스트와 장 드 파의 개종과 위그노 정체성 확립과정은 3장 2

절에서 전술한 파리 위그노들의 망탈리테를 그대로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

다.파리 위그노들은 기 아르발레스트처럼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여기며

220)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아버지가 자클린 드 로앙(JacquelinedeRohan,Mmelamarquisede

Rothelin,1520-1587)의 집에 머물던 고데(Gaudet)와 미르몽(Miremont)이라는 목사에게 교리를 배웠

다고 적고 있다.Mémoires_1868-1869,p.48.Mémoires_2010,p.100.자클린 드 로앙에 대해서는 3장

3절 각주 180번 참조.

221)[시편 2편 1절-6절]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

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시편 2편은 신이 세운 시온의 왕국과 잘못된 권력이 이끄

는 세속 왕국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 비유는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다.장 드 파는

당시 프랑스 왕권의 행동은 거짓된 권력에 휘둘리는 세속 왕국의 전형이라는 각성 아래 개종을 한

것으로 보인다.귀족 출신 위그노들은 프랑스를 좌우하는 거짓된 권력의 실체가 로렌 가문이라고

생각했고,왕비의 인척이자 외국 세력의 손아귀에서 왕을 구해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프랑수아 2세

의 납치를 시도한 앙부아즈 사건을 일으켰다.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 의하면 장 드 파 역시 앙부

아즈 사건에 개입한 바 있다.앙부아즈 사건 당시 위그노 귀족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임승휘,

｢프랑스 신교도 모나르코마크의 정치이론｣,pp.10-11.

222)Mémoires_2010,p.102.

223)Mémoires_2010,p.102-103.회고록의 이 구절은 카트린 드 메디치 곁에 머물 정도로 높은 신분

의 귀족여성들 중 위그노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224)Mémoires_2010,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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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의식을 지니게 되었고,장 드 파의 경우에서 보이듯 성경,특히 시편

을 개종의 중요한 매개로 활용했다.이처럼 파리 위그노들은 목사나 교회

의 지도에 이끌려 개종하기보다,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위그노

신앙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결국 탄압이 횡행하던 파리에서 위그노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하려면 기 아르발레스트나 장 드 파처럼 확

고한 종교적 의지와 각오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경우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위그노로 개

종했고,첫 남편 장 드 파의 행적을 곁에서 보면서 위그노 정체성을 키웠

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개종의 순간 아버지나

첫 남편이 겪었던 수준의 심한 정신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던 듯하며,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겪기 전 그녀의 종교적 신념이 과연 어떤 수준이었는

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1572년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은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에게 자신의 종

교적 정체성을 시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장 드 파

의 사망으로 과부가 된 후 세 살 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던 아르발레스트

는 생 바르텔르미 학살 당시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유산상속을 위해 파리

에 머물고 있었다.225)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에게 위그노 신앙을 전

수했던 아버지와 남편을 모두 잃고 어린 딸의 생명까지 책임져야 하는 위

치에 놓여있었고,학살이라는 최악의 시간을 오직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지해 극복해야만 했다.이처럼 생 바르텔르미 학살은 아르발레스트에게

위그노 정체성을 스스로 정립하고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였으며,아르발레

스트 회고록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주인공 삼아 서술한 부분이 생 바르텔

르미 학살이라는 점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225)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이 일어나기 오 년 전인 1567년 장 드 파와 혼인

하여 파리를 떠나 스당(Sedan)으로 이주했었다.1568년 12월 샤를로트는 스당에서 딸 쉬잔(Suzanne

dePas)를 낳았지만,장 드 파는 태어난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1569년 5월 전사하고 만다.19세

의 나이로 딸 하나를 거느린 과부가 된 샤를로트는 일 년 뒤인 1570년,기 아르발레스트가 사망했

다는 소식을 듣고 유산상속을 위해 스당의 생활을 정리하고 파리로 귀환,생 앙토니 가(街)에 거처

를 마련해서 딸 쉬잔을 키우는 한편 파리의 위그노 귀족 여성들과 친교를 맺으며 지내고 있었다.

아르발레스트가 당시 교류했던 여성들로 콩티 공작부인(PrincessdeConti,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던

콩데 공의 동생인 루이스 부르봉의 부인),부이옹 공작부인(DuchessdeBouillion,본명은 프랑수아

부르봉으로 스당공국을 다스리던 부이옹 공작의 부인),로트린 백작부인(본명은 자클린 드 로앙,기

아르발레스트가 칼뱅파 교리를 배웠던 목사를 후원해주던 여성)등이 있다.Mémoires_2010,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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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년 8월 24일 아침,파리에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르발레스트가 제일 처음 느낀 감정은 바로 ‘공포’였다.아르발레스트

는 하녀를 통해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이후 자

신의 외삼촌이자 위그노 신도였던 에스프륀(seigneurd'Esprune)이 사망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공포에 질린 아르발레스트는 어린 딸과 함께 가

까운 친적인 페루즈(M.dePerreuze)의 집으로 피신했다.아르발레스트는

친척집 저택 천정 위 다락방에 숨어 “거리에서 사람들이 학살당하며 울부

짖은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렸고,“학살자들의 손에 떨어진다면 나도 내 딸

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꼈다.226)

학살이 진행되면서 아르발레스트는 두려움을 넘어서 극심한 소외감에

시달리게 되었다.학살이 생각 이상으로 길어지자,227)아르발레스트의 어

머니이자 가톨릭 교도였던 마들렌 슈발리에는 아르발레스트의 형제들에게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할 것을 권유했고,샤를로트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결국 모두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가고 말았다.이런 상황에서 오직 샤를로

트 아르발레스트만 위그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오히려 아르발레스트

는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되든 차라리 파리를 떠나겠다”고 결심했고,학

살이 일어난 뒤 십일 일 째 되던 9월 4일,아르발레스트는 어린 딸을 어머

니에게 맡긴 후 하녀로 변장하고 세느 강을 통해 파리를 탈출했다.228)

“살아있기보다는 죽은 것 같은”229)얼굴로 자신을 설득하던 어머니,가

톨릭교도로 되돌아간 형제들,세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 등을 모두 버

리고 오직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홀로 파리를 탈출한 아르발레스트

의 모습은 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겪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일부 위

그노들이 지닌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이처럼 아

르발레스트는 생 바르텔르미 학살 경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위그노 정

체성과 이를 실천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키웠고,이를 통해 가족과 헤어

226)Mémoires_1868-1869,p.62.

227)학살이 시작된 후 열흘 동안 아르발레스트는 페루즈의 집을 비롯,어머니의 하녀와 결혼한 대장장이

의 집,어머니의 친구였던 탕보노 부인(MlledeTambonneau)의 집,그리고 탕보노 부인의 하인이자

잡곡상을 하던 사람의 집을 찾아다니며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Mémoires_1868-1869,pp.

62-64.

228)Mémoires_1868-1869,p.64./Mémoires_2010,p.111.

229)Mémoires_1868-1869,p.63.



- 84 -

진다는 소외감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아르발레스트는 파리를 탈출하다가 생 바르텔르미 학살 경험 중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아르발레스트가 탄 배가 군인들의 불심검문에 걸렸고,

군인들은 신분증이 없었던 아르발레스트를 위그노로 의심하며 익사시키겠

다고 위협했던 것이다.아르발레스트는 근처에 사는 지인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줄 것이라 군인들을 설득했고,결국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외할머니

의 친구인 부아즈농(M.Voysenon)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나를 알아 본 부아즈농 부인은 무척 놀랐다.나는 부인에게 “하나님이 부인을

보내 내 목숨을 살려주도록 만든 것 같다.부인의 도움이 없다면 난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간청했다.부아즈농 부인은 군인들에게 내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그 집안은 훌륭한 가톨릭이며 내 삼촌도 주교라고 변명했다.하

지만 군인들은 친척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 여자도 가톨릭 신도냐고 재차 물었

다.부아즈농 부인은 과거엔 저 여자도 분명히 가톨릭이었지만 지금은 모르겠

다고 둘러댔다.한 시간 정도 실랑이를 한 후,군인들은 나를 보며 “저 여자가

파랗게 질려 있는 걸 보니 꼭 위그노 같은데 물에다 던져버리자”고 말했다.하

지만 부아즈농 부인은 “나는 위그노가 아니지만 요즘 며칠 동안 너무 무서워서

계속 떨고 있다”고 달랬다.군인 중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요즘 힘들다”

며 나를 배로 다시 돌려보내주었다.군인들은 나에게 “네가 남자였다면 이렇게

쉽게 풀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배로 돌아온 뒤에 나는 내가 자리

를 비운 동안 다른 군인들이 찾아와 사람들의 짐을 뒤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만일 내가 배에 있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230)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을 죽이려던 군인의 심경 변화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구했으며 자신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

황에 처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논리적으로 설

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 때문에 살아남았고,그녀는 이를 신의 은총이 임

한 결과라 해석했다.아르발레스트의 생 바르텔르미 학살 경험을 연구한 크

루제(DenisCrouzet)는 이 에피소드야말로 아르발레스트가 “가장 큰 시험에

들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을 때 굳건한 신앙을 정립”한 계기가 되었으

며,“신비로운 은총의 힘”을 경험한 순간이었다고 분석했다.231)

230)Mémoires_1868-1869,p.66./Mémoires_2010,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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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르발레스트는 이후 파리에서 자신을 도와 준

탕보노 부인의 하녀 행세를 하며 정처 없는 여정을 이어갔다.아르발레스

트는 이브리(Ivry),외할머니의 본가인 에스푸륀,아르발레스트 가문의 영

지인 라 보르드 등을 찾아갔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었다.아

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라 보르드에 도착한 후 일요일이 되자 [오빠는]

집으로 신부를 보내 나를 개종시키려 했고 나는 이에 반항하며 많이 울었

다”며 착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232)결국 아르발레스트는 마지막 정착

지로 스당(Sedan)233)을 선택했다.아르발레스트가 파란만장한 여정을 마무

리하고 스당에 도착한 때는 11월 1일,파리의 학살에서 몸을 피한 지 두

달 여 만의 일이었다.234)

생 바르텔르미 학살과 그 이후 두 달여의 방황은 아르발레스트에게 공

포와 불안을 극복하고 신의 은총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샤를로트 아

르발레스트의 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와 첫 남편 장 드 파가 개종을 결정

하기 전 정신적 방황의 시기를 겪었다면,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생 바

르텔르미 학살을 맞아 홀로 방황했던 극적 경험을 통해 프랑스에서 개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한 결단력이 필요하며 이를 행동에 옮기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체득하게 되었던 것이다.아르발

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생 바르텔르미 학살 경험에 대해 “이런 수많은 고난

의 와중에도,우리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깨

닫게 되고,모든 인간적 희망이 스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음을

231)DenisCrouzet,LanuitdelaSaint-Barthélemy:unrêveperdudelaRenaissance(Paris:

Fayard,1994),pp.76-77.

232)Mémoires_1868-1869,p.70.

233)스당은 당시 프랑스령이 아니라 독립된 공국(principauté)이었는데,스당의 제후였던 앙리 로베르

드 라 마르크(HenriRobertdelaMarck)와 그의 아내 프랑수아즈 드 부르봉-방돔(Françoisede

Bourbon-Vendôme)은 1562년부터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고 1563년 위그노 신앙과 예배를 스당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했다.1562년 바시 학살 이후 종교전쟁이 일어나자,스당은 프랑스 위그노의 대표적

피난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후 앙리 로베르를 계승한 앙리 드 라 투르 도베르쥬(HenrideLa

Tourd'Auvergne)는 계속해서 프랑스 위그노의 핵심으로 활동했고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와도

친교가 깊었다.스당은 이후 앙리 드 라 투르의 아들 프레드릭 모리스 (FrédéricMauricedeLa

Tourd'Auvergne)의 통치 시기까지 프랑스 왕실과 계속 대립했지만 1642년에 프랑스령으로 편입되

었다.

234)아르발레스트는 이후 스당의 군주인 부이옹 공작 부부의 도움을 받아 부이옹 공작의 주치의였던

베르다뷘(Verdavayne)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Mémoires_1868-1869,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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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된다”고 술회했다.235)이처럼 생 바르텔르미 학살의 경험은 아르발

레스트에게 공포와 두려움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신을 섬기겠다는 열정”

을 공고히 하고 이를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만들

었던 것이다.236)즉 아르발레스트에게 생 바르텔르미 체험은 진정한 위그

노로 거듭나는 재탄생의 순간이라 할 수 있겠다.

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통해 위그노 정체성을 확립한 아르발레스트는 피

난지인 스당에서 평생의 반려가 될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를 만나게

되고,그를 통해 아르발레스트의 종교적 신념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

다.237)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는 1574년 여름 스당에서 처음 만났는데,모

르네 역시 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피해 영국으로 도피했던 고통스런 기억

을 지닌 투철한 위그노였다.238)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 두 사람은 첫 만남

이후 “거의 매일 만나 함께 여가를 나누는”등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는데,

235)Mémoires_1868-1869,p.43./Mémoires_2010,p.96.

236)Mémoires_1868-1869,p.71./Mémoires_2010,p.115.

237)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는 당시 벡생 프랑세(VexinFrançais)라 불리던 지역 중 뷔(Buhy)출

신으로,현재 뷔는 일 드 프랑스 발 두아즈(Vald'Oise)에 해당한다.필리프는 아버지 자크 드 모르

네(JacquedeMornay)와 어머니 프랑수아즈 뒤 벡-크레스팽(FrançoiseduBec-Crespin)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필리프는 어머니 프랑수아즈의 영향 아래 위그노로 개종했다.아르발레스트

는 회고록에서 필리프의 부계 가계도는 소개하지 않고 모계는 외조모부까지 소개했는데,이는 모르

네의 모친 가문이 모두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기 때문인 듯하다.필리프의 아버지 자크 드 모르네

는 전형적인 대검귀족으로,48세까지 전장에서 활약했다고 하며,어머니 프랑수아즈는 29세에 남편

을 잃고 슬하 여덟 명의 자식을 키우며 그들을 모두 위그노로 만들었다.둘째 아들이던 필리프는

원래 삼촌인 베르탱 드 모르네(BertindeMornay)가 지닌 2만 리브르 상당의 성직록을 물려받을 예

정이었고,그 때문에 귀족 자제로서는 드물게 파리로 유학,콜레주(collègedeLizieux,collègede

Boncourt)까지 다니며 고등교육을 받았다.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보면 모르네는 히브리어를 배

우고 각종 고전을 섭렵할 정도의 높은 교육수준을 지녔던 것으로 보이며,18세 이후에는 당시 귀족

자제들의 관행이었던 유럽 여행에 나서,제네바,프랑크푸르트,파도바,베네치아,로마,헝가리 보헤

미아 지방,네덜란드 등을 5년에 걸쳐 주유하기도 했다.그 과정에서 모르네는 독어와 영어 등 각종

외국어에 능통하게 되었으며,이는 후일 그가 외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모르네의

교육과 여행,개종 과정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pp.9-37.

238)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는 모르네가 겪었던 생 바르텔르미 학살의 경험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모르네는 당시 대표적 위그노 지도자 가스파르 콜리니의 측근으로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학

살 하루 전 콜리니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을 알게 된 모르네는 파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

질 것을 예감하고 같이 머물던 어머니를 피신시켰다.학살이 벌어진 직후,모르네는 거주하던 집 지

붕 아래로 숨어 간신히 생명을 구했고,변장을 한 채 신분을 숨기고 파리를 탈출했다.하지만 모르

네는 이미 그 당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위그노였기에 탈출 도중 폭도들에게 잡혀 강에 끌려가

서 죽을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다.이후 모르네는 고향인 뷔(Buhy)에 잠시 머물다가 프랑스 국내에

남아있기 위험하다고 느껴 영국으로 몸을 피하게 된다.파리에서 스당까지 가는 데 두 달이나 걸렸

던 아르발레스트와 달리,모르네는 학살이 일어난 후 열흘 만에 영국으로 탈출했다.모르네의 생 바

르텔르미 학살 체험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p.38-44./Mémoires_2010,p.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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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는 두 사람이 생 바르텔르미 학살과 스당으로의 피신 등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와의 관계가 결혼까지 이어지기 힘들 것

이라 여겼던 듯하다.당시 모르네는 종교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든 참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독일 프로테스탄트 군주들과 긴밀히 연락하기 위해

스당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언제 스당을 떠나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첫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은 아르발레스트 역시 “이렇게 위험

한 상황에서 군인이 결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었

다.239) 하지만 “거의 매일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낸 지 여덟

달”이 지난 후 결국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정식으로 청혼했고,아르

발레스트는 이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240)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는 양측 부모 모두에게 동의를 얻은 후 공개적으로

약혼문서를 작성,공증을 받았고 이듬해인 1576년 1월 3일 결혼했다.241)

모르네와의 결혼은 아르발레스트에게 홀로 방황하던 불안한 생활을 청

산할 계기인 동시에,자신의 신앙을 한 차원 더 높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

회이기도 했다.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이 “대수학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

는”242)취미를 즐겼다고 기록할 만큼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아르발레스트의 학문적 지평은 당시 위그노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사상가 중 하나였던 모르네와의 결혼을 통해 한 단계 더 확장될 수

있었다.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모르네가 집필한 다양한 신학

239)모르네는 전략적 이유로 스당을 피난처로 택했는데,스당은 프로테스탄트가 허용되던 곳으로 프

랑스 전역에서 이주해온 위그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고,독일 프로테스탄트 지역과 접경지대에

위치해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외부 칼뱅파 세력의 연결통로 역할을 담당했었다.모르네는 스당에

서 독일 등 외국과 프랑스 위그노 세력을 연결하는 각종 정치적 계획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스당에

모여 있던 위그노들과 친교를 쌓았고,이때 만든 인맥은 모르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따라서

모르네 연구자 도시는 모르네의 스당 행을 ‘전략적 피난’이라고 불렀다.HuguesDaussy,Les

huguenotsetleroi,pp.106-109.아르발레스트의 증언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p.83.

240)Mémoires_1868-1869,p.87./Mémoires_2010,pp.128-129.

241)아르발레스트는 결혼식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이는 모르네가 결혼 이

후 바로 전쟁터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성대한 예식을 치를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

측된다.두 사람의 결혼식 직후인 2월부터 제 5차 종교전쟁이 본격화되었고,모르네는 결혼식을 올

린 직후 스당에서 조직한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떠났다.HuguesDaussy,Leshuguenotsetle

roi,pp.112-117.

242)Mémoires_1868-1869,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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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저서를 상세히 소개했으며,심지어 모르네에게 자신이 관심 있는 주

제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243)또한 아르발레스트는 회

고록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성경을 읽고 이에 대해 명상하며 마음의 평화

를 찾았다고 기록했는데,244)이처럼 아르발레스트가 신앙을 유지하는 방편

으로 항상 성경을 내세우는 프로테스탄트적 자세를 갖추게 된 것은 개인

적 성향에 더해 모르네와의 지적 교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파리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영향 아래 위그노가 되고,생 바르텔르미 학

살을 통해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한 후,모르네와의 결혼을 통해 신앙의 지

평을 넓히기까지,아르발레스트는 인생 초반 이십오 년의 경험을 통해 독

자적이고 결단력 있는 한 명의 위그노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아르발

레스트가 얼마나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여성이었는가 하는 점은 모르네의

전기작가인 다비드 드 리크245)가 아르발레스트를 평한 다음 구절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는 당시에 [아르발레스트처럼]모든 덕성을 고루 갖춘 여성을 본 적이 없다.

이건 과장 없는 진실이다.그녀는 총명한 정신의 소유자였고,여성이라는 성별

이 무색할 정도로 강한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으며,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갖추고 있었다.힘 있고 저명한 이들이 그녀를 두려워할 정도로 악행에

는 엄격했지만,가난한 이에 대해서는 박애의 마음이 넘쳤다.그러나 무엇보다

도 아르발레스트는 신의 영광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하겠다는 불

243)아르발레스트는 결혼 1년 전인 1575년,모르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을 저술해보라는 부탁

을 했다.이에 모르네는 세네카의 편지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글을 모아 책을 발간했다.이 책

이 바로  삶과 죽음을 다룬 이야기들:모르네와 여러 저자들의 기록 모음집  (Excellenstraitezet

discoursdelavieetdelamort.RecueillisparPh.deMornay:DediuersauteursdeMornay,

Platon,Ciceron,Seneque,s.Cyprien,s.Ambroise)인데,이 저작은 1575년 출판된 뒤 여러 차례

판본을 거듭했고 이후 모르네의 대표 저서 중 하나가 되었다.이 일화에서 보이듯,아르발레스트는

결혼 전부터 상당한 학문적 수준을 지니고 있었고,모르네와의 결혼은 이를 더 강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회고록에서 해당 저술에 대한 내용은 Mémoires_1868-1869,p.89.

244)아르발레스트가 성경에 깊게 의지했다는 언술은 회고록에 자주 등장하는데,그 대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시력이 심각하게 나빠진 후]나는 별다른 치료책 없이 버텼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

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뿐이었다.신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위안을 삼게 해주셨고,성경을 통

해 나에게 임재한 성령 때문에 나는 다시 안식을 얻었다.”Mémoires_1868-1869,p.305.

245)다비드 드 리크(DaviddeLicque)는 모르네의 측근으로,모르네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즉 1549년

부터 1623년까지를 다룬 전기를 남겼는데,전기의 앞부분은 아르발레스트의 기록과 거의 유사하지

만,아르발레스트 사후 소뮈르의 총독으로 활동한 모르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다는 특징을 지닌

다.드 리크는 1616년 사망했기에,그 이후 부분의 기록은 다이에(JeanDaillé)가 담당했다고 전해진

다.HuguesDaussy,Leshuguenotsetleroi,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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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지닌 모든 덕성보다 더 뛰어

난 점이었다.246)

아르발레스트가 이처럼 결단력과 용기,행동력과 열정을 지닌 여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의 영광’을 믿는 독실한 신앙심과 ‘교회의

성장’을 바라는 위그노적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결국 프랑스 종교개

혁에 동참하겠다는 선택을 통해,아르발레스트는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능

동적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이런 아르발레스트의 기질은 이후 모르

네와의 결혼 생활 내내 끊이지 않았던 시련과 갈등을 극복하게 만드는 원

천이 되었으며,그 과정을 통해 아르발레스트는 한층 더 강력한 종교적 정

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제 3절 몽토방 ‘가발논쟁’과 주체성의 구현 (1576-1585)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가 결혼한 1576년,모르네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결정짓게 될 앙리 드 나바르를 만났고,이후 그의 측근으로 합류하게 되었

다.앙리 드 나바르는 귀족으로는 보기 드물게 학문적 식견과 언어능력이

탁월했던 모르네를 중용,주로 외교적 임무를 맡겼는데,그 결과 아르발레

스트는 결혼 초부터 모르네의 정치적 행보를 따라 유럽 각지와 프랑스 전

지역을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모르네 부부는 1576년 결혼 후

1577년 영국,1578년 플랑드르,1584년 파리 남부 몽토방을 거쳐 1589년

소뮈르에 정착할 때까지 숱한 이사와 여행을 되풀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르발레스트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모르네의 아내

라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전념하며 가정을 운영하는 임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했다.먼저,아르발레스트는 결혼 후 십 년 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

며 자식을 낳고 키우는 데 전력을 다했다.아르발레스트는 1576년 모르네

의 영지 플레시스(Plessis)에서 둘 사이의 첫 딸 마르트(Marthe)를 출산했

고,1578년 영국 런던에서 둘째 딸 엘리자베스(Elisabeth)를,1579년 플랑

246)DaviddeLicques,HistoiredelaviedeMessirePhilippedeMornay(Leyde:ChezB&A.

Elsevier,1647),p.30-31의 내용을 HuguesDaussy,Leshuguenotsetleroi,p.1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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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르의 앙베르(Anvers)에서 큰 아들 필리프를,1582년 플레시스에서 막내

딸 안(Anne)을 출산했다.그 외에도 아르발레스트는 1580년(플랑드르),

1583년(루앙),1584년(몽토방),1585년(네락)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계속했

지만,위의 네 명의 자녀 외에는 살아남지 못했다.

16세기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더

구나 모르네 부부는 외교 임무 때문에 수시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

고,따라서 원래 건강한 편이 아니었던 아르발레스트가 감당해야 했던 신

체적 부담은 컸다.247)특히 1583년 아르발레스트는 루앙에서 쌍둥이를 사

산하고 난 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해 유언장을 작성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

에 빠지기도 했다.248)이렇게 결혼 초반 무리한 탓인지 아르발레스트는 평

생 크고 작은 병치레에 시달리게 되었다.249)

하지만 귀족의 아내인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의 아이를 낳아 가문을 이

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나아가 태어난 아이를 올바른 위

그노로 양육해 개혁교회의 충실한 신도로 만들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다.아르발레스트는 1583년 작성한 유언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자녀를 허락해주셨고,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만큼 [우리는]아이들

을 최선을 다해 교육시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

도록 키워야 한다.이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이다”라고 기록했는데,이는 아르발레스트가 출산과 자녀양육이

라는 당시 프로테스탄트 여성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했으며,이를 위해

온갖 위험마저 무릅쓸 정도로 적극적이었음을 입증한다.250)

출산 외에도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 부부는 결혼 초 계속된 거듭되는

247)결국 1587년 이후로 아르발레스트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았다.Mémoires_1868-1869,p.123.

마지막 출산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p.165.

248)Mémoires_1868-1869,p.146.당시 작성한 유언장 내용은 MmedeMornay,“Confessiondefoi

ettestamentdeMmedeMornay,”Mémoires_1824,vol.2,pp.257-269.

249)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여러 번 큰 병으로 고생한 경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아르발레스트

는 병 치료를 위해 온천에서 요양을 하기도 했고(Mémoires_1868-1869,p.298.),앙리 4세의 주치의

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건지기도 했다.(Mémoires_1868-1869,pp.365-366.)모르네는 아르발레

스트의 건강에 대해 항상 걱정했는데,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거의 모든 편

지에서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치료와 정양에 힘쓰라는 당

부를 남기고 있다.모르네의 서신은 논문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250)MmedeMornay,“ConfessiondefoiettestamentdeMmedeMornay,”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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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여행을 통해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겪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

편에 빠지기도 했다.1577년 모르네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군대 양성에 필

요한 재정적 후원을 요청하러 영국으로 가던 중 프랑스 해군의 공격을 받

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251)1578년 아르발레스트는 안트워프에 외

교 사절로 파견된 남편과 합류하고자 플랑드르로 가던 도중 일행 전체가

페스트에 감염되는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252)잦은 이사는 부부에게 경

제적인 고민을 안겨주기도 했는데,결혼 이 년 뒤인 1578년 플랑드르에 거

주하던 시절부터 모르네 부부의 경제상황은 좋지 않았다.“우리 가족이 외

국에 나와 있는 동안 프랑스 집안의 일들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뒤플

레시스는 영국과 플랑드르에서 지내는 동안 개인적으로 빚을 많이 졌고,

이를 갚느라 쪼들리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아르발레스트의 회상은 이를

뒷받침한다.253)

임신 및 출산,여행과 이사로 인한 위기 등 아르발레스트는 결혼 초기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었으며,가정경제의 실제적 관리와 운영을 담당했

던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안 살림을 걱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등 가정주부다운 고민을 토로했다.254)하지만,위

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내와 안식을 주셔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내 곁에 친구들을 보내 주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표현하며 이를 스스로 극

복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255)나아가 아르발레스트는 주부로

서 가정경제를 운영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남편 모르네의 공적인 업무 내

역까지 자세히 파악하는 수완을 발휘했다.아르발레스트는 1584년 이후 모

251)Mémoires_1868-1869,pp.114-116.

252)Mémoires_1868-1869,p.123.

253)Mémoires_1868-1869,p.127.

254)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가 1577년 영국행 특사로 선발된 뒤 정치적 음모에 빠져 파리에서 발이

묶였을 때 경제적 난관에 빠졌다고 호소했고(Mémoires_1868-1869,p.108),몽토방 정착 전 어지러

운 살림을 정리하느라 고생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Mémoires_1868-1869p.150.)아르발레스트는

그 외 다수 부분에서 결혼 초기 복잡한 살림살이를 운영하느라 고생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모르

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당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유럽 전역을 떠돌고 있었기에 당시 아르

발레스트는 성(城)을 관리하는 영주의 부인이 아니라 봉급을 받아 생활을 운영하는 관리의 아내로

살고 있었다.모르네가 앙리 드 나바르의 재무총관이 된 이후,모르네가 받은 급료는 1년에

1200-1600크라운이었다고 한다.Mémoires_1868-1869,p.170.

255)Mémoires_1868-1869,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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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가 담당한 나바르의 재무총관(surintendantdesfinances)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뒤플레시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고,[재정업무는]그

의 관심사가 아니었기에,그 지위는 뒤플레시스에게 짐이 될 뿐이었다.뒤플레

시스는 십사 년이나 이 공직에 봉사했지만,그는 사적으로 동전 한 닢 가져다

쓴 적 없고,빚을 갚거나 땅 한쪽이라도 사거나 한 적이 없다.반대로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나바르 재정과 관련된]많은 어려움을 조절했는지 신기하게 여기

고 있었다.나바르 왕은 랑그독이나 도피네,일(Isle)이북의 기엔 지방에서 거

의 [세금을]거둬들이지 못했다.(중략)왕과 그의 가족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

한 비용,왕국 안팎의 여행비,관료들에게 지불하는 봉급,혈통귀족(gentlemen)

을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요새의 관리와 왕의 기병대,화승총 부대의

유지비용도 [뒤플레시스의]소관이었다.256)

모르네가 맡은 재무총관의 지위는 나바르 궁정의 핵심 업무에 속했으므

로,나바르 궁정에서는 이곳 출신이 아닌 모르네가 재정업무를 맡았다는

점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각이 많았다.이런 비판에 대응해,아르발레스

트는 회고록에서 모르네의 성실함과 청렴함을 강조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가정이라는 여성의 소명에 매진하

면서 동시에 모르네를 통해 접한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해 관심을 잃지 않

았으며 오히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이 아내의 본분을 올

바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르발레스트는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어머

니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안정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는 정서적 불안에 항상 시달려야 했다.어린 자녀들을 잦은 이사와 여행에

계속 데리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결과적으로 부부는 아이들의 양육을

시어머니인 프랑수아즈 벡-크레스팽(Francoise Bec-Crespin,Mme de

Buhy)에게 맡겨놓은 형편이었다.257)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가족들

256)Mémoires_1868-1869,p.171.

257)아르발레스트가 장 드 파와의 첫 결혼에서 얻은 딸 쉬잔은 아르발레스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주로 키웠던 것 같다.아르발레스트는 가톨릭교도인 자신의 어머니가 쉬잔을 양육하는 것이 불안했

는지 쉬잔도 자신의 시어머니의 손에 맡겼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MmedeMornay,

“ConfessiondefoiettestamentdeMmedeMornay,”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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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어떤 특정 장소에 정착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

었으면 좋겠다고 늘 바랐다”고 고백하고 있다.258)이미 다섯 명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 부부는 시간이 갈수

록 잦은 이사로 불안해진 가정을 안정시키고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고자

한 곳에 정착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1584년 모르네가 나바르의 재무총관이 된 것을 계기로,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오랜 방랑을 청산하고 프랑스 남부 도시 몽토방

(Montauban)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몽토방은 남부 프랑스의 대표적 위

그노 도시로,모르네의 근무지에서도 가까울뿐더러,모르네가 참석하기로

되어있는 위그노 진영의 대규모 정치회동259)이 곧 몽토방에서 열릴 예정

이었기 때문에 부부가 정착하기에는 여러모로 최적의 장소로 보였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에게 익숙한 프랑스 북부를 떠나 문화

적으로 낯선 남부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으며,“영국이나

플랑드르로 갈 때도 별로 두렵지 않았는데 가스코뉴(Gascogne)에 가는 것

에는 공포를 느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남부 프랑스에 가는 것을 부담스

러워 하는 아르발레스트에게 모르네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족들은 모

두 함께 지내야 하며,특히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자녀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아내를 설득했다.260)

하지만 몽토방에서 아르발레스트는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자신의 위

258)Mémoires_1868-1869,p.179.

259)모르네는 앙리 드 나바르 진영을 대표해 1584년 몽토방 회의에 참여하였다.몽토방 회의란 제 18

차 ‘assembléepolitiquedesréformés’를 의미하는데,이 회합은 1562년 프랑스 남부 랑그독 지방 위

그노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기원했다.1572년 생 바르텔르미 학살 이후 정치적 응집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위그노 세력은 각 지역별로 대표자를 뽑아 전쟁 등 중대 사안을 의논할 협의체를 정례화하기

로 결정했는데,이를 assembléepolitiquedesréformés라 불렀다.(assembléepolitiquedesréformés

는 현재 한국 학계에서 정확한 번역이 존재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이 회합이 열린 도시의 이름을

붙여 몽토방 회의,망트 회의 등으로 표기한다.)이 조직은 철저히 정치적 목적 하에 운영되었고,기

즈 가문이 장악한 파리 중앙지도부에 반대하는 가톨릭 인사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이 조직은

주로 남부 프랑스 위그노들이 중심이 되었고,따라서 일부 가톨릭 세력은 이들이 프랑스로부터 독

립하여 위그노 국가를 세우려 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assembléepolitiquedesréformés는 1620년

까지 모두 39차례 회합을 가졌고,종교전쟁이 끝난 뒤에도 위그노 진영의 의견을 수합하고 결정하

는 중요기구로 존속했다.DidierBoissonetHugues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

moderne,p.132.

260)Mémoires_1868-1869,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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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노적 정체성을 개혁교회 내부에서 부정당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다.아르발레스트는 몽토방 교회의 담당목사와 심한 갈등을 겪었는데, 그

발단은 어찌 보면 사소한 아르발레스트의 가발 때문이었다.아르발레스트

가 몽토방에서 겪은 소위 ‘가발 논쟁’은 프랑스 북부와 남부 위그노 사이

상당한 간극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며,동시에 프랑스 개혁교회가 지

닌 여성에 대한 시각이 동시대 위그노 여성의 독립성을 포용하기에 한계

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사건의 개요261)는 다음과 같다.몽토방에 이주한 뒤 도시의 핵심 가문

중 하나인 보낭콩트르(Bonencontre)집안262)에 머물고 있던 아르발레스트

는 1584년 목사인 미셀 베로(MichelBerauld)263)에게 머리 모양이 지나치

게 사치스럽다는 경고를 받았다.아르발레스트의 머리모양은 긴 머리를 묶

어 올려 높임머리를 가발과 함께 고정시킨 스타일로,당시 파리 궁정의 귀

족 여성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식이었다.264)목사의 지적을 납득하

261)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몽토방에서 자신이 겪은 가발논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아

마도 아르발레스트는 아들에게 인생의 지침을 주겠다는 회고록 집필 목적과 해당 사건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듯하다.이는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이 철저히 모르네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있고 아르발레스트의 개인사를 따로 언급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

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대신 아르발레스트가 몽토방에서 겪은 일에 대해 스스로 자세히 기

록한 자료와 아르발레스트가 몽토방 컨시스토리에 보낸 편지 등이 남아있다.해당 자료는 다음을

참조.CharlotteArbaleste,“MémoirerédigéparMmedeMornaysurl'incidentsurvenuentreelle

etleconsistoiredeMontaubanausujetdesacoiffure,”Mémoires_1868-1869,pp.276-305.이하

“Coiffure”로 약칭.;“Lettre de Mme de Mornay au colloque réunià Bruniquelprès de

Montauban,”Mémoires_1868-1869,pp.306-310.

262)보낭콩트르(Bonencontre)가문은 알리에스(Aliès),바르동(Bardon),브라삭(Brassac),스코르비악

(Scorbiac),그리고 비코즈(Viçose)가문 등과 함께 몽토방을 움직이는 십여 개 파워 엘리트 집안

중 하나였다.이들은 모두 상인이나 교육자,공증인 등 부르주아 출신으로,서로 결혼 등으로 연대

해 있었으며,몽토방의 행정과 사법,경제를 장악하고 있었고,컨시스토리에 소속되어 교회 운영에

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특히 사무엘 보낭콩트르는 낭트 칙령 이후 설치된 칙령법정(Chambre

d'édit)의 법관으로 활동했을 정도의 명망가였다.PhilipConner,HuguenotHeartland,pp.31-38.

263)미셀 베로(MichelBerauld)는 1564년에서 1611년까지 오십여 년 가까이 몽토방에서 목사로 재직

한 인물로,몽토방 교회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사이다.르망(LeMans)출신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그는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뒤 랑그독에서 목회 수련을 받았고,1564년 몽토방에 목사

로 부임했다.베로는 목사 급여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73년에서 1579년까지 7년간

목사직을 떠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몽토방 목사로 보냈다.베로 가문은 이후 몽토방의 권력

중심층으로 부상했는데,미셀 베로의 아들은 몽토방의 최고직인 수석 시행정관과 판사직을 역임했

고,위에 언급한 사무엘 보낭콩트르의 누이와 결혼하기도 했다.Ibid.,pp.44-45.

264)아르발레스트의 머리모양은 당시 귀족들의 전형적 스타일로,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는 작자미상의 그림 <주아이외즈 공작의 결혼식 무도회 LebaldesnocesduducdeJoyeuse>에

서 그 형태를 엿볼 수 있다.이 무도회는 1581년 9월 24일 앙리 3세의 궁정에서 안 드 주아이외즈

(AnnedeJoyeuse)와 마르그리트 드 로렌(MargueritedeLorraine)의 결혼을 기념해 열렸다.Jo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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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아르발레스트가 이에 순순히 따르지 않자,베로 목사는 과감하게

도 아르발레스트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 전체를 성찬식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다.이는 이후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스캔들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르발레스트가 베로 목사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머리모양은 물론,생활양식 전반이 위그노의 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아르발레스트는 “내 행동이나 생활양식,그리

고 옷 입는 법이나 머리모양 등은 십오 년 동안 항상 동일했으며,그리스

도교 세계 각지의 칼뱅파 교회,즉 스당이나 독일,영국,플랑드르,그리고

프랑스의 여러 유명하고 규모가 큰 교회에서 전혀 지적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265)즉 결혼 후 유럽 여러 곳을 이주하며 살았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머리모양이 사치스럽다는 몽토방 목사의 판

단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266)

실제로 아르발레스트의 가발은 칼뱅의 관점이나 프랑스 위그노 교회의

일반적 기준에 따른다면 충분히 용납될 만한 것이었다.전통적으로 칼뱅파

교회는 여성의 복장이나 머리모양을 통제해왔고,화려한 치장이나 사치스

러운 의복을 규제하고 검소한 차림을 할 것을 강조했지만,그렇다고 귀족

여성이 평민과 구분되는 옷차림을 한 것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

았다.전통사회에서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은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

한 징표였기 때문이다.칼뱅 역시 이에 동의했고,복장을 규제할 때 특정

항목을 금지시키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의도에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바울은 여성들이 검소하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도록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

다.하지만 복장이란 모든 외형적 사안처럼 구원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사실

정확하게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권위를 지닌 사람

들이 규칙을 만들어 과도한 부분을 제어할 필요는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항

상 어떤 법칙이 왜 생겼는지 그 목적을 살피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중략)바울

Rosenthal,“L'affairedelacoiffure:l'autoritéthéologiqueetl'identitématrimonialechezMornay,”

Albineana18,p.619,n.16.

265)“Coiffure,”Mémoires_1868-1869,p.277.

266)모르네 역시 아내의 입장에 동의했는데,특히 모르네는 “자신에게 경고하지도 않고 가족을 추문

에 빠트린 [교회의]태도는 사랑의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신의 명령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목사에게 반발하기도 했다.“Coiffure,”Mémoires_1868-1869,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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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요란하게 치장한 머리나 보석,금반지 등은 과도한 복장으로 여겨 특별히 규

제하고 있지만,중요한 것은 금이나 보석을 완전히 금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적절한 수준에 그쳤는가,그리고 이런 복장을 한 의도가 무엇인

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치장을 하는 것이 음란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일 수

도 있고,순결한 정신을 드러내는 방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67)

이때 칼뱅이 말한 ‘의도’란 바로 복장이 성적으로 도발적이냐 아니냐 하

는 점이었다.원칙적으로 칼뱅파 교회가 여성의 외양을 규제한 가장 큰 이

유는 화려한 복장이 성적 문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그리고 이는 유럽 대부분의 칼뱅파 교회에서 동일하게 적용한 기준이

기도 했다.

프랑스 위그노 교회 역시 칼뱅의 시각대로 성적 음란함의 유무에 따라

여성의 복장을 규제했다.소뮈르의 목사였던 위쇠(IssacHuisseu)가 1667년

편찬한  프랑스 개혁교회 규율집  (LaDisciplinedeséglisesréformées

deFrance)내용을 보면 복장 규제에 대한 위그노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 

프랑스 개혁교회 규율집 은 1559년부터 1659년까지 스물아홉 차례에 걸쳐

열린 프랑스 전국 시노드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모아 정리해놓은 것인데,그

중 15장인 ｢법규와 특수사례｣편에서 위그노 교회가 신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일상적 차원의 생활규범을 32개 항목으로 분류해놓았다.268)이중 26항이

바로 옷차림과 머리모양에 대한 것인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항 :신도들의 차림이 프랑스에서 일상적인 수준이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따른 것일 때,이를 근거로 성찬식을 금지시킬 수 없다.그러나 뚜렷하

게 음란하다고 여겨지거나 방만한 복장,지나치게 화려한 화장 등 새로운 유행,

가슴을 깊게 파서 드러내는 복장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컨시스

토리는 이런 문란한 차림에 대해서는 꾸준히 감시할 필요가 있고,반발하는 이

들에게 성찬식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269)

267)JohnCalvin,Calvin'sBibleCommentaries:Timothy,TitusandPhilemon,trans.byJohnKing

(ForgottenBooks,1847,2007),p.50.

268) 프랑스 개혁교회 규율집  15장에서 다룬 사안들은 가톨릭 종교관행을 따르는 행동,즉 미사 참

석,마리아 숭배,수사와의 교류,가톨릭 교리를 담은 서적의 판매 등을 규제하거나,종교를 희화화

한 저술을 하거나 이를 출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사치와 성적 문란을 단속하며 민중들 사이에 널

리 퍼진 축제나 춤,도박 등을 통제하는 것 등이다.IssacHuisseau,LaDisciplinedeséglises

réforméesdeFrance(Genève,1667),pp.4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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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모양과 복장에 대한 프랑스 전국 시노드의 최종 결정 내용을 보면,

교회에서는 음란하거나 지나치게 눈에 띠는 화려한 차림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관행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규제할 필

요가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이 규칙은 1561년 오를레앙에서 열린 전국 시

노드에서 결의되었고,이후 1581년 라 로셸 전국 시노드와 1596년 소뮈르

전국 시노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270)그런데 프랑스

시노드에서 사회적 관행을 중시하라고 명기한 것은 결국 귀족들의 옷차림

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했을 것임을 암시하는 단서이기도 하다.프랑스

는 가톨릭과 위그노가 공존하는 사회였고,누구든지 쉽게 가톨릭으로 개종

할 수 있었으므로,위그노 성직자들은 귀족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들

의 일상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271)

결론적으로,칼뱅의 주장이나 프랑스 전국 시노드의 결정사항 등 프랑스

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가발처럼 귀족여성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통용

되던 머리모양을 이유로 성찬식을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아르발

레스트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몽토방에

서는 왜 아르발레스트의 가발을 문제 삼았던 것일까?

몽토방에서 복장에 대해 이렇게 강경한 규제가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

를 파악하려면 몽토방에 프로테스탄티즘이 전래된 배경과 당시 상황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몽토방은 3장 1절에서 전술한 것처럼 지역 엘리트와

교회가 연대한 프랑스 남부 종교개혁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었다.가톨릭

주교 세력을 몰아내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몽토방의 부르주아 세력272)

269)Ibid.,p.441.

270)Ibid.,pp.441-442.

271)프랑스처럼 위그노 세력이 소수파이고 위그노 귀족의 존재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에서 신분

을 드러내는 증표가 되는 귀족의 복장을 규제하기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하지만 칼뱅파가 보급된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양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칼뱅파가 사치를 규제하고 검소한 복장을 강

조하긴 했지만 이를 근거로 성찬식을 금지시키거나 파문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처한 사례는

프랑스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별로 찾아볼 수 없다.PhilipBenedict,Christ’sChurchesPurely

Reformed:ASocialHistoryofCalvinism(NewHaven:YaleUniv.Press,2002),pp.460-489.

272)몽토방은 14세기 주교관구가 된 이래 가톨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는데,도시 운영의 핵심이던

부르주아 관료층은 실정을 일삼던 주교를 몰아내고 도시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프로테스탄티즘을

적극 수용하였다.몽토방은 1562년부터 오 년간에 걸친 치열한 분쟁 끝에 위그노 도시로 변모하였

고,이후 프랑스 종교전쟁 기간 중 툴르즈 군대의 공격에 맞서 세 번의 포위 공격을 버텨 낸 결과,

위그노의 남부 전선을 지키는 핵심 요새로 부각되기에 이른다.PhilipConner,HuguenotHear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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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도시의 특권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확신했다.따라서 몽토방을 장악한 도시 엘리트들은 적극

적으로 칼뱅파 교회와 연대했고,교회권력과 정치권력은 서로 상부상조하

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273)더구나 당시 종교전쟁 과정에서

남부 프랑스 지역 가톨릭 세력의 아성인 툴르즈와 세 차례에 걸쳐 힘든

전투를 벌였던 경험을 통해,몽토방 위그노 지도자들은 마치 군대에서 내

부단속을 하듯 철저하게 규칙을 적용하여 몽토방 주민들의 위그노적 정체

성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1580년대 몽토방에서는 프랑스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강력한 사회규율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이런 상황은 몽토방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던 프랑스 남부 도시 님(Nîmes)에서도 벌어지는데,그

실례로 1589년 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분과 입술연지 판매를 전면 금지시

키기도 했다.274)몽토방을 비롯 프랑스 남부 몇몇 도시에서 시도한 강경한

사회규율화 정책 때문에 유럽 다른 곳이나 프랑스 기타 도시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아르발레스트의 가발이 몽토방에서는 성찬식을 금지

시킬 정도의 사안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아르발레스트의 가발을 규제한 몽토방 교회의 판단이 과연 칼뱅파 이상

을 철저히 구현한 결과인지 아니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무리하게 제도화

를 강행한 부작용인지 그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

회의 명령이 적절치 못하다고 여긴 아르발레스트가 이에 대해 어떤 반응

을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아르발레스트는 몽토방 베로 목사의 말에 순순

히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목사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논

리적으로 밝히고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한 서신을 몽토방 컨시스토리에 보

내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몽토방 컨시스토리에서 이 서신을 거부하자,

pp.5-7.

273)프랑스 남부의 종교개혁 진행과정에서,다른 도시들의 경우 부르주아 관료층과 교회 사이에 권력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몽토방은 양자의 협조체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된 드문 사례

라 평가받고 있다.Ibid.,pp.86-88.

274)프랑스 컨시스토리의 규율화 과정에 대해서는 PhilipeBenedict,Christ’sChurchesPurely

Reformed,pp.470-472.님 지방의 사회규율화 과정에 대해서는 Raymond A.Mentzer,Jr.,

“DisciplinanervusEcclesiae:TheCalvinistReform ofMoralsatNîmes,”SixteenthCentury

Journal,vol.18,no.1(Spring,1987),pp.89-116,특히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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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발레스트는 컨시스토리에 직접 출석해 목사와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파했으며,그 후 몽토방 근처 브랭켈(Brinquel)에서 열린 콜로

크275)에도 서신을 보내 베로 목사와 몽토방 컨시스토리를 정면으로 비판

하였다.현재 남아있는 기록에만 근거하더라도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청

원을 반복한 셈인데,아르발레스트는 이처럼 교회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였다.276)이런 아르발레

스트의 모습은 종교개혁가들이 미화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 태도

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몽토방 교회 지도자들은 아르발레스트의 대응을 교회의 권위를 경

시하고 부르주아 출신 목사의 결정에 반항한 귀족 여성의 편협한 불만이

라 여긴 듯하다.몽토방 컨시스토리는 아르발레스트의 청원을 인정하지 않

았고 목사의 결정을 지지하며 아르발레스트에게 가발을 벗으라는 권고만

반복했다.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아르발레스트의 청원문을 분석해보면,아

르발레스트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위그노 정신에 따라 종교적 근거를

가지고 목사의 명령을 거부했고,자신이 여성이거나 귀족이라는 점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아르발레스트가 가발을 쓰는 행동이 위그노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동이라 주장한 근거는 무엇일까?우선,아르발레스트는 ‘성경’을

내세웠다.아르발레스트는 성경을 모두 살펴봤지만,가발을 쓰는 것을 금

지한다는 구절은 없다고 지적했다.

275)칼뱅파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교회와 신도 대표의 연합인 컨시스토리를 근간으로 하여,컨시스

토리에서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모아 지역별로 의논하는 콜로크(colloque),콜로크에서 결정되지 않

은 상황들을 다시 논하는 지역 시노드(synoderegionale)와 궁극적 판정이 내려지는 전국 시노드

(synodenationale),이렇게 네 단계 절차를 거친다.칼뱅파 교회의 의사결정시스템에서는 특정 교회

가 규모 면에서 월등하다 해도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지 않고 상호 평등하다는 원칙이 준수되며,교

회 내에서도 목사가 장로나 컨시스토리 구성원에 비해 더 많은 특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DidierBoissonetHugues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p.88-91.

276)몽토방 가발논쟁의 결과 베로 목사와 아르발레스트 중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아르발레스트는 세 차례의 청원 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노드에

이를 재청원하겠다고 주장했지만,이후 시노드 기록에서는 아르발레스트의 청원 여부나 결과에 대

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1584년 몽토방에서 갈등이 벌어진 후 아르발레스트와 그의 가족은 몽

토방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네락(Nérac)으로 이주하였는데,아르발레스트는 거주지를 옮긴 이후

가발에 대한 논쟁을 계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더 이상의 청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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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성경에 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해당하는 금지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찾아

보았지만,발견하지 못했습니다.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땋아 늘어뜨

린 머리모양이나 진주장식,또는 기타 화려한 치장에 대해 말한 부분이 나옵니

다.277)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는 비틀어 올린 머리나 금장식,또는 요란한 복장

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278)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금이나 진주,또

는 다른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은 보통 가발까지 쓰지 말라고 말한 부

분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279)

이처럼 성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아르발레스트는 여기서 한발 더 나

아가 이런 성경구절은 검소하게 살라는 뜻이지 세부적인 형식에 집착하라

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견해를 보강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칼뱅의 말을 인용했다.

나는 칼뱅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관심

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칼뱅은 사도 바울이 복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를 통해 신도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개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소

소한 사항에 연연하며 집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280)

아르발레스트의 이러한 주장은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 대한 칼뱅의 주

해에 입각한 것으로,앞서 인용한 바 있다.281)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성

경과 칼뱅의 주해를 언급하며 자신의 머리모양은 성경이 정한 바에 어긋

나지 않으며,오히려 베로 목사와 몽토방 교회가 형식에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르발레스트의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성경중심

주의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베로 목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아르발레스트는 목사

가 가발을 근거로 성찬식을 거부한 조치 역시 “성경에 언급된 바 없는 행

277)[디모데 전서 2장 9-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

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

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278)[베드로 전서 3장 3-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

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279)“Coiffure,”p.300.

280)Ibid.,p.289.

281)각주 26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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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고 비판했다.282)아르발레스트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마태복음 5장 22-23절을 직접 인용하며 교회에서 신도를 규제하는

기준은 그가 올바른 믿음을 지녔는가 하는 점이지 외양 등 “구원과 무관

한 사안”,즉 아디아포라(adiaphora)가 아니라고 주장했고,이런 사안을 다

룰 때 교회는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283)

나는 교회가 구원과 무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중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믿

습니다.구원과 무관한 문제를 다룬 법칙들 중,아직 교회의 규율로 편입되지

않은 사안을 다룰 때는 파문이나 성찬식 금지 등 처벌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교회에서 하는 일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

랑하는 목적에 집중되어야 합니다.284)

따라서 아르발레스트는 몽토방 교회가 자신을 성찬식에서 제외시킨 행

동은 지나친 처사이며,프랑스 다른 교회와는 달리 몽토방에서 유난히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신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프랑스

위그노 교회 간 조화와 질서를 깰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아

르발레스트가 이런 시각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르네와 결혼 후 유럽

각지에 거주했던 그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인간의 의견이 아무리 고결하고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겨

지는 것은 위험합니다.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이 점이야말로 제가 이렇게 계속 청원하는 가

장 중요한 이유입니다.교회의 번영과 조화를 위해서는 규율이 애매하게 적용

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명백해야 합니다.지금 몽토방 교회의 입장이 만일 하

나님이 명령처럼 중요한 것이라면,왜 몽토방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에서는

282)“Coiffure,”p.301.

283)아디아포라(adiaphora)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 요인과 무관한 행동 전반을 의미하며,그

행동이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특정 행동을 한 사람의 의도에 달려있다.무엇을

아디아포라라고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른데,칼뱅은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등

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 여겼다.아디아포라는 여성의 지위를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개념이기도 한데,칼뱅과 여성,아디아포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주 62번 참조.

284)“Coiffure,”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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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285)

아르발레스트는 이처럼 가발은 성경이 금지한 사안도 아니며,가발을 이

유로 성찬식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행동이

라고 주장하며 몽토방 목사의 판단을 성경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잘못된 것

이라 지적했고,성경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을 칼뱅의 아디아포라라는 신학

적 개념에 접목시켜 이론적으로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이처럼 아르발레스트가 성경과 신학을 근거로 몽토방 교회 목사의 판단

에 저항한 태도는 프랑스 북부 지역 위그노 여성이 지닌 종교적 특징이라

추정된다.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탄압이 심해 교회조직이 발달하지 못한

프랑스 북부 지역 위그노들은 교회의 제도적 관리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

에 기반을 둔 종교적 각성을 통해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다.이들에게 위

그노 신앙은 아르발레스트 본인이나 그녀의 아버지,첫 남편의 경우에서

보듯 경험 속에서 신의 은총을 체험한 각별한 순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후에도 성경을 읽거나 칼뱅파 교리를 성찰하는 등 보

다 개별적이고 내면적인 방법을 활용해 신앙을 키워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서도 성경을 읽으며 명상하는 대목은 자주 등장

하지만,예배나 신도들 간 종교적 회합 등 교회운영에 관련된 기술은 극히

드문 편이다.따라서 아르발레스트는 위그노적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방편

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신학적 내용을 학습하는 방식에는 익숙했지만,

규율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라는 프랑스 남부지역 제도권 교

회의 주장에는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이렇게 개인의 결단과 성찰을 통해 위그노 정체성을 확립한 프랑

스 북부의 위그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생 바르텔르미 학살 등 극단적 탄

압을 겪으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깨우치게 되었다.특히 아르발레스트처럼 자신의 신앙을 위해

가족 등 개인적 유대마저 넘어서야 했던 경우,여성이라는 이유로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없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86)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285)“Coiffure,”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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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는 과정에서 항상 스스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성

향을 내면화했고,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결국 프랑스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아르발레스트는 자연스럽게

독자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몽토방에서 벌어진 가발논쟁에서 아르발레스트가 대응한 방

식은 당시 여성들이 종교개혁가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닌 여성관을 그

대로 내면화하지 않고 나름의 방법으로 ‘전유’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이기도 하다.아르발레스트는 결혼 초기 출산과 가정운영,남편에 대한 내

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칼뱅이 주장한 아내와 어머니의 소명에 충실

한 여성이었다.그러나 아르발레스트는 위그노 교회가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한다고 판단한 순간 강경하게 권위에 대항하며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했다.이처럼 아르발레스트의 태도는 아내와 어머니의 소명에 충실한

삶이 반드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을 동반하지 않으며,때로는 능동적

이고 결단력 있는 자세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당시 프랑스 종교개

혁처럼 학살과 전쟁 같은 극단적 위기를 겪었던 위그노 여성들은 적극적

인 행동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이를 일

상의 모든 측면에 꾸준히 적용하고자 노력할 자질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

다.이처럼 여성의 소명에 독자성과 자율성을 결합시키는 아르발레스트의

능동적 기질은 이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비극적 운명의 순간에서도 한

결같이 발휘되었다.

제 4절 자녀교육과 종교적 정체성의 계승 (1585-1606)

1585년 모르네는 그 어느 때보다 프랑스 종교전쟁의 향배에 깊이 관여

하고 있었다.1584년 앙리 3세의 동생인 앙주 공(Ducd'Anjou)이 사망한

286)아르발레스트는 가발 논쟁을 다룬 의견서에서 만일 자신의 남편이 가발을 벗으라고 명령한다면

이에 따를 것이라 말하며 자신이 남편의 권위까지 부정하는 반항적 아내가 아니라고 변명했다.하

지만 이 논쟁이 벌어질 당시 남편인 모르네는 앙리 드 나바르의 특사로 파리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아르발레스트에게 구체적 충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아르발레스트가 부재중인 남편을 거

론하며 자신이 순종이라는 아내의 의무에 충실하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

해 사용한 전략적 언술로 보인다.“Coiffure,”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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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모르네의 주군이자 위그노 교도인 앙리 드 나바르가 프랑스 왕위 계승

권 일 순위로 뛰어올랐기 때문에 위그노 세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치

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자신들의 지도자가 프랑스의 왕이 될 수 있

다는 가능성이 생기자,위그노 진영의 정치사상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과

거 폭군에 맞서 대적하는 것이 올바른 위그노의 임무라고 주장했던287)모

르네는 “위그노 교도 역시 훌륭한 프랑스 시민”288)이며,프로테스탄트라도

프랑스 전체 신민을 위하는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

다.이러한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르네는 다량의 팜플렛을 작성하며

앙리 드 나바르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는 선전전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게

된다.289)

한편,가톨릭 진영의 반발은 맹렬했다.프랑스에 위그노 국왕이 탄생할

수 있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은 가톨릭 세력은 기즈 가문을 중심으로 프랑

스 핵심 대귀족들과 프랑스 북동부 출신 영주들을 규합해 가톨릭동맹

(League)을 구성,위그노에 맞서는 총공세를 시작하게 되었다.파리를 중

심으로 준동한 가톨릭동맹이 왕권을 압박하자,앙리 3세는 1588년 가톨릭

동맹의 수장인 기즈 공작과 기즈 추기경을 암살했고,앙리 드 나바르와 공

식적으로 연대하기로 결정,그 증표로 프랑스 중북부의 핵심 거점도시 소

뮈르(Saumur)를 위그노 측에게 양도했다. 모르네는 소뮈르의 총독

(gouverneur)이자 국왕군 사령관(lieutenantduroi)에 임명되어 도시의 행

정 전반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모르네 부부는 이를 계기로

결혼한 지 십삼 년 만인 1589년,오랜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영구적으로

소뮈르에 정착하였다.

287)모르네는 대표적인 모나르코마크 파 사상가로,한때  반폭군론  등을 통해 폭군에 맞서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교인의 권리이자 임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성향의 글을 집필했다.그러

나 1580년대 후반 모르네의 정치사상은 앙리 드 나바르의 왕위계승논쟁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게

된다.모르네 정치사상의 속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JamesB.Collins,“DelaRépubliquefrançaiseà

l’Étatfrançais:Duplessis-MornayetlatransformationdelacitoyennetéenFrance,”Albineana

18,pp.325-338.

288)Mémoires_1868-1869,p.148.

289)모르네는 1585년부터 1589년까지 이십육 편의 팜플렛을 작성하였다.이 팜플렛들은 대부분 가톨

릭동맹의 수장인 기즈를 겨냥,그가 외국인이면서 프랑스의 왕을 억압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일삼

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또한 모르네는 앙리 드 나바르가 위그노라는 점이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는 데 어떤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팜플렛의 내용과 모르네

의 역할에 대해서는 HuguesDaussy,Leshuguenotsetleroi,pp.28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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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에게 소뮈르는 가족이 모여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 준 소중한 장소였다.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삶을 모두 잘 돌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허락해주셨다”고 표현

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290)모르네는 소뮈르 정착 이후 예배당을

짓고 요새를 건축하는 등 도시 정비에 나섰고,291)도시에 위그노 신학교를

세울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교수를 초빙하는 등 소뮈르를 프로테스탄

트 신앙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292)

한편,아르발레스트는 잦은 공무로 자주 소뮈르를 비웠던 모르네를 도와

가족들이 살 집을 건축하고293),딸들을 결혼시키며 손주들을 돌보는 등 가

정의 대소사를 직접 관장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294)아르발레스

트는 소뮈르 정착 이후에도 자신의 위그노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특유의

능동적 기질을 발휘,아래 인용문처럼 소뮈르에서 올바른 위그노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배하고 교회 건축을 감독하는 등 까다로운 임무를 몸

을 사리지 않고 완수하는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소뮈르에 도착한 뒤플레시스는 그의 부재동안 내가 부지런히 실행에 옮긴 대로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많이 진행된 것에 큰 만족을 표했다.사실 [소뮈르에서

위그노]교회 건축은 예정에 없는 일이었고 따라서 [공금에서]금화 한 푼 쓰는

것도 불가능했다.(중략)설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뮈르의 위그노

들은]쥐 드 폼(JeudePaume)을 하는 회관을 하루에 1.5에퀴에 빌려서 사용

290)Mémoires_1868-1869,p.179.

291)Mémoires_1868-1869,pp.248-249.

292)아르발레스트 회고록에 소뮈르 신학교에 대한 언급은 여러 번 등장한다.(왕에게 학교 건설을 위

해 임시 자금 지원을 요청,Mémoires_1868-1869,p.247.학교 건립 허가를 얻고 학교에 필요한 과

목과 교수 모집에 대해 고민함,Mémoires_1868-1869,p.257)모르네가 구상한 소뮈르 신학교는 철

학,수학,신학과를 갖춘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이었으며,모르네는 이를 위해 위그노 공동체에서 가

장 학문적 명성이 높은 이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접촉했다.모르네의 구상은 재

정적 난관 때문에 몇 년 이상 지연되다가 결국 1607년 현실화되었다.소뮈르 신학교는 이후 프랑스

에서 가장 유명한 위그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고,많은 목사와 사상가를 배출,소뮈르는 이후 위

그노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Didier Poton,Duplessos-Mornay:Le Pape des

Huguenots,1549-1623(Paris:Perrin,2006),pp.198-203.

293)Mémoires_1868-1869,p.305.

294)1597년 아르발레스트와 그의 첫 남편 사이의 딸 쉬잔이 베리(M.delaVairie)와 결혼했고,1599

년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 사이의 장녀 마르트는 빌라르눌(Villarnoul)의 영주인 조쿠르(Jeande

Jaucourt)과 혼인했으며,1600년 차녀 엘리자베스는 노르망디 지방 퐁트네의 영주인 생 제르맹(M

deSanitGermain)과 결혼했다.딸들의 결혼상대가 모두 위그노 교도였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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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그리고 교회 건축이 완결되기 전까지 도시의 성문 옆에 있는 작

은 건물을 구입해 임시방편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도 했다.새 예배당이 어

느 정도 형태를 갖추자 모르네와 나는 설교를 위한 온전한 장소가 곧 마련된다

는 사실에 기뻐했다.295)

하지만 소뮈르 정착 후 아르발레스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자녀들

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것이었다.4장 2절에서 전술했다시피,모르네와 아

르발레스트에게는 아르발레스트의 첫 결혼에서 얻은 쉬잔을 포함,마르트,

엘리자베스,안 등 네 명의 딸과,1579년 태어난 유일한 아들 필리프까지

모두 다섯 명의 자식이 있었다.소뮈르에 정착하기 전까지 모르네와 아르

발레스트 부부는 잦은 이사와 여행을 반복하느라 자식들을 친척들에게 맡

겨 놓았는데,모르네 부부는 이 때문에 자식들의 교육이 나이에 적합한 수

준에 이르지 못하고 뒤쳐질까 조바심을 내기도 했다.296)이들은 특히 이미

열 살이 된 아들 필리프의 교육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중세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귀족가문에서 아들에 대한 교육이 보통 칠 세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모르네 부부는 소뮈르 정착 이후 아들 필리

프의 교육에 매진해야 할 상황이었다.297)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서는 아들 필리프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 않다.하지만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높

은 교육수준을 감안해본다면,298)그들이 아들 필리프에게 일반 귀족의 기

295)Mémoires_1868-1869,p.248.

296)소뮈르에 정착한 1589년,큰 딸인 쉬잔은 이미 이십 세가 넘었고,모르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십대로 접어들고 있었으며,외아들인 필리프의 경우 막 십 세가 된 상황이었다.

297)중세에서 근대까지 유럽 귀족들이 자녀에게 연령 별로 부여했던 교육방침에 대해서는 Shulamith

Shahar,ChildhoodintheMiddleAges(London:Routledge,1990),pp.21-31.소뮈르에 정착하기

전부터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가정교사를 동원,자녀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배려

해왔고,아들 필리프에 대해서는 모르네가 여러 방법을 동원,직접 교육에 개입하기도 했다.아들

필리프가 아홉 살이던 1588년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아들이 승마법을 배우는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진전이 보이는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해당 내용은 “LettredeMornayàsa

femme,le30janvier1588,”Mémoires_1868-1869,p.149.),같은 해 모르네는 역시 아르발레스트에

게 “우리 아들의 라틴어 실력이 이제 꽤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Lettrede

Mornayàsafemme,le7mai1588,”Mémoires_1868-1869,p.169.)

298)모르네는 당시 귀족의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모르네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주 237번 참조.아르발레스트의 교육과정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

아르발레스트가 스당에서 모르네와 교류하던 시절 여가시간에 대수학(arithmétique)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해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취미활동을 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르발레스트 역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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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넘어서는 차원의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 추정된다.모르네가 자녀교육

에 대해 지녔던 관심과 열정은 칼뱅파 공동체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었는

데,네덜란드의 오라녜 대공비(Princessd'Orange)299)같은 고위귀족조차

모르네에게 자녀교육에 대해 조언을 구할 정도였다.300)이처럼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자신들의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아들 필리프의 교육을

직접 관리했다.모르네는 귀족이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시

각 하에 아들을 교육시켰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학문적 역량을

현실과 결합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했다.모르네가 아들을 직접 전장에

데리고 나가거나,영국과 네덜란드 등 해외를 장기간 여행하도록 권한 점

등은 모르네 부부가 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301)

그러나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가 아들 필리프를 교육시키며 설정

족 집안의 자제로서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된다.Mémoires_1868-1869,p.83.

299)모르네에게 아들 교육에 대해 문의한 오라녜 대공비란 루이즈 드 콜리니(LouisedeColigny,

1555-1620)를 뜻한다.루이즈 드 콜리니는 위그노 군사지도자 가스파르 드 콜리니의 딸로,생 바르

텔르미 학살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뒤 네덜란드로 망명했다가,그곳에서 오라녜 공 윌리엄

(William deNassu,Princed'Orange)를 만나 1583년 그와 결혼하였다.1년 뒤 오라녜 공 윌리엄이

암살당하자,루이즈 드 콜리니는 오라녜 공의 가문과 그가 남긴 열 명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루이즈 콜리니의 일생에 대해서는 RolandBainton,WomenoftheReformation:

FranceandEngland,vol.2,pp.112-133.루이즈 콜리니와 모르네는 여러 차례 서신을 교환하는

등 각별한 친분을 지닌 사이었다.

300)모르네는 1591년 오라녜 대공비의 부탁을 받고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지침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PhilippeDuplessis-Mornay,“Surl'institution d'ung enfantquel'on veult

nourrirauxlettres,envoyéàMadamelaPrincessd'Orange,asoninstancesurlesubjectdeson

fils,”Mémoires_1824,vol.5,pp.65-71.모르네가 오라녜 대공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모르네는

귀족이라도 라틴어,그리스어,히브리어를 배워야 한다고 보았고,문법,수사학,논증술 등을 익히고,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상위 학문으로 수학,음악,기하학 등을 언급하고 취미로 그

림그리기를 제안하기도 했다.모르네는 고전어 습득을 위해 ‘이교도’저작들도 광범위하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휴머니스트적 교육방법론을 광범위하게 수용했다.PhilippeDuplessis-Mornay,

“Surl'institutiond'ungenfant,”pp.67-70.

301)1592년 모르네의 주도로 로쉬포르(Rochefort)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모르네는 당시 십삼 세가

갓 넘은 아들을 전장에 데리고 나가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모르네는 아르

발레스트에게 자신의 행동이 “아들이 앞으로 맡게 될 직업에 대해 필요한 경험과 시각을 얻을 필

요”때문이라고 설명했다.Mémoires_1868-1869,p.253.또한 모르네는 당시 귀족 자제들이 젊은

시절 여행을 떠나던 관례대로 아들 필리프를 1594년 저지대 지방,그리고 1595년 영국와 스코틀랜

드 등지로 보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아들 필리프의

여행에 대해 여러 번 자세히 언급했다.Mémoires_1868-1869,p.288,p.296,p.298.아르발레스트

는 회고록에서 자신의 아들 필리프가 “모르네의 교육을 받아 왔다면 스무 살 때 이미 마흔 살 정도

의 수준일 것”이라는 평판을 얻었다고 기록한 바 있는데,이 구절에서 모르네가 아들 교육에 얼마

나 공을 들였으며 아르발레스트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지 예상케 한다.

Mémoires_1868-1869,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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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표는 높은 학문적 성취나 사회적 출세가 아니라 위그노 대의에 투신

할 수 있는 투철한 종교적 심성을 키우는 것이었다.모르네가 오라녜 대공

비에게 자녀교육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며,이것이야말로 지식이

필요한 이유의 시작과 끝”이라고 언급한 점은 이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

다.302)아르발레스트 역시 모르네에게 동의했는데,이는 아르발레스트 회

고록의 서문 격인 아들에게 주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확연히 드러난다.

나의 아들아,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

각한다.너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로,하나님의 뜻을 실현

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하지만 네가 받은 축복은 곧 네가 짊어진

과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너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께

서 너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우리는 최선을 다해 너를 양육했고,최

고의 학문적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너를 교육시켰다.이런 교육이 결국 너를

발전시키고,네가 교회 속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

도록 이끄는 데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중략)이런 너의 운명을,신이 너를 크

게 쓰기 위해 준비해 두신 운명을 생각해라.네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명인

교회의 재건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해라.(중략)그리고 내가 모르네와

나의 삶에 대해 작성한 이 글을 너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완결지어주길 기대한

다.네가 어디를 가든지,어떤 일을 맡게 되든지,아버지의 뒤를 이어받길 원하

고,그러는 동안 나에 대해서도 기억해주길 바란다.303)

아르발레스트의 편지에서 나타나듯,모르네 부부는 아들이 세속적 성공

을 거두기보다는 ‘교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

했다.이처럼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에게 종교적 신념은 귀족이라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다.일반적으로 귀족가문

의 자녀교육은 가문의 번영과 부흥을 위해 그들이 세속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마련이지만,아르발레스트에게 아들 필리프

의 존재 이유는 아버지 모르네가 위그노 공동체에서 담당한 정치적,학문

302)PhilippeDuplessis-Mornay,“SurL'institutiond'unenfant,”p.67.

303)CharlotteArbaleste,“LettredédicatoiredeCharlotteDuplessis-MornayàsonfilsPhilippe,”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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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종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었다.그러므

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아들 필리프가 이스라엘을 혼란에서 구원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예언자 사무엘(Samuel)처럼,프랑스

에서 개혁신앙과 개혁교회라는 ‘진정한 종교(vraireligion)’를 바로 세우는

임무에 매진해 주기를 기대했다.304)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아들 필리프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종교적

정체성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다.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딸들에게 귀

족여성에게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시켰지만,그들의 양육에 있어 가장 중

요한 목표는 그들이 위그노적 믿음과 신념을 지니고 이를 현실 속에서 구

현하며 사는 것이었다.305)1583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아르발레스트가 그

의 첫 결혼에서 얻은 딸 쉬잔에게 쓴 다음 내용은 아르발레스트가 딸들에

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잘 입증해준다.

나는 쉬잔에게 삶이 다하는 날까지 위그노 신앙을 잘 지키기를 당부한다.그것

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중략)쉬잔은 아버지 장 드 파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장 드 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그는

프랑수아 2세의 측근이었으나 출세보다 신앙을 선택했다.(중략)쉬잔은 역시

나에 대해서도 기억해주길 바란다.내가 쉬잔을 가르치느라 쏟은 정성에 대해

서도 생각해주기를.(중략)내가 쉬잔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소원은 쉬잔이 꼭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것이다.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

요하다.306)

304)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그 아들을 신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사무엘’

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자 했었다.Mémoires_1868-1869,p.124.칼뱅파 사회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 하는 점은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었다.

프랑스 교회 계율집에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온 이름만 쓰라는 조항이 존재했고,따라

서 아브라함,이삭,야곱,다니엘,다비드(다윗),유디트,쉬잔,라헬(레이첼)등 과거에는 많이 쓰이

지 않던 이름이 프랑스 위그노 사회에 등장하게 된다.지역별로 다르지만 새로 태어난 위그노 가정

에서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대략 10-40%의 비율이었다고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위

그노들은 가톨릭과 비슷하게 신약성경에서 기원한 대중적인 이름,즉 장,피에르,자크,마리,잔,안

등을 선호했다.DidierBoissonetHugues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

196.

305)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서 딸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아르발레스트 유언장에서 아르발레스트의 사촌이 쉬잔의 가정교사(tuter)가 되어주었다고 언급한 것

으로 보아 딸들에게도 귀족 여성에게 적절하다고 본 수준의 교육을 시켰음은 분명하다.Mmede

Mornay,“ConfessiondefoiettestamentdeMmedeMornay,”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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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이,아르발레스트는 딸들이 위그노 신앙을 지

키고 삶 속에서 구현하려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있다

고 확신했다.아르발레스트 본인의 삶을 돌아볼 때,그녀가 강건한 위그노

신념을 키우고 이를 위그노 공동체 속에서 발현하고 살 수 있었던 중요한

매개가 남편 모르네였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따라서 모르네와 아르발레

스트 부부는 딸들의 남편감을 고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춘 사람”인지 가장 먼저 고려했다.307)아르발레스트의 딸들은 결

국 모두 독실한 위그노 출신 귀족들과 결혼했고,부모인 모르네와 아르발

레스트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긴밀히 교류했다.아르발레스트의 딸들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친정인 소뮈르에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아르

발레스트는 손주들을 위해 위그노 공동체의 명사들을 섭외,그들의 대부와

대모로 연결시켜주기도 했다.308)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딸들과 그 후손들

역시 위그노적 정체성을 계승할 소중한 존재로 여겼으며,이를 위해 다양

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이처럼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에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작은 성과물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통

로이자 자신들의 세대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종교적 사명을 언젠가는 실

현시켜 줄 소중한 희망이었다.309)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가 자녀들에게 종교적 정체성을 계승하고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프랑스 전황이 위그노

진영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급변했기 때문이다.모르네 부부가 소뮈르에 정

착한 지 5년 뒤인 1593년,위그노 지도자이자 모르네의 주군이었던 앙리

드 나바르는 왕위를 염두에 두고 가톨릭으로 개종했고,모르네를 비롯한

위그노 진영은 이 사건을 통해 큰 충격을 받게 된다.아르발레스트는 회고

306)Ibid.,pp.266-267.

307)Mémoires_1868-1869,p.317.모르네는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제안이 있을 때마다 독자적으로

이를 결정하지 않고 항상 아르발레스트와 함께 논의했으며,서신을 통해 자신이 소개받은 사윗감들

에 대해 소개하고 아르발레스트의 조언을 구했다.모르네 역시 아르발레스트에게 사윗감에 대해 소

개하면서 그들이 ‘강건한 개혁신앙의 소유자’라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LettredeMormayà

safemme,le13octobre,1596,”Mémoires_1824,vol.7,pp.15-16.

308)예를 들어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큰 딸 마르트가 낳은 딸 카트린의 대모는 유명한 카트린 드

파르트네(CatherinedeParthenay)였다.Mémoires_1868-1869,p.10.

309)Mémoires_1868-1869,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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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서 “왕은 스스로 타락하겠다고 마음먹은 후 그의 측근들에게 어떤 의

견도 묻지 않았다”고 적으며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 믿고 그토록 오랫동

안 우상숭배에 맞서 싸워왔는데 지금 굴복해버린다면 정신적인 범죄를 저

지르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310)

모르네는 자신의 주군 앙리 드 나바르가 왕위를 위해 개종했을 뿐,여전

히 위그노 신앙과 종교개혁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자위했

고,311)결국 1594년 2월 앙리 4세로 즉위한 그의 주군를 위해 가톨릭 진영

은 물론 프로테스탄트 진영 전체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312)또

한 모르네는 프랑스에서 가톨릭과 위그노의 공존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낭

트칙령의 세부 항목을 구성하고 위그노 진영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313)그러나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앙리 4

세의 개종과 즉위,낭트칙령 선포 등을 겪으며 자신의 세대에서 위그노 진

영이 최종적 승리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결과적으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현재의 고생을 통해 최소한 아이들은 평

화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314)바라면서 자식 세대를 훌륭히 교육시키고

310)Mémoires_1868-1869,p.264.

311)아르발레스트는 앙리 드 나바르가 모르네에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개혁신앙을 향해 있으며,

자신이 왕권을 확립한 후 언젠가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신학자들 간의 적대적 대립과 종교적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연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기록했다.모르네는 이

런 전망에 회의적이었지만,결국 “종교적 분열을 극복하려면 앙리 드 나바르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안정된 국가를 이룩해야 하며,프랑스에서 교황의 권력을 몰아내고 갈리칸 교회가 지니고 있던 자

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앙리 드 나바르에게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Mémoires_1868-1869,p.267./Mémoires_2010,p.256.

312)모르네가 가톨릭 진영과 교섭을 벌인 대표적 사례로 1594년에서 1596년에 걸친 메르퀴르

(Mercoeur)와의 협상을 들 수 있다.모르네는 끝까지 앙리 4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메르퀴르를 상대

로 수 차례 협상을 시도했고,메르퀴르와 에스파냐 사이의 밀약을 폭로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기

도 했다.결국 메르퀴르는 이후 1598년 앙리 4세에게 투항했다.당시 모르네의 활약에 대해 아르발

레스트는 “모르네는 개혁신앙을 발전시키고 왕이 내린 업무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두 가지 일을 모

두 최선을 다해 감당해냈다”고 평가했다.Mémoires_1868-1869,pp.310-315.또한 모르네는 앙리 4

세의 개종 이후 왕에게 등을 돌린 위그노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기도 했는데,1597년

샤텔르로(chatelleraut)회의에서 모르네는 아미앵을 점령한 에스파냐를 물리칠 수 있도록 위그노 세

력이 단결해줄 것을 호소했다.아르발레스트는 그 과정에서 모르네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국가의 공적인 어려움보다는 자신이 지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하느라 고생

이 많았다”고 기록했다.Mémoires_1868-1869,pp.321-323.

313) 모르네는 낭트칙령 내용에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왕을 도와 프랑스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 불만이 많았던 위그노 진영을 상대로 앙리 4세의 입장을 설득시키는 데 최선

을 다했다.낭트칙령 반포에서 모르네가 담당한 역할에 대해서는 HuguesDaussy,Leshuguenots

etleroi,pp.55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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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신념을 전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315)

그러나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이런 소망은 외적으로는 프랑스의 정

치적 변화 속에서,그리고 내적으로는 모르네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

무참히 좌절되었다.프랑스의 군주가 된 앙리 4세는 왕권강화를 위해 다수

파인 가톨릭 진영과 연대할 필요를 느꼈고,이 과정에서 앙리 4세가 왕위

에 오르기 전 그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모르네는 정치적으로 실각하게

되었다.316)이에 더해 1605년,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가 많은 기대를 가지

고 키운 아들 필리프는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칼뱅파와 가톨릭 사이의 전

쟁에 후원 차 출전했다가 사망하고 말았다.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의 실각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에 맞서 다시

금 자신의 강인한 종교적 신념을 되새기며,모든 사건에 깃든 신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의 실각에 대해

“아무리 큰 난관이 닥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은 수습되게 마련이

다.나는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힘든 상황 역시 결국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서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의연한 태

도를 고수했으며,317)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곁에

서 데려가신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일 것이다.이

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의 교회를 우리의 집과 가

족으로 삼아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쏟는 일에 전념할 뿐이다”라고 말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견뎌내고자 했다.318)

이러한 아르발레스트의 태도는 개인의 가혹한 일상에 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신의 섭리를 찾아내려 노력했던 프랑스 북부 위그노들의 망탈리테

를 반영하고 있다.프랑스 북부에서 위그노가 되겠다고 선택한 이후,이들

314)Mémoires_1868-1869,p.156,

315)모르네가 소뮈르에 신학을 공부하는 위그노 신학교를 세우고자 노력한 것도 이런 취지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모르네는 소뮈르에서 앞으로 가톨릭과의 종교적 논쟁을 담당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신학에 모두 능한 인재를 키우려고 시도했다.DidierPoton,Duplessos-Mornay:Lepapedes

Huguenots,p.198.

316)모르네가 정치적으로 실각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퐁텐블로 논쟁(ConférencedeFontainbleau,

1600)이다.퐁텐블로 논쟁과 모르네의 실각에 대해서는 5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317)Mémoires_1868-1869,p.49.

318)Mémoires_1868-1869,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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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은 고난과 갈등의 연속이었고,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종교적 정체

성을 유지한 위그노들은 필연적으로 현실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이

면에 내재한 진정한 신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단련시켜왔다.

아르발레스트 역시 파리 출신 위그노로,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통해 구

현된 단단한 종교적 정체성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

극적으로 삶에 매진했으며,그 과정에서 정처 없이 떠돌았던 신혼생활이나

몽토방 가발사건 등 각종 난관을 주체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다.아르발

레스트에게 아들의 죽음은 과거 그 어떤 사건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비극이었지만,아르발레스트는 삶이란 결국 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위그노적 신념을 통해 아들의 죽음을 수용할 수 있었다.결국 아르발레스

트는 굳건한 종교적 정체성을 통해 강인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삶과 마주

할 수 있었던 것이다.319)

아르발레스트가 지닌 굳건한 위그노적 정체성은 아들 대신 딸들을 통해

후대로 계승되었다.1620년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막내딸 안 드 모르네

는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물려받았다며 다음과 같은 글을 성경 맨 앞 장에

적어 넣었다.

이 성경은 존경하는 내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것이다.나는 이것을 장남 필리프

데 누에게 물려주어 그가 이것을 성실하게 읽음으로써 삼위일체이신 신을 체험

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란다.내 아들이 할아버지를 본

받아 마음의 안식을 얻고 어머니인 내가 그랬듯이 항상 믿음을 상기하기를 바

란다.320)

319)16세기 프랑스인들의 회고록을 분석한 쿠페르티-쉬르는 당시 위그노들이 개인의 인생이란 신의

광대한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 파악했으며,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비극 역시 신의

뜻이라 해석한 후,이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견지했다고 주장했고,이런 위그노의 태도가 예

정론에 기인했을 가능성 역시 언급했다.아르발레스트의 사례는 쿠페르티-쉬르가 이론화한 위그노

적 인생관을 반영하는 가장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NadineKuperty-Tsur,Sedireàla

Renaissance,p.192.

320)Aries,PhilippeetChartier,Rogereds.,Histoiredelavieprivée:DelaRenaissanceaux

Lumière,이영림 역, 사생활의 역사 3,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까지  (서울:새물결,2002),p.144에

서 재인용.;안 드 모르네의 성경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CharlesRead,“UnsouvenirdePhilippe

duPlessisMornay:BibledonnéeparluiàsafilleAnnedeMornay,Pagesdel'intimitéetlavie

delafamilleetcultedomestiquecheznosancêtres,”Bulletindelasociétédel'histoiredu

protestantismefrançais,vol.1(1853),pp.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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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드 모르네가 성경에 적어 넣은 구절은,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

가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정체성의 본질을

딸을 통해,그리고 딸의 후손들을 통해 전승시키는 데 성공했음을 알려준

다.이처럼 그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희망과 목표는 비록 그들이 원하

는 방식대로는 아니었지만,여전히 지켜졌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필자는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 드러난 그녀의 종

교적 정체성과 그 실천에 대해 살펴보았다.탄압의 불길이 거세던 파리에

서 아버지와 첫 남편의 영향력 아래 위그노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아르발레스트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아르발레스트는 생 바르

텔르미 학살 와중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방황했지만 이를 신의 은총

과 구원을 보여주는 징표라 여기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키우고 행동력

과 결단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통해 정립된

종교적 정체성은 아르발레스트가 몽토방에서 교회 조직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독자적 판단력을 부여해주었고,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열정의 근원이

되었다.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삶 속에서 마주친 물리적 어려움과 정신적

좌절을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강인한 의지와 추진력을 지닌 능동적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르발레스트가 위그노가 되겠다고 결심한 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생에 투신했던 과정은 16세기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이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의 역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파악할 실마리를 간직하고 있다.아르발

레스트는 종교개혁가들이 여성에게 유일한 삶의 길로 제시한 아내와 어머

니의 역할을 수행하며 남편인 모르네를 보조하는 등 가정을 자기 삶의 중

심으로 삼았던 여성이지만,그녀는 가부장의 의지나 교회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소극적인 삶에 안주할 수 없었다.탄압과 내전으로 얼룩진 프랑

스에서 위그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만일 아르발레스트에게 종교

적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걸 정도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그녀는 생 바르텔

르미 학살의 시련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며, 위그노 신앙의 성장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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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행동력이 없었다면 점점 위축되어가는

위그노 공동체의 현실적 운명 앞에서 자녀들에게 개혁신앙을 계승하겠다

는 다짐을 구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위그노가 된 여성들 중 아르발레스트를 비롯한 일부

여성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가정을 종교적 신념을 실

천하고 계승하는 터전으로 만들어냈다.종교개혁가들은 여성에게 가부장에

게 복종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를 갖출 것을 요구했

지만,아르발레스트 같이 프랑스 종교개혁의 현장에 동참한 여성은 종교개

혁가들이 규범화한 여성의 기준을 넘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이상

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16세기 프랑스에서 위그

노 여성들이 종교개혁을 체험하고 실천한 방식은 종교개혁 시기 여성의

경험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지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

으며,동시에 종교개혁 시대 여성사 연구가 가부장제의 확장과 여성의 종

속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종교개혁을 전유한 다양한 방식에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절히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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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아르발레스트의 가정 :

종교전쟁 시기 위그노 가정의 역할

제 1절 종교개혁의 선봉에 선 가정

나는 앞으로 76.7.4.164.74.46.57.79.68.119.102.59.28.η.64.ρ.52.

243.164.130.115.60.27.87.할 예정이오.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당신

에게 대법관(chancelier)에게 전달할 표지(標識)두 장을 보내오.이 표지는 가

능한 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 그에게 보내야 하오.8.7.80.140.51.52.

77.ρ.52.24.49.103.19.29.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소.또한 우리가 당신에게

90을 통해 통행증을 보낸다고 해도 놀라지 마시오.68이 우리에게 벌써 두 번

이나 그 사람 부인이 아파서 이쪽으로 합류하지 못할 것이라 확인해주었소.2.

32.3.19.20.164.50.14.6.114는 그를 반드시 만나고 싶어 하고,그녀는 그

와 함께 74.68.등의 일을 의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급하오.(중략)이

정도가 지금 내가 당신에게 우리 상황에 대해 전해 둘 내용인 것 같소.321)

1588년 1월 18일,앙리 드 나바르의 측근으로 몽토방에 머물고 있던 모

르네는 네락(Nérac)에 거주하고 있던 부인 아르발레스트에게 숫자와 그리

스어 문자가 섞인 위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이 편지를 보내기 이틀 전,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숫자로 된 편지를 해독할 수 있는 메모장을

보내니 대법관께 편지 내용을 해독해드리시오.이 일은 아주 긴급하고 신

중하게 진행해야 하오”322)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암호로 된 극

비사항을 부인에게 전하는 모르네와,암호를 해독해 다른 위그노 동료에게

이를 전해주는 아르발레스트의 모습은 프랑스 종교전쟁이 그 속성상 남성

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세간의 인식을 재고하게 한다.

프랑스 종교개혁은 1562년부터 1598년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일어

321)“LettredeMornayàsafemme,le18janvier1588,”Mémoires_1868-1869,pp.145-146.

322)“LettredeMornayàsafemme,le16janvier1588,”Mémoires_1868-1869,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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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내전을 매개로 삼아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타 지역 종교개혁에 비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다.프랑스 종교개혁

이 지닌 정치적 속성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은 은연중에 프랑스 종교개혁을

남성들,그중에서도 군인이자 귀족인 남성들에 의해서만 운영된 것으로 해

석하게 만들었고,정치나 군사 업무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여성들은 좋

은 어머니이자 아내로 살면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만 머무른 채,위그

노 진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여겨졌다.323)

그러나 위에 인용한 모르네의 편지는 프랑스 종교전쟁에서 여성들 역시

공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암시한다.모르네는 부인 아르발레스트에게 암호

편지를 해독하여 중요한 정보를 동료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일임했

는데,이후에도 여러 차례 암호 편지가 오간 것을 보아 아르발레스트는 해

당 임무를 처리하는 데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324)아르발레스트가 담당한

이런 역할에 비추어 볼 때,여성들이 프랑스 위그노 공동체의 정치적,군사

적 운영에 있어 분명한 지분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25)

5장에서는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을 중심으로 아르발레

스트가 종교전쟁의 현장에서 담당한 능동적 역할은 무엇이며,이를 통해

어떻게 동지적 부부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가정을 형성했는지 분석해보고

자 한다.아르발레스트의 사례는 16세기 프랑스 종교개혁 시기 여성의 사

회적 역할과 가정의 공적 기능에 대해 추론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프

랑스에 칼뱅파 신앙을 전래하는 데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프랑스 북

부지역 귀족 여성들은 프랑스 종교전쟁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항상 위

그노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이런 전통 속에서 가정은 위그노

공동체 내부의 정보교환과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323)Susan BroomhalletColetteH.Winn,“Femme,écriture,foi:lesmémoiresdeMadame

Duplessis-Mornay,"Albineana18,p.589.

324)모르네는 1588년 1월 18일 본문에 인용한 편지를 보낸 이후,1588년에만 한정해 보아도 1월 24

일,2월 22일,3월 29일,4월 21일,5월 7일,6월 16일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암호 편지를 보냈다.

325)귀족 여성이 종교전쟁에서 담당한 역할은 위그노 진영뿐 아니라 오히려 가톨릭 진영에서 더 공

고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며,가톨릭 공동체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상대적으로 위그노 귀족여성이 내전 시기 맡은 정치적 역할은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연구되

지 않았다.가톨릭 진영 귀족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PennyRichards,“TheGuiseWomen:

Politics,WarandPeace,”Gender,PowerandPrivilegeinEarlyModernEurope,eds.by

JessicaMunnsandPennyRichards(London:PearsonEducationLtd.,2003),pp.1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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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모르네는 1576년 이래 앙리 드 나바르의 최측근으로 활동했고,1600년

정치적으로 실각하기 전까지 프랑스 종교전쟁의 한복판에서 핵심적인 역

할을 담당했다.아르발레스트는 이러한 모르네의 정치적 행적과 당시 위그

노 공동체의 운영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데,이는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입증된다.나아

가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모르네의 행동과 선택이 프랑스 정치상황

과 위그노 공동체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넓은 시각에서 분석하

는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다.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의 이러한 정치적 통찰

력을 깊게 신뢰하였고,아내에게 자신의 공적 임무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도 했다.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들은 이런 두 사람의 결속력과 연

대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모르네는 아르발레

스트 곁을 떠나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자주 서신을 보내 자신의 상황을 소

상히 알리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두 사람은 심지어 결혼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서신을 교환했는데,326)이처럼 서신은 자주 떨어져서 서로의 상태

를 파악하기 힘들었을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에게 서로의 생활을 소

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방편이었다.

[표 3]에서 보이듯이,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은 현재 176통

이 남아있다.327)모르네의 서신 중 1576년부터 1584년까지 결혼 초 8년간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으며,더구나 아르발레스트가 모르네에게 보낸 편지는

한 통도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328)모르네의 서신과 아르발레스트

326)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는 모르네가 자신과 약혼 후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었을 때,신원

을 숨기고 도망가려 했지만 자신이 보낸 편지 두 통을 모르네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발각

될 위험에 처했다는 기록이 나온다.Mémoires_1868-1869,p.95.

327)현재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는 총 176통이 남아있는데,대부분의 편지는 1588년

(41통),1596년(19통),1597년(21통),그리고 1598년(49통)에 집중되어 있다.[표 3참조]모르네 연구

자 도시는 1568년부터 1605년까지 모르네가 보낸 편지 전체를 분류하여 출처를 밝히는 작업을 진행

했는데,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는 현재 필사본으로 남아있는 2통 외 174통이 모두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첫 번째 편집본과 두 번째 편집본과 함께 출간되어 있어 연구가 용이한 편

이다.도시가 분석한 모르네 편지에 대한 분류와 정리는 그의 저서 부록으로 출간되었고,인터넷

(http://www.droz.org/info/?fa=text6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HuguesDaussy,Cataloguesdela

correspondanceactiveetdesautresécritsdePhilippeDuplessis-Mornay(1549-1600)(Paris:

Droz,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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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편지수 프랑스 종교전쟁 현황 모르네의 업무

1585년 6월-7월 2 가톨릭동맹 전쟁 발발
앙리 드 나바르의

특사로 앙리 3세를 만남

1587년 12월 -

1588년 6월
44

가톨릭동맹의 앙리 3세 압박

가속화.바리케이드 사건

앙리 드 나바르와

동행하며 직접 전쟁에

참전함.

1590년 3월 -4월 2
앙리 3세 암살 이후 정국 혼란

앙리 드 나바르 파리 탈환 시도
이브리 전투 참전.

1593년 11월 -12월 6
앙리 드 나바르 개종 이후

위그노 진영 분열양상 심화
망트(Mantes)회의 참가

1594년 11월-12월 2 앙리 드 나바르의 즉위를 둘러싼

갈등

앙리 4세와 메르퀴르

사이의 1차 협상 참여1595년 2월 -3월 11

1595년 10월-12월 2

앙리 4세와 에스파냐 사이의

전쟁 본격화.1595년 선전포고.

1597년 앙리 4세 프랑스에서

에스파냐 세력 축출에 성공

1596년 7월 4

1596년 10월 -

1597년 1월
18 루뒹(Loudun)회의 참가

1597년 6월 -11월 22
메르퀴르와의 2차 협상

참여

1598년 1월 -4월 49 낭트 칙령 반포(4월)
위그노 진영 입장 조율

1599년 1월 -3월 13 낭트 칙령 공인과정

1603(?) 1
광산개발업무를 맡아

탐사여행

[표 3]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 분석

회고록의 내용을 대조해보면,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현재 남아있는 편지

보다 더 많은 서신을 교환했을 것이라 추정된다.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편

지의 수량과 빈도만 보아도,두 사람 사이 서신교환은 단순히 개인적 안부

를 묻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모르네가 아

르발레스트에게 이렇게 자주,많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간 서신교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

328)아르발레스트의 편지는 회고록의 서문 격인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한 통과,아르발레스트의 언니에

게 보낸 편지 등 모두 네 통밖에 전하지 않는다.이처럼 남녀가 서로 주고받은 서신 중 남성의 서

신만 남아있고 여왕 등 왕족이 아닌 경우 여성의 서신이 보존되지 않는 현상은 종교개혁 시대 서신

교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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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1587년 12월부터 1588년 6월까지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44

통의 편지를 검토해보겠다.4장에서 전술했다시피 1585년에서 1588년 사이

모르네는 앙리 드 나바르의 최측근으로 활동했고,‘모르네 없이는 아무 일

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으며,가톨릭동맹의 만행

과 앙리 드 나바르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엄청난 수의 팜플렛을

작성,선전전을 진두지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한 마디로,1584년에서

1588년 사이의 기간은 모르네와 앙리 드 나바르 사이의 연대감이 최고조

에 달하는 시기였고,그만큼 모르네의 정치적 위상이 컸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바쁜 업무의 와중에도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된 편지들에서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의 건강을 걱정하

고,아들의 라틴어 수준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면모를 보인다.329)하지만 동시에,모르네는 앙리 나바르의 세력이 분열양상

을 보인다고 비판하거나 가톨릭동맹이 루브르에 군대를 배치했다는 최신 소

식을 전하는 등 프랑스 정국에 대한 정보를 가감 없이 아르발레스트에게 알

리기도 했다.330)또한 모르네는 5장 서두에 인용한 것처럼 극비에 속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한 편지들을 보내거나,331)심지어 가톨릭

동맹이 바리케이드 사건 이후 앙리 3세에게 요구한 사항을 전해 듣고 그 내

용을 정리해 아르발레스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332)

이처럼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는 사적인 안부를 전하는

329)1588년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거의 모든 편지에는 아르발레스트의 건강에 대한 걱정

이 드러나 있다.모르네는 1587년 6월 공무로 아르발레스트의 곁을 떠난 이후 가족을 만나지 못하

고 있었는데,그동안 아르발레스트는 딸을 출산했지만 곧 사망했고,그 이후 고질적인 병이 도져 건

강이 악화된 상태였다.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건강상태를 자세히 알려달라고 여러 번 당부하

면서 “하인이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나는 계속 걱정이 되오.정확한 사실을 내게 전해주시오

(”LettredeMornayàsafemme,le4avril1588,”Mémoires_1868-1869,p.160)라고 부탁하기도

한다.당시 모르네의 활동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pp.167-169;아들의 라틴어 학습에

대해서는 “LettredeMornayàsafemme,le7mars1588,”Mémoires_1868-1869,p.173.

330)앙리 나바르 진영의 분열상에 대해서는 “LettredeMornayàsafemme,le28mars,1588,”

Mémoires_1868-1869,p.156,바리케이드 사건의 전조에 대해서는 “LettredeMornayàsafemme,

le7mai,1588,”Mémoires_1868-1869,pp.170-171.가톨릭 동맹이 바리케이드 사건을 일으킨 것은

5일 뒤인 5월 12일이었다.

331)1588년 작성된 편지 41통 중 10통에서 모르네는 암호화된 숫자를 사용했다.

332) “LettredeMornayàsafemme,le12june,1588,”Mémoires_1868-1869,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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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프랑스 종교개혁 진행과정을 아르발레스트가 정확히 파악하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그렇다면 모르네가 아르발

레스트에게 이렇게 공적인 정보를 전달한 이유는 무엇이며,이를 통해 모

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1588년 6월 12일의 편지를 자세히 분석해보자.당시

모르네는 라 로셸에서 앙리 드 나바르와 함께 가톨릭동맹 세력과 대치하

고 있는 상황이었고,아르발레스트는 요양을 위해 프랑스 남부 포(Pau)의

온천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우선 모르네는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고 여행길이 편하기를 기원하며 편지를 시작한다.

사랑하는 당신333),나는 당신이 온천에서 출발한 이후 당신의 소식을 전혀 듣

지 못했소.마담[카트린 드 부르봉에 대한 경칭]께서 감사하게도 당신이 잘 지

내고 있다는 편지를 두 차례에 걸쳐 보내주셨소.나는 마담께 편지를 보내 이

곳에 오시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소.또한 왕[앙리 3세]에 대해 불평만 늘어˚ ˚ ˚ ˚ ˚ ˚ ˚ ˚ ˚ ˚ ˚ ˚ ˚ ˚ ˚

놓는 가톨릭동맹의 사람들이 왕에게 요구한 바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알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드렸소.당신에게도 [카트린 드 부르봉에게 보낸 편지의]복사본을 보내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을 모두 잘 알게 될 거라 믿소.˚ ˚ ˚ ˚ ˚ ˚ ˚ ˚ ˚ ˚ ˚ ˚ ˚ ˚ 무엇보다도 당신 건강이 중요하니 몸을

잘 돌보시오.내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오길

기원하오.334)

위에 인용한 편지를 보면,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의 여행과 건강을 걱정

하는 한편,가톨릭동맹이 앙리 3세에게 요구한 사항을 앙리 드 나바르의

누이인 카트린 드 부르봉에게 알려주기 위해 모르네가 작성한 편지 복사

본을 아르발레스트에게도 보냈다고 언급했다.사실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

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서도 자신이 앙리 4세에게 받은 편지의 복사본이나

시노드 등에 참석했을 때 결의사항을 정리해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335)‘이를 통해 상황을 잘 알게 될 것’이라는 모르네

의 말처럼,그는 아르발레스트가 현 시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

333)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를 M'aime,즉 ‘내 친구’라고 불렀다.

334)“LettredeMornayàsafemme,le12june,1588,”Mémoires_1868-1869,p.181.

335)“LettredeMornayàsafemme,le12janvier,1599,”Mémoires_1824,vol.9,p.207.;“Lettrede

Mornayàsafemme,le13novembre,1596,”Mémoires_1824,vol.7,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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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보를 전달했다.모르네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나는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당신이 여기 돌아오기

전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기다리겠소.(중략)왕[앙리 3세]께서는 몽루에

(M deMonlouet)를 만나길 원치 않고 있소.그의 위그노적 성향에 겁먹으신

듯하오.왕께서는 [앙리 드 나바르와 연대하기로]결정하긴 했지만,이에 적응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소.(중략)사람들은 이제 왕이 변할 거라고 하지

만 나는 여전히 의심을 지울 수 없소.불쌍한 군주께서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

지 모르며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있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계시오.336)

이 부분에서 모르네는 가톨릭동맹에게 위협받고 있는 앙리 3세의 처신

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피력한다.당시 앙리 3세는 앙리 드 나바르와 연대

해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하지만 모

르네가 보기에 앙리 3세의 처신은 여전히 불안했다.모르네는 이렇듯 아르

발레스트에게 현재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뿐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해석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일 아직도 당신이 베아른에 있다면,마담[카트린 드 부르봉]에게 우리의 암

호 숫자에 대해 기억하는지 확인해주시오.아무래도 잊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소식을 전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말이오.또한 마담의 의지와 의도에 대해 가˚ ˚ ˚ ˚ ˚ ˚ ˚ ˚ ˚ ˚ ˚ ˚ ˚ ˚

능한 한 많이 알아보고 오시오.˚ ˚ ˚ ˚ ˚ ˚ ˚ ˚ ˚ ˚ ˚ ˚ ˚ 그래야 내가 더 잘 그녀를 섬길 수 있을 테니

까.(중략)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우리 진영의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들(nozaffairesdeFrance)에 대해 적응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략)몇

가지 문제만 빼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소.나는 오직 당신에 대한 걱정뿐이오.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오.신께서 당신을 지키고 인도해주시기를.라 로셸에서,

1588년 6월 12일.337)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가 같은 여성이자 친분이 깊었던 앙리 드 나바

르의 누이 카트린 부르봉을 만나 그녀의 심중을 헤아리길 원했고,이를 통

해 카트린 부르봉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편지의 말미에서 모

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들”

336)“LettredeMornayàsafemme,le12june,1588,”Mémoires_1868-1869,p.181.

337)“LettredeMornayàsafemme,le12june,1588,”Mémoires_1868-1869,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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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고 권했다.이처럼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위

그노 여성들 사이에서 정보를 얻고 그들과 친분을 유지해 연대감을 고취

하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가톨릭 세력의 배척과 탄압에

맞서야 했던 프로테스탄트 진영은 소규모에 불과했고,전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위그노 공동체 구성원들은 상부상조하며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결과

적으로 공동체를 주도했던 위그노 귀족들 간의 친분과 연대는 진영 전체

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338)위그노 귀족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해 서로 수많은 서신을 교환했는데,

모르네 역시 아르발레스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그노 동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다.339)

그런데 이런 유대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여성은 남성 못지않은 역

할을 맡고 있었다.3장 3절에서 전술한 것처럼,위그노로 개종한 귀족여성

들은 프랑스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상당한 정치적,사회적 영

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나아가 위그노 귀족가문의 자제들은 유사한 신분

과 종교를 지닌 좁은 인맥 내에서 결혼상대를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위그노 가문은 혼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이런 상황

에서 귀족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가문과 가문 사이를 연결하고 유대를 강화

하는 구심점이 되었으며,이들 사이에서 구축된 연대와 네트워크는 위그노

진영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리라 추측된다.340)

338)MarkGreengrass,“InformalNetworksinSixteenth-centuryFrenchProtestantism,”Societyand

CultureintheHuguenotWorld,1559-1685,eds.byRaymondMentzerandAndrew Spicer,

(Cambridge:CambridgeUniv.Press,2002),pp.78-79.

339)모르네가 프랑스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투신했던 1568년부터 1605년까지,모르네는 927통의 편

지를 남겼고,이중 앙리 드 나바르의 이름으로 집필한 편지 등 특정한 공적 임무를 지닌 편지를 빼

면 사적인 편지만 853통에 달한다.모르네는 부인 아르발레스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동시대 인물들

과 편지를 교환했다.모르네는 앙리 드 나바르 등 위그노 진영의 주요 인물과 편지를 교환한 것은

물론,중도 가톨릭이자 한때 위그노 회합을 이끌었던 앙리 몽모랑시-당빌(HenriMonmorency

Damville,1534-1614),나아가 정적인 로렌 가문의 인물 등 가톨릭 진영과도 활발하게 서신교환을

했다.모르네와 서신교환을 한 인물 중에는 카트린 드 부르봉,루이즈 드 몽모랑시,카트린 드 파르

트네 및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등 여성들도 상당히 많았다.

340)귀족 가문의 연대와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후견제도’라는 개념 아래 최근 프랑스 귀족의 속성

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논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위그노 진영의 인적 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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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그노 여성 간 친교와 혼인으로 이어진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면,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역시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다.앙리 드 나바르의 최측근이었던 모르네는 프랑스 종교

전쟁의 최신 정보를 취급하는 자리에 있었으므로,그의 부인 아르발레스트

는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소식을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따라서 아

르발레스트는 모르네에게 얻은 정보를 여성 간 연결망을 활용하여 위그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했고,그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을 담당했

던 것으로 보인다.위에 인용한 편지에서 보이듯,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

가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적 현안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아내에게 상세히 전달했고,나아가 위그노 공동체의 핵심 고리로

활동한 아내와 함께 현재 정치적 판도에 대해 상의하곤 했던 것이다.이를

종합해보면,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서로를 종교개혁의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일하는 동지로 여겼다고 봐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를 분명한 역할을 지닌 현실 정치의 동지로 여겼

다는 또 다른 증거로 앞서 거론한 암호편지를 들 수 있다.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암호편지의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뒤플레시스가 전쟁터에서 뷔 출신이자 그의 시종인 돌레(Daulay)를 나에

게 보내 암호로 된 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록해두고 싶다.이

표지는 그와 나 사이에 서로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전장에서 승

리한 바로 그날 밤 모르네는 나에게 전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적어 보내주었

다.나는 원본 편지를 마티뇽(Matignon)장군에게 보냈는데,그는 자필로 작성

된 편지를 보고 보르도에서 공개적으로 축하연을 계획했다.이런 행사는 각 지

역에서 계속되었다.341)

모르네는 1590년 이브리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르

발레스트에게 암호편지를 보냈다.아르발레스트는 이 편지를 읽고 해독한

여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후견제에 대한 최근 학계의 개념변화와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ElieHaddad,“NobleClientelesinFranceintheSixteenthandSeventeenth

Centuries:AHistoriographicalApproach,”FrenchHistory,vol.20(2006),pp,75-109.

341)아르발레스트는 5장 처음 인용한 암호편지와 해당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모르네가 보낸 편지 내

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보 연락책 역할을 자주 담당한 듯하다.Mémoires_1868-1869,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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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원본을 다른 이들에게 보내 승전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또한

위 인용문에서 아르발레스트가 마티뇽 장군342)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언급

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마티뇽 장군이란 가톨릭 중도파로 앙리

4세와 연대했던 인물이었다.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단지 여성들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위그노 공동체 전반은 물론 그와 연대한 가

톨릭 세력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는데,이를 통해 아르발레스트가 프랑스 종

교전쟁의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가 주고받은 암호편지는 상당수에 달한다.암호의

사용은 16세기 유행 중 하나였는데,편지를 보낼 때 단어 대신 숫자로 표

기하고 그 숫자가 무엇인지는 두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던 책(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암호를 풀어내는 방식을 썼다.343)때로는 특

정 고유명사도 암호로 표기했는데,앞에 소개한 편지글에도 나오듯이,이

런 경우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이런 암호편지는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 사이에서만 사용된 것

이 아니었다.위그노 진영의 다른 여성들도 모르네나 아르발레스트에게 암

호편지를 보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자료가 남아있다.아래 편지는 대

표적인 위그노 귀족 가문 출신인 카트린 드 로앙(CatherinedeRohan)이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암호 편지 중 일부이다.34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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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본문에 언급된 마티뇽 장군은 자크 드 고욤(JacquesIIdeGoÿondeMatignon,1525-1598)으로,

종교전쟁 초기부터 가톨릭 세력의 핵심으로 활동한 인물이다.그러나 마티뇽 장군은 기즈 가문처럼

가톨릭적 신념을 내세웠던 강경파가 아니라,생 바르텔르미 학살에 반대하고 자신의 영지에서 프로

테스탄트 교도를 보호했을 정도로 온건한 중도파였다.마티뇽 장군은 친구였던 미셀 드 몽테뉴의

뒤를 이어 보르도의 시장이 되었고,이후 앙리 4세와 연대하여 활동하면서 프랑스 군 원수 직위에

오르기도 했다.

343)CatharineRandall,“ShoutingDownAbraham,"p.437.

344)1824년 회고록의 편집자들은 이 편지에 사용된 암호 숫자에 대한 해독서를 찾아내어 암호 해석

을 첨부하였다.그러나 암호문의 해독이 완전치 못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고,구체적인

해독방법을 적시하지 않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Mémoires_1824,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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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편지는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른 1594년 작성된 것으로,부르봉 추기

경,즉 샤를 드 부르봉(CharlesIIdeBourbon,1562-1594)346)의 사망을 전

하는 내용이다.부르봉 추기경은 가톨릭동맹에서 앙리 4세 대신 왕위에 올

리려 했던 인물 중 하나였기에,그의 죽음은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었다.

이런 정보를 카트린 드 로앙과 아르발레스트가 서로 암호를 사용해 교환

했다는 점은 위그노 여성들 사이 조직된 인적 네트워크에서 활발하게 정

보전달이 이뤄지고 있으며,이는 곧 위그노 공동체 전체의 유대와도 관련

되어 있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이처럼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

낸 서신,그리고 동시대 위그노 여성들이 교환한 서신은 위그노 공동체 내

부에 비공식적 연결망이 존재했으며,이는 위그노 조직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그리고 여성들은 이 인적 네트워크의 한 축

으로 프랑스 종교전쟁의 여러 국면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추정

케 하는 중요한 단서라 하겠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서도 위그노 여성 간 인적 네트워크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등장한다.1597년 모르네의 암살 기도사건이 바

로 그것인데,해당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1597년,지병을 치

료하기 위해 온천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아르발레스트는 가톨릭 유력 가문

345)본문 해석은 다음과 같다:“부르봉 추기경이 죽었다는 소문이 바로 돌기 시작했습니다.그러나

벌써 8일 전부터 우리 진영에는 벌써 네다섯 번 말이 나온 바 있습니다.그러나 이 소식은 곧 사람

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예수회[를 몰아내자는]명분이 통하고 있습니다.결국 최소한 그들이

라도 [프랑스에서]물러나야 할 것입니다.올바른 정신을 지닌 가톨릭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느낄 것

입니다.그들은 추기경의 후원을 잃었습니다.” “LettredeMmedeRohanàMmedeMornay,le

30juillet,1594,”Mémoires_1824,vol.6,p.84.

346)샤를 드 부르봉(CharlesIIdeBourbon,1562-1594)은 위그노 지도자인 루이 드 콩데(LouisIer

deBourbon-Condé,princedeCondéetducd'Enghien)와 루아 공작부인(ÉléonoredeRoye)의 넷

째 아들로,가톨릭동맹이 앙리 3세 이후 왕으로 추대하려던 부르봉 추기경(CardinalCharlesde

Bourbon,가톨릭동맹은 앙리 3세의 사후 그를 샤를 10세로 부르며 그가 정당한 왕위계승자라 여기

기도 했다)의 조카이기도 하다.삼촌의 죽음 이후 추기경직을 이어받은 샤를 드 부르봉은 삼촌처럼

왕위를 노리며 앙리 드 나바르의 왕위계승에 불만을 지닌 귀족들을 모아 독자적 조직을 만들기도

했지만,1594년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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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인 조르쥬 드 보드레,즉 생 팔 백작(GeorgedeVaudrey,marquisde

SaintPhalle)이 모르네의 암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347)회고

록에서 아르발레스트는 남편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생 팔 백

작의 처신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아르발레스트는

“이 사건을 통해 모르네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지 증명되었다”고

말하며 생 팔 백작을 비난하고 모르네를 지지한다는 서신을 보내 준 사람

들을 일일이 회고록에 기록하였다.아르발레스트는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어려운 순간 우리를 도

와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려주고,이들을 기억해 후일 은혜를 갚으라는

뜻”이라고 밝혔다.348)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부이옹 공작(DucdeBouillon),원수(MaréchaldeFrance),그리고 트레무아(M.

delaTrémoille)는 자신들은 뒤플레시스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으며,그와의 친

교를 영예롭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심지어 그들은 친구를 동원하거나 군대를

움직일 준비까지 되어있다고 하며 뒤플레시스에게 [생 팔의 처벌에 대해]여러

제안을 하기도 했다.샤티옹(Châtillon)은 비록 젊은 나이지만 과거 그의 어머니

가 뒤플레시스에게 보여주었던 지지를 항상 기억한다고 전해왔다.로앙(M.de

Rohan)과 수비즈(M.deSoubise)형제도 마찬가지였는데,특히 로앙은 왕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친척의 이름 아래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뒤플레시스는 로앙 집안과 연결된 영예를 지니고 있었는데,뒤플레시스와

로앙은 서로 부계와 모계 모두 혈연관계가 있는 먼 친척에 해당한다.또한 이

들 형제의 어머니인 로앙 부인(MadamedeRohan)이 우리 부부에게 항상 애정

과 지지를 보냈다는 점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싶다.오라녜 대공비(Princesse

d'Orange)역시 과거 그의 남편인 오라녜 공과 뒤플레시스 사이의 우정을 기

347)생 팔 백작의 본명은 조르쥬 드 보드레이며,브리삭 공작(CharlesdeCosse,DucdeBrissac)의

처남이기도 하다.브리삭 공작은 가톨릭동맹이 파리를 장악했던 시절 파리의 총독이자 앙리 4세에

게 파리를 넘긴 당사자로,당시 메르퀴르를 설득하려고 모르네와 함께 앙제에 머물고 있었다.조르

쥬 드 보드레는 처남의 인맥을 활용해 앙제를 찾아와 모르네를 암살하려 시도했는데,모르네가 자

신의 편지를 함부로 개봉해 읽었기 때문에 그를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조르쥬 드 보드레는 이

후 앙리 4세가 주재한 법정에 호출되어 모르네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모르네에 대한 암살기도는 이후 1602년에도 일어났는데,이때 암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모

두 평민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바로 사형되었다.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특히 생 팔 백작의 암

살기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다.생 팔 백작의 암살 기도는 Mémoires_1868-1869,pp.

323-332,생 팔 백작의 재판과정은 Mémoires_1868-1869,pp.339-350,소뮈르에서 1602년 시도된 암

살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pp.11-19.

348)Mémoires_1868-1869,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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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한다고 위로의 서신을 보내왔고,프랑스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뒤플레시

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올바로 정의가 집행될 것을 기대하며 주시하는 시선

이 많다는 내용의 편지를 앙리 4세에게 보냈다고 전해왔다.349)

위 인용문에는 부이옹 공작(Duc de Bouillon),트레무아(M.de la

Trémoille),샤티옹(M.deChâtillon),로앙(M.deRohan)과 수비즈(M.de

Soubise)등 당시 위그노 공동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대표적 인

물이 다수 거론되어 있다.350)그런데 아르발레스트는 특히 ‘샤티옹의 어머

니’,‘로앙과 수비즈의 어머니’등을 언급하며 이들과의 친분이 그 윗대 부

모,특히 그들의 어머니와의 친교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아르발레스트가 언급한 ‘로앙과 수비즈의 어머니’가 바로 아

르발레스트에게 암호로 된 편지를 보냈던 카트린 드 로앙이다.카트린 드

파르트네(CatherinedeParthenay,MmedeRohan,1554-1631)라는 이름

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녀는 16세기 위그노 여성 중 프랑스 종교개

혁과 종교전쟁에 직접 개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카트린 드 파르트네는

유명한 수학자 비에트(FrançoisViète,1540-1603)로부터 14년간 학문을

배워 라틴어,그리스어,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여성 학자로,앙리 4세의 개

종을 논하는 글을 작성할 정도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녔던

위그노였다.351)카트린 드 파르트네는 자신의 종교적 열정과 사회참여의

의지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수했고,이후 로앙 가문의 인물들은 프랑스

개혁운동에서 마지막까지 종교적 대의를 고수하면서 위그노의 정체성을

지킨 대표적 본보기가 되었다.352)

349)Mémoires_1868-1869,p.328.

350)부이옹 공작(DucdeBouillon)은 스당의 군주로,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두 사람이 스당에 머

물렸던 1570년대부터 이 가문과 친교를 맺어왔다.트레무아(LaTrémoille)가문은 16세기 대표적인

위그노 귀족 가문 중 하나로,가문의 수장 루이(LouisIIIdelaTrémoille,1521-1577)와 그 아들 클

로드(ClaudedelaTrémoïlle,1566-1604)는 모르네와 친분이 깊었다.인용문에서 언급한 원수

(MarechaldeFrance)와 샤티옹(M.deChâtillon)은 콜리니 가문의 인물이며,가스파르(Gaspard,

1584-1646)원수의 어머니는 샤를로트 드 라발(CharlottedeLaval,1530-1568)이다.로앙(M.de

Rohan)과 수비즈(M.deSoubise)은 형제로 본문에 소개한 카트린 드 파르트네의 아들 앙리(Henri

IIdeRohan,1579-1638)와 벤자맹(BenjamindeRohan,1583-1642)을 뜻한다.상기 언급한 가문은

위그노 공동체의 핵심 귀족가문으로,거의 모두 모르네 또는 아르발레스트와 서신을 교환하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

351)CatherinedePartenay,ApologiepourleRoyHenriIVenversceuxquileblasmentdece

qu'ilgratifiéplussesennemisquesesserviteurs,faiteenl'année1596(Cologne,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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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린 드 파르트네는 모르네의 암살 기도 소식을 듣고 모르네와 아르

발레스트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353)파르트네가 모르네에게 보낸 편지에

서 그녀는 모르네의 암살을 기도한 사람은 즉각 처형되어야 하며,그 사건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를 위해 자신과 아들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파르트네는 이후 아르발레스트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지지를 재차 표

명하기도 했는데,파르트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단지 모

르네의 안부를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내 큰아들 역시 뒤플레시스 님께 지지를 표하며 사건이 공정히 처리되도록 어

떤 도움도 아끼지 않겠다는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이미 당신께서도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당신이 브르타뉴에 오셔서 서로 만나면 얼

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건 쉽지 않겠지요.지금 내 걱정은 오라녜 대공비˚ ˚ ˚ ˚ ˚ ˚ ˚ ˚ ˚ ˚ ˚ ˚

께서 프랑스에 올 예정인데,이를 둘러싼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략)이에 관련된 글을 보내니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리라 믿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는

이달 8일 [대공비를 만나러]생 제르맹으로 갈 예정입니다.(중략)제 딸들도

부인께 편지를 드려야 했는데 요즘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침 제 큰딸은

열이 많이 나서 어제부터 많이 아파 자리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다른 두

딸은 지금 [대공비와 함께]생 제르맹에 있습니다.저와 제 딸들이 모두 당신과

뒤플레시스 님을 지지하며 걱정한다는 점을 알립니다.354)

파르트네는 편지를 통해 아르발레스트에게 같은 위그노 동지인 오라녜

대공비의 소식을 전하고 그녀의 프랑스 방문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의논

하고 있다.또한 편지 말미의 문장을 통해 파르트네 뿐 아니라 그녀의 딸

352)카트린 드 파르트네와 그의 아들들은 마리 드 메디치 섭정시기 리슐리외 추기경의 정책에 반발

하고 낭트 칙령 준수를 주장하며 1626년 라 로셸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도 했다.이것이 유명한

‘라 로셸 공방전(SiegedeLaRochelle,1626-1628)'인데,위그노 진영이 전개한 마지막 대규모 군사

작전이기도 했다.이 당시 카트린 드 파르트네는 라 로셸에 머물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다 체포

당하기도 했다.앙리 4세 사후 위그노 진영을 이끌던 로앙 가문의 형제들과 라 로셸 공방전에 대해

서는 MackHolt,TheFrenchWarsofReligion,1562-1629,pp.174-189.

353)“LettredeMmedeRohanàMornay,le16novembre1597”Mémoires_1824,vol.7,pp.

392-393/“LettredeMmedeRohanàMmedeMornay,le8décembre1597”Mémoires_1824,

vol.7,pp.434-436.

354)“LettredeMmedeRohanàMmedeMornay,le8décembre1597,”Mémoires_1824,vol.7,

pp.4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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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아르발레스트와 편지를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파르트네의 딸

안 드 로앙은 얼마 뒤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저는 진심으로 부인과 뒤플레시스 님을 돕고 싶습니다.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부인께서 제

가 얼마나 충실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사실 저는

제 어머님께서 투아(Thouars)에 오시지 않아서 아주 난처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곳에 트레무아 부부께서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전혀 전해 듣지 못했거든요.

트레무아 부부는 제 어머님께만 사람을 보내 투아에 15일간 체류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합니다.트레무아 댁에서는 제 어머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트레무아 집안의 세례식이 있는 모양인데 제 어머님이 참석하시길 바라셨나 봅

니다.355)

안 드 로앙은 편지에서 아르발레스트에게 강한 연대의식을 표명할 뿐

아니라,최근 자신과 트레무아 집안 사이 벌어진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설

명하고 있다.파르트네와 아르발레스트 사이의 서신 교환,그리고 파르트

네의 딸인 안 드 로앙과 아르발레스트 사이의 서신교환 등을 통해,위그노

여성들은 서로 긴밀하게 공적,사적 문제를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했으며,

작은 문제까지 서로 알릴 정도로 깊은 친교를 나눴음을 알 수 있다.이렇

듯 위그노 여성들 간 돈독한 관계가 위그노 공동체 전체를 강화시키는 중

요한 보완재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프랑스 종교전쟁에서 아르발레스트가 담당한 역할을 통해,위

그노 가정이 지닌 공적인 성격과,위그노 여성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운영

되는 방식을 추론해보았다.종교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수파 위그노

공동체는 대부분 수세에 몰린 채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고,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 내부의 긴밀한 연대와 협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이런 배경 속에서 종교개혁 시대 가정이라는 공간

은 사회적 연대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위그노 집단 전체를 지탱하는 중

요한 기반이 되었다.또한 가정의 안주인인 위그노 여성들은 혼인 등을 통

해 상호 연결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위그노 공동체의 친교와

355)“LettredeAnnedeRohanàMmedeMornay,"Mémoires_1824,vol.7,pp.48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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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아르발레스트를 비롯

한 일부 위그노 귀족 여성이 종교전쟁의 공적 영역에서 활약한 양상을 보

면,그들은 종교개혁가들이 제시한 수동적인 여성상을 극복하고 좀더 주체

적으로 사회참여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의 가정은 프랑스 종교개혁 당시 위그노 가

정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다.종교전쟁의 최 일

선에서 활약한 모르네는 물론,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인적 네트

워크를 통해 활발히 소통시킨 아르발레스트 역시 종교전쟁에서 분명한 공

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아르발레스트는 위그노 정체성을 키우며 발전

시킨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기질을 이처럼 종교전쟁의 현장 속에서 적극적

으로 발현했다.이처럼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사적인 생활만큼이

나 공적인 세계에서도 서로 합심해 난관을 헤쳐 나가는 적극적 동지애를

발휘했고,자신들의 가정을 위그노 대의에 선봉에 서서 직접 그 길을 닦는

일종의 전위부대로 재구성했던 것이다.

제 2절 동지적 부부애의 실천 :퐁텐블로 논쟁 (1600)

1600년 퐁텐블로 논쟁(conférencedeFontainbleau)은 종교개혁의 선봉

이 되어 동지적 부부애를 실천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의 성격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지금부터 퐁텐블로 논쟁의 배경과 전개과

정을 살펴보면서,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의 속성과 가정의 본질이 역

사적 현장 속에서 구현된 방식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퐁텐블로 논쟁은 기본 취지상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책  성체성사

에 관하여 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신학적 토론회

였다.모르네의  성체성사에 관하여 는 1598년 라 로셸에서 처음 출간된 순

간부터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기독교 세계 전반에 격심한 논란을 일으킨 책

이다. 과거 교회의 성체성사,그 구성과 용례 그리고 교리에 대하여.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미사가 현재의 위상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책 

이라는 원제356)에서 알 수 있듯이,모르네는 이 책에서 가톨릭의 성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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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가톨릭 미사 역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의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

고,이를 입증하기 위해 성경과 교부의 저서 등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여 오

천 개가 넘는 인용문을 동원하였다.나아가 모르네는 이 책에서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로마 교황청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357)

모르네는  성체성사에 관하여 의 집필이 큰 논란을 불러올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런 논란을 내심 의도한 듯하다.모르네는 이 책이 “반

론을 일으킬 것이고,이런 논쟁은 오히려 [이 책이 담고 있는]진리를 더

명백하게 드러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358)아르발레스트 역시 회고록에서

“모르네의 친구들은 책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차라리 익명으로 출

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모르네는 실명을 써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될 것이고 [자신이 주장한 종교적]진리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적고 있다.359)또한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가 이 책을

출판하는데 따른 개인적 불이익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앙리 4세 등 정치권

을 자극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 책 때문에 뒤플레시스는 공직에 등용될 기회를 많이 놓쳤다.하지만 뒤플레

시스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세상에

서 자신이 지녔던 명예를 실추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렇게 된다고 해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하지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자신의 불명예는 스스로]

감수할 것이고,나아가 왕(앙리 4세)께서도 [가톨릭]교회에 만연한 종교적 악

습을 근절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리라 믿었다.360)

356) 성체성사에 관하여 의 정확한 원제는  과거 교회의 성체성사,그 구성과 용례 그리고 교리에 대

하여.언제,어떻게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미사가 현재의 위상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책.뒤 플레시

스와 말리의 영주 필리프가 네 권의 책으로 작성한 내용 이다.이 책은 당시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모르네는 1604년 내용을 대폭 개정하여 소뮈르에서 재판을 발행하기도 했다.

PhilipeDuplessis-Mornay,Del'Institution,usageetdoctrinedusainctsacrementdel'euchariste

enl'égliseancienne,emsemblequand,comment,etparquelsdegrezlaMesseestintroduicte

ensaplace.LetoutenquatreLivres,parPhilippedeMornay,seigneurduPlessisMarly(La

Rochelle:Haultin,1598).

357) 성체성사에 관하여 의 내용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HuguesDaussy,Leshuguenotsetle

roi,pp.585-588.

358)“LettredeMornayàM deRaemound,le3février1599”을 Ibid.,p.586에서 재인용.

359)Mémoires_1868-1869,p.350.

360)Mémoires_1868-1869,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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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르네는  성체성사에 관하여 를 통해 프랑스에서 신학논쟁을 점

화시키고자 했다.모르네는 같은 해 4월 낭트칙령이 반포되어 내전의 불씨

가 사그라진 지금이야말로 이 전쟁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인 “종교적 진실이

알려질 시기”라 판단했고,이제 프랑스에 “종교적 진리의 씨를 뿌릴 준비가

되었다”고 예측했다.361)나아가 모르네는 앙리 4세가 개종 당시 자신에게

말했던 종교적 통합에 대한 소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이 책이 불러일

으킨 논쟁을 그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여겼다.즉 모르네는  성체성

사에 관하여 를 통해 신학적 논쟁을 촉발하고,이를 통해 프랑스에서 개혁

신앙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보았으며,이런 자신의 의

도를 앙리 4세가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모르네에게  성체성사에 관하여 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환영

할만한 것이었다.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이 책을 둘러싼 파장이 얼마

나 컸는지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책이 출판되자 보르도에

서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고등법원 앞에서 불태우라는 요구가 빗발

쳤다.예수회 수도사들은 모르네의 책을 반박하기 위한 조직까지 만들었으

며,파리의 노상설교자들은 파리 시민을 상대로 이 책은 물론 뒤플레시스

개인까지 비난하는 원색적 선동을 일삼았다.”362)한편,당시 파리에 머물

고 있던 모르네는 파리 대학 신학부의 지적에 대해 “내 책이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목록을 만들어 넘겨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당당했고,모든 논쟁

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감추지 않았다.363)

이런 모르네에게  성체성사에 관하여 에 대해 신학논쟁을 벌일 장소를

마련해주겠다는 앙리 4세의 결정은 환영할만한 것이었다.당시 에브류의

주교 뒤 페롱(JacquesDavyduPerron,1556-1618)364)은 모르네의 책이

361)Mémoires_1868-1869,p.352.

362)Mémoires_1868-1869,p.350.

363)Mémoires_1868-1869,p.351.

364)자크 다비 뒤 페롱(JacquesDavyduPerron,1556-1618)은 원래 위그노 교도였지만 가톨릭으로

개종한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뒤 페롱의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목회자가 되기 위해 직업을 포기할

정도로 열성적인 위그노였고,뒤 페롱의 가족은 탄압을 피해 스위스 베른 지방으로 망명을 떠나기

도 했다.뒤 페롱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재능을 보였고,라틴어,그리스어,히브리어에 박식했으며

철학과 수학,물리학 등에 천착하며 젊은 나이에 학자로서 인정받게 된다.1562년 프랑스로 돌아온

뒤 페롱은 가톨릭으로 개종,궁정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았으며,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위그노에

대항하는 정치적,종교적 저술을 집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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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인용과 논리로 가득 차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는데,모르네는

그에게 언제라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앙리

4세는 모르네와 뒤 페롱의 제안을 받아들여 1600년 5월 4일 퐁텐블로에서

신학논쟁을 갖기로 결정했다.

퐁텐블로 논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하지만 퐁텐블로에서 모르네는 자

신의 종교적 신념을 펼치기는커녕 당시 앙리 4세의 정치적 의도에 철저히

희생당하고 말았다.퐁텐블로 논쟁은 결국 모르네의 정치적 추락을 단적으

로 상징하며,모르네 개인에게도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를 안겼던 사건이

되고 말았다.그리고 이런 급락의 배경에는 모르네가 이십오 년 이상 섬겼

으며 항상 자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의 주군 앙리 4세가

자리 잡고 있었다.365)

앙리 4세(당시의 앙리 드 나바르)는 1593년 왕위를 목표로 가톨릭으로

개종했는데,이는 위그노 진영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앙리 드 나바르의 개종에 대해 “로마 가톨릭에

더 쉽게 적응하고 분란을 피하며,정치적으로 더 손쉽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편한 길을 택한 것”이라며 종교적 진정성을 저버리고 정치적 타협

을 선택한 앙리 4세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366)실제로 1594년

프랑스의 국왕으로 즉위한 앙리 4세의 입장은 위그노의 수장이던 앙리 드

나바르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이제 앙리 4세는 프랑스의

국왕이라는 위상을 지닌 채 국내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며,위그노

지도자 시절 최대의 적수이던 교황청과의 관계도 깊게 고민해야 하는 처

지가 되었던 것이다.

교황청과 앙리 4세의 관계는 특히 미묘했다.교황청은 앙리 4세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고,그에게 내렸던 파문을 철회한 1595년 이후에도 앙리 4세

의 종교적 진정성을 계속 의심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1600년 로마 교황청은 앙리 4세에게 트렌토 공의회 결정사항을

365)도시는  성체성사에 관하여 와 퐁텐블로 논쟁에 대해 ‘신학적으로는 성공적이었으나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 평하면서,퐁텐블로 논쟁은 모르네에게 ‘정치적 자살이자 동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논평했다.HuguesDaussy,Leshuguenotsetleroi,p.582.

366)Mémoires_1868-1869,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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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고 프랑스에서 예수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트렌토 공의회와 예수회의 공인은 모두 프랑스의 갈리칸주의 전통에 반하

는 조치였으므로,앙리 4세는 이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367)하지만 앙

리 4세는 불안한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 진영의

후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앙리 4세에게 1600년 퐁텐블로 논쟁은 교황청의 압력을 피하고

자 던진 정치적 승부수 중 하나였다.그리고 앙리 4세는 그 희생양으로 과

거 자신의 친우이자 현재 로마 교황에게 심한 비판을 받고 있던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를 선택했다.앙리 4세는 한때 자신의 최측근이자 현재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모르네가 자신이 개최한 퐁텐블로 논쟁에서 수세

에 몰리게 된다면,모르네라는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라도 자신의

종교적 진정성이 교황에게 분명히 전달될 것이며 그 결과 정치적 여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368)

퐁텐블로 논쟁이 본래의 종교적 의도를 잃고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는 것을 모르네나 아르발레스트 모두 처음에는 파악하지 못했다.그러나

이 토론회가 끝난 후 아르발레스트는 곧 퐁텐블로 논쟁의 본질을 정확하

게 인식하게 되었다.

왕은 트렌토 공의회나 예수회 등을 프랑스에서 인정해달라는 [교황의]요청에

는 부담을 느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자신이 교황을 지지한다는 사실

을 확실히 하고 행동을 통해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당시 프랑스를 방문

한]교황의 특사는 왕의 측근으로 명성이 높은 어떤 신하가 로마 교회를 반대

367)갈리칸주의 전통을 고수하던 프랑스에서 예수회는 왕권을 위협하고 교황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도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예수회에 부담을 느끼던 앙리 4세는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1604년에야 프랑스 내 예수회의 존재를 공인하게 된다.앙리 4세 시대 예수회와 왕권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EricNelson,TheJesuitsandtheMonarchy:CatholicReform andPolitical

AuthorityinFrance(1590-1615)(Aldershot:Ashgate,2005),pp.11-96.트렌토 공의회 결의사항

역시 교황권을 제어해야 하는 프랑스 왕권의 입장에서 순순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트렌

토 공의회 결의사항은 1615년에야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지만,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프랑

스와 트렌토 공의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Alain Tallon,LaFrance etle concile de Trente

(1518-1563)(Rome:EcoleFrançaisedeRome,1997),프랑스 내 트렌토 공의회 승인에 대해서는

HubertJedin and John Patrick Dolan,History ofthe Church:vol.5 Reformation and

Counter-Reformation,trans.byA.BiggisandP.Becker(London:SeaburyPress,1980),p.515.

368)HuguesDaussy,Leshuguenotsetleroi,pp.59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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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글을 썼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그 이후에도 교황은 세 번에 걸쳐 직

접 왕에게 특사를 보냈는데,마지막 특사인 알랭쿠르(Srd'Alincourt)는 퐁텐블

로 논쟁이 열리고 있던 와중에 앙리 4세를 찾아오기도 했다.알랭쿠르가 가져

온 교황의 친서에는 모르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으며,교황이 직접 모르네

를 자신의 적이라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앙리 4세는 다소 뜻밖

인 이런 상황을 이용해 교황의 호의를 사고자 시도했다.369)

위 인용문에서 아르발레스트는 국왕과 교황,위그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퐁텐블로 논쟁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이처럼 아르발

레스트는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정치적,공적 사안에 대해 남편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혜안을 보였다.370)

사실 퐁텐블로 논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아르발레스트는 이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데,퐁텐블로 논쟁에서 그녀가 보여준 정확한 판단력과

뛰어난 행동력은 바로 이런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1600년 5월 4일 시작된 퐁텐블로 논쟁은 앙리 4세의 의도에 맞추어 모

르네,그리고 그로 대표되는 프랑스 위그노의 영향력을 꺾기 위한 정치적

음모와 작전 속에 진행되었다.앙리 4세는 퐁텐블로 논쟁 현장에 직접 참

석,가톨릭 대표들을 노골적으로 응원했으며,모르네를 비롯한 위그노 측

대표들은 제대로 발언 기회도 얻지 못한 채,일방적으로 비난과 비아냥거

림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아르발레스트는 후일 퐁텐블로 논쟁에 대

해 자평한 앙리 4세의 편지를 입수,회고록에 전문을 실었는데,이 편지에

는 앙리 4세가 퐁텐블로 논쟁에서 얻고자 한 정치적 목적은 물론,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가톨릭으로 돌아서겠다는 앙리 4세의 구상과 의지

가 명백히 표출되어 있다.

369)Mémoires_1868-1869,p.371.

370)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퐁텐블로 논쟁 뿐 아니라 가톨릭동맹 전쟁의 양상이나 앙리

3세의 암살,또는 앙리 4세의 개종 등 당시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단순히 사건을 설명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이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곁들이고 있다.아르발레스트의 평가 부분이 모르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인지,아니면 아르발레스트 본인의 해석이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

겠다.회고록의 표현 방식을 보면,“모르네가 말하길..”이라는 수사가 첨부되며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린 부분도 있고,아니면 이런 표현 없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경우도 있다.

회고록의 작풍이나 문체상 후자의 표현은 아르발레스트 본인의 생각이라고 여겨지지만,사실 이 점

이 그다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회고록에서 정확한 문장을 사용해 이를 표현하고 기록한

이상,이는 이미 아르발레스트의 사고 그 자체로 체화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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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여,에브류 주교는 소뮈르 총독을 이겼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준 대응

은 어떤 위그노들이라도 그게 진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했소.

대담자들은 마치 내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기막히게 해냈소.사실 이는 하나님

과 교회를 위해 아주 예전에 이미 해야 했던 일이고,그들에게는 한 차례 큰

타격이 될 것이오.이런 행보에 발맞춰,과거 오십년 동안 시도했던 방법이 아

니라 바로 퐁텐블로에서 시도한 방식대로 교회 사이의 분열은 종식될 것이라

믿소.논쟁 하나하나의 내용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지만,내 신하들은 이런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라 생각하오.좋은 저녁 되시오.내 친구여.당신

이 지금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라 생각하는데,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371)

퐁텐블로 논쟁을 통해 앙리 4세의 ‘배신’을 속속들이 확인한 모르네 부

부의 심리적 타격은 무척 컸다.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모르네가 앙리

4세에 대해 “나는 항상 그가 내 주인이자 친구임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하지만 그는 내가 자신의 친구임을 잊어버렸음이 분명하다.나는

평생을 왕과 국가를 위해 살았지만,내가 한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데 왕

은 자신이 지닌 능력을 모두 발휘하고 있다”라며 비통해했다고 적었다.372)

퐁텐블로 논쟁에서 모르네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그는 심한 정신적 압

박을 견디지 못해 회의 중간에 몸져눕고 만다.당시 모르네의 심경을 적은

아래 인용문은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전체를 통해 가장 격렬하고 처절한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회의는 중단되었고,뒤플레시스는 회의 장소로 다시 돌아갈 생각에 여러 준비

를 했지만,반쯤은 과로 때문에,반쯤은 이런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한 너무나 심

한 배신감 때문에 지쳐버렸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에는 가눌 수 없는

후회가 쌓였고 이 후회는 뒤플레시스에게 영원히 남게 되었다.뒤플레시스가

사람들의 대변인으로 나서서 교회의 설립을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이 [퐁텐블

로 논쟁에서]교활한 책략이나 스캔들로 취급되었다.이는 뒤플레시스에게 천

번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373)

당시 가족들과 함께 파리에 머물고 있던 아르발레스트는 퐁텐블로 논

371)“LettredeHenriIVàducd'Espernon,le6mai1600,”Mémoires_1868-1869,p.377.

372)Mémoires_1868-1869,p.378.

373)Mémoires_1868-1869,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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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참석하고 있던 파리 위그노 교회의 유명한 목사 뒤 물랭(PierreDu

Moulin,1568–1658)374)을 통해 남편이 곤경에 처했음을 알게 되었다.아

르발레스트는 모르네가 걱정하지 말라는 전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회

의에 참석해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뒤 물랭 목사에게 퐁텐블로 논쟁

의 경과를 설명하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 뒤,이 글을 파리는 물론 프랑

스 국내외 지인들에게 보냈다.아르발레스트의 이런 행동은 당시 퐁텐블로

논쟁의 정치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며 여론의 추이와 그 반응까지

고려할 정도로 정확하고 기민하며 신속한 대응이었다.또한 이 구절을 통

해 아르발레스트가 위그노 공동체 내부에 얼마나 견고한 연락망을 만들고

그를 신뢰하는 지인들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곤경에 빠져 심신이 모두 지친 모르네는 더 이상 퐁텐블로 논쟁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파리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는데,앞으로 자신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바

로 부인 아르발레스트였다.사람의 눈을 피해 남편과 조우한 아르발레스트

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뒤플레시스는 수로를 통해 파리로 되돌아오기로 결정했고,나에게 앞으로 우리

가 해야 할 일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샤랑통(charenton)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

했다.나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일찍 준비해서 샤랑통으로 갔고,누구

도 우리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파리의 거처로 돌아갈 수 있었

다.나는 뒤플레시스를 만나고 나서 정말로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

으로 [이 고난을 통해]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 준비하신 바가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뒤플레시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불명예를 지도록 하셨으니 그것이

이후에는 결국 영광이 될 것이다.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 그의 위대함

을 느끼게 하시듯,그리고 이를 통해 더 큰 용기를 키울 수 있게 하시듯이,나

는 내 안에서 악의를 발견했을 때 이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할 방

법을 찾고자 더 노력하게 된다고 믿는다.[모르네가]예전에 지겹도록 되풀이하

던 말들이 이제 그에게는 유일한 위로였다.375)

374)피에르 뒤 물랭(PierreDuMoulin,1568–1658)은 모르네처럼 뷔 출신으로,스당과 영국에서 칼뱅

파 신학을 배운 뒤 1598년부터 파리 근교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개혁교회인 샤랑통(Charenton)교회

의 담당목사로 재직했다.뒤 물랭은 장 다이에(JeanDaillé,1594-1670)과 함께 17세기 가장 저명한

프랑스 위그노 설교자 중 한 명이라 평가받는다.뒤 물랭에 대한 연구로는 BrianG.Armstrong,

“TheChangingFaceofFrenchProtestantism :theInfluenceofPierreDuMoulin,”Calviniana,

p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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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발레스트는 이처럼 모르네가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

면서,동시에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섰다.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는 퐁텐블로 논쟁이 모르네의 명예는 물론 위그노 진영을 위축시키려

는 음모라는 데 동의했고,퐁텐블로 논쟁의 정치적 속성을 폭로하기 위해

모르네가 직접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글을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가 쓴 글을 인쇄,출판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을 담당

하기로 결정,거처인 소뮈르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파리에 남아 이후 상황

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모르네는 퐁텐블로 논쟁에 대한 글376)을 작성하

자마자 파리에 있는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냈고,아르발레스트는 이를 검토한

후 수정과 첨가를 제안,글을 완성했다.모르네가 쓴 글을 각계각층에 알리

고 전파시키는 일은 다름 아닌 아르발레스트의 몫이었다.

나는 따라서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기로 마음먹고 가장 먼저 이 글

의 사본을 스당의 신학박사인 틸레누스(M Tillenus)에게 보냈다.그는 적극적

으로 모르네의 글이 인쇄되도록 도와주었고,이 내용이 프랑스 국내외로 알려

질 수 있도록 힘을 썼다.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글을 인쇄하고 유포

할지 결정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글을 번역할 필요도 있었다.뒤플레시스

는 글이 유포될 지역을 골랐고 어떤 지역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도 했다.[글

이 전해진 뒤]전 지역에서 답신이 오기 시작하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

했다.특히 제네바 교회에서는 베즈가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377)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가 퐁텐블로 논쟁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

를 프랑스 위그노 공동체뿐 아니라 유럽 사회 전역에 알리는 데 있어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나름의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이 과정에

서 어려움도 많았다.아르발레스트는 특히 파리에서 모르네의 책을 알리는

데 큰 곤란을 겪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375)Mémoires_1868-1869,p.381.

376)이 글은 1600년,출판지와 출판사가 명기되지 않은 채  1600년 5월 4일 퐁텐블로에서 열린 논쟁

의 진상.뒤플레시스와 에브류 주교 사이의 논쟁  (Discoursvéritabledelaconférencetenueà

Fontainbleaulequatrièmedemai1600,entrelesierduPlessisetl'ÉvequedeÉvreux)이란 제

목으로 발간되었다.이후 이 글은 여러 차례 수정,보완되어 재출간되기에 이른다.

377)Mémoires_1868-1869,p.384



- 140 -

나는 파리 지역에서 [글을 인쇄하고 유포하는 데]상당한 곤란을 겪었지만,어

쨌든 파리에서도 [모르네가 쓴]글이 회자되고 [퐁텐블로 논쟁의 실체가]알려

졌다.이 과정에서 위험이 적지 않았다.나는 드 루뱅이라는 과부에게 책을 맡

아달라고 했는데,그녀는 이를 너무 가볍고 신중하지 않게 다루는 바람에 내가

소뮈르로 돌아가서 처음 들은 소식이 그녀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발각되어

체포당했다는 것이었다.또한 몽트리유(Montreuil)의 인쇄소에서는 [글의]인쇄

가 거의 끝났을 때 [당국에서]조사를 나오는 바람에 그동안 찍은 것을 폐기하

는 사태도 있었다.378)

그런데 퐁텐블로 논쟁을 둘러싼 여러 정황 중 또 하나 의미심장한 부분

은 위 인용문에 언급된 ‘드 루뱅이라는 과부’에게 모르네의 글을 맡겼다는

구절이다.‘드 루뱅이라는 과부’라 불린 여성은 다름 아닌 프랑수아즈 드

루뱅(FrançoisdeLouvain,1540-1621)이라 추정되는데,그녀는 파리에서

서점을 경영하던 위그노 교도로,당시 이미 40년 이상 서점을 운영하며 책

을 출판했던 베테랑이었다.379)파리에는 그녀 외에도 여러 여성들이 책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드 루뱅은 유복한 부르주아 출신이었으

나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그노 교도인 남편과 결혼했을 정도로 투

철한 프로테스탄트라 알려져 있다.380)

아르발레스트가 드 루뱅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드 루뱅의

부르주아 출신 성분이나 회고록의 비판적 어조로 보아 그다지 깊은 친분

은 없어 보인다.하지만 모르네의 글을 출판하고 유통시키는 임무를 위해

서는 위그노이자 서점을 운영하는 드 루뱅은 아르발레스트에게 중요한 조

력자가 될 수 있었다.아르발레스트가 드 루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했다는

점은 파리 위그노 공동체 내부에 귀족과 평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결망

이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단서이다.파리의 위그노들은 신앙이 전파되던

초기부터 칼뱅의 저작이나 시편,성무일과서 등을 들여오기 위해 인쇄소와

중간공급자,책 행상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이

378)Mémoires_1868-1869,p.385.

379)MichelSimonin,“TroisFemmesenlibrarie:FrançoisedeLouvain,MarieL'Angelier,Françoise

Patelé,”Des Femmes etdes livres:France etEspagnes,XIVe-XVIIe siècle,eds.by

DominiquedeCourcellesandCarmenValJulián(Paris:ÉcoledesChartes,1999),pp.150-161.

380)Ibid.,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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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연결망의 존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381)아르발레스트가 파리

를 오래 떠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연결망을 알고 이를 활용

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생 바르텔르미 학살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위

그노 공동체에도 여전히 드 루뱅 같은 여성들이 남아있어 위그노 대의에

동참해 활동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결국 1600년 초에도 파

리의 위그노 조직은 나름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그 속에서 드 루뱅

같은 여성이 움직이고 있었다면,여성이 적극적으로 위그노적 대의에 동참

했던 전통은 파리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퐁텐블로 논쟁의 실체를 알린 모르네의 글과 이를 전파시키기 위

한 아르발레스트의 노력은 앙리 4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당시 앙리 4세

는 퐁텐블로 논쟁의 결과에 대해 만족했지만,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

지 않는 모르네에 대해 불평하면서 그를 재판에 회부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따라서 모르네는 파리에서 자신의 글을 인쇄하고 각지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하던 아르발레스트에게 국왕의 진노가 미칠까 걱정하기도 했

다.하지만 아르발레스트는 앙리 4세의 감정적 대응을 큰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왕이 그토록 분노한 것은 모르네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 때문도 아니고 모르네

가 왕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생각해서도 아니다.이 사건은 왕이 교황을 만족시

키기 위해 치밀히 계획된 작전이며,프랑스에서 교황의 세력이 견고해졌다고

믿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중략)군주들은 스스로 무서울 것이 없

다고 느끼며 자만심을 가지는 순간 오히려 자신에게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잊

지 말아야 할 것이다.382)

나아가 아르발레스트는 퐁텐블로 논쟁을 계획하면서 교황청의 호의를

확보하고 프랑스의 위그노들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앙리 4세의 의도가 별

로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왕이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것에 비해,그 결과는 그저 가벼운 상처를 입은 정도

381)DidierBoissonetHugues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modernepp.56-61.

382)Mémoires_1868-1869,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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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했다.개혁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더욱 단결하게 되었다.오히려 어떤 보

르도 대학 신학부 교수는 [모르네의 책에 등장한]인용문들의 진위를 분석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예수회 수사 중 하나는 [모르네의 주장을]반박하는 책

을 출판하는 일도 있었다.383)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오히려 퐁텐블로 논쟁의 결과 앙리 4세의 계획

보다는 모르네의 본래 의도가 구현되었다고 주장했다.모르네의 책은 모르

네 자신에게는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결국 가톨릭과 위그노 진영 모두 활

발하게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이처럼 아르발레스

트는 퐁텐블로 논쟁이 앙리 4세와 모르네에게 각각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

하게 파악한 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모르네의 입장을 옹호했으며,“하나

님께서 왕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표현하며 모르네와 위그노

진영의 입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384)

모르네에게 개인적이자 정치적인 추락이었던 퐁텐블로 논쟁 이후,아르

발레스트가 보여준 일련의 대처방식은 종교개혁의 동지로서 종교전쟁의

선봉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의 동지애와 유

대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에게 닥친 상황을 정

확하게 파악했고,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행동에 옮겼

으며,이를 위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맥과 연락망을 총동원하는 역량을

보여주었다.또한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앙리 4세가 퐁텐블로 논쟁에

서 의도한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당시 프랑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거

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서술방식을 사용하는데,이처럼 아르

발레스트가 정확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르발레

스트가 단지 모르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던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능동적 동역자였음을 보여주

는 단서라 할 수 있다.

퐁텐블로 논쟁을 통해 본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동지적 유대관계와

종교개혁의 선봉에 선 가정의 모습은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던 부부관계와

383)Mémoires_1868-1869,p.394.

384)Mémoires_1868-1869,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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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도식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에 위치하고 있다.종교개혁가들은 여성

을 선천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규정,그의 의지와 행동은 가부장에 예속되

어야 한다고 여겼고,여성의 삶은 부엌에서 가사에 전념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교회를 통해 신앙심을 키우는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

며 여성을 가정에만 귀속시키고자 했다.그러나 종교전쟁 시기 소수 세력

으로 단합과 연대가 절실했던 프랑스 위그노에게 가정이란 인적,물적 자

원을 동원하는 기반이자,유대감을 키우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매개로 기

능하게 되었다.따라서 아르발레스트를 비롯,적극적으로 종교전쟁에 개입

한 일부 귀족여성들은 사회적 탄압과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형성

한 강력한 결단력과 진취적 행동력을 발휘,자신들의 가정을 종교적 대의

에 헌신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했다.결과적으로 프랑스 종교전쟁 당시

위그노 귀족들의 가정은 공동체의 운영과 급변하는 정치적 현실에 직접

개입하는 소통과 참여의 장(場)이 되었다.

동지애에 바탕을 두고 공동체의 연대를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모

르네와 아르발레스트 가정은 프랑스 종교전쟁 시대 위그노에게 요청되던

가정의 특성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모르네 부부의 가정은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인 사회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루터

에게 가정이 ‘복종을 배우는 장소’이고,칼뱅에게 ‘소명을 배우는 장소’였다

면,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에게 가정은 ‘사회참여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

다.이처럼 종교개혁 시대 여성들은 그 역사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체험하였고,자신의 경험 속에서 종교개혁 교리

와 사상의 내용을 변주하며 재구성하는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따라서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여성과 가정은 가부장제에 종속된 수동적 변수가

아니라,당시 위그노 공동체의 흥망에 직접 개입했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라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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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종교개혁 시대 여성사 연구자들은 종교개혁이 사상적,제도적으로 확장

될수록 여성은 가부장이 지배하는 가정에 예속되어 수동적 존재로 그 위

상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프랑스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의

경험은 종교개혁과 여성 간 관계에 있어 이런 일반적 명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며,종교개혁과 여성이 관계 맺었던 다양한 방식

과 복잡한 변형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종교개혁가들은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규정했고,여성들은

가정 속에서 가부장의 의지에 종속된 채 남편의 뜻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루터는 여성을 출산을 위해 창조된 존재로

인식했고,나아가 가정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원칙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원리로 확대하고자 시도했다.칼뱅은 가부장적 가정을 신의 질서가 구

현된 사회의 근본이라 여겨 컨시스토리 등 감찰기구를 설립,남편과 아내

가 각자의 소명을 올바로 구현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자 했고,질서와 규

율을 강조하는 칼뱅파 교회의 각종 제도는 이후 유럽 전역에 널리 전파되

면서 사회규율화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종교개혁 시기의 보수적 여성관

과 사회규율화 과정을 통해 볼 때,종교개혁은 여성에게 그리스도교인의

자유를 회복한 영적 해방의 순간이 아니라 전통적 굴레 속에 다시 얽매이

게 만든 억압의 경험이라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대 여성 중 일부는 자신의 경험과 실천을 바탕으로 종교개

혁 사상의 의미를 변형하거나 재해석하는 등,능동적 주체로 개혁운동에

직접 동참하기도 했다.교권의 비판 속에서도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종교적

소통에 앞장섰던 카타리나 첼 등 몇몇 여성 개혁운동가들의 활동은 종교

개혁 사상을 통해 여성의 지적,사회적 참여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입증하

는 사례라 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화된 교권이 정치권과 연대하면서 발생

한 사회규율화 과정 속에서,여성 개혁운동가들의 종교적 실천은 예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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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별적인 현상으로만 취급되었다.

반면,프랑스 종교개혁의 역사적 경험과 여성의 위상은 비텐베르크나 제

네바의 그것과는 다른 조금은 특수한 지평에 위치한다.프랑스 종교개혁가

들 역시 여성과 가정에 대해 가부장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고,프랑스 남부

도시에서 진행된 종교개혁의 경우 여성과 가정을 사회규율화의 대상으로

파악,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국가적 탄압과 박해가 극심했던 프랑스 북부에서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들은 프로테스탄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강한 결단력과 적극적 행동

의지를 필요로 했다.그들은 위그노가 된 이후 가족의 반대에 맞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오히려 가족 전체를 개종의 길로 이끌기도 했으며,때로는

이단으로 몰려 박해 속에서 순교당하기도 했다.또한 일부 대귀족 여성들

은 자신의 영지를 위그노들의 피난처로 제공하기도 했고,프랑스에서 위그

노 신앙과 의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

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종교개혁의 전파와 확산에 큰 몫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위그노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적극적 삶의 방식이 제도권

교회에서 이상적으로 본 수동적인 여성의 삶과는 모순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은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에

놓인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능동적 기질을 개혁운동의 여러 국면

에서 손색없이 발휘하였고,나아가 부부관계와 가정생활 전반을 종교전쟁

이라는 공적 영역에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남긴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은 프랑스 종교

개혁 시대 여성들이 종교적 정체성과 여성의 소명,그리고 사회참여라는

서로 다른 세 차원을 어떻게 종합해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라 할

수 있다.아르발레스트는 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통해 형성된 위그노적 정

체성을 바탕으로 프랑스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만난 각종 난관과 갈등에

진취적으로 대응하였고,남편인 모르네와 함께 동지적 부부애를 실천하며

가정을 종교개혁의 전위로 삼아 위그노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을 위해 매

진하였다.이처럼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라는 한 위그노 여성은 종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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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건을 통해 독자적이고 결단력 있는 역사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

었고,아르발레스트의 가정은 가부장이 득세하고 군림하는 장소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종교적 대의를 구현하는 협력과 공존의 공간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개혁운동에 동참한 아르발레스트의 경험은 프랑스 종교개혁

이라는 거시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효용성을 지니는가?이 질

문은 두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이 질문은 우선 아르발레스트의 사례가 프

랑스 종교개혁 시기 여성과 가정 일반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고 적절한 기

준인지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동시에 이 질문은 아르발레스트의 경험

이 종교전쟁 이후 프랑스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

는지 되짚어보게 하는데,결국 이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역사적 유산에 대

한 성찰과 연결된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경험한 종교개혁과 그녀가 창조한 가정의 모

습은 분명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개혁 시기 여성과 가정의 일반적 속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에 위치한다.따라서 아르발레스트의 부부관계나 가

정생활이란 결국 종교개혁의 최전선에서 정치적 선봉에 섰던 모르네의 경

우에나 가능한 특수한 현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가정의 성격은 모르네의 정치적 위

상이나 귀족이라는 사회적 신분 등 아르발레스트가 지닌 특수한 조건과

분리되어 해석할 수 없고,따라서 귀족이자 정치가의 아내였던 아르발레스

트의 경험은 동시대 프랑스 위그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평범한 부르주아

들의 삶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종교전쟁 시대는 물론 17세기 전반 가톨릭과 위그노가

공존하던 시대에 이르기까지,위그노 공동체에서 가정은 항상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었다.위그노에게 가정은 불안한 현실을 버틸 수 있는 정신

적 보루이자 취약한 사회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매개였기 때문

이다.프랑스 위그노 가족 구성원들은 일반 가톨릭 가족보다 상호의존도가

높았고 강력한 결집력을 보인다는 멘처(RaymondA.Mentzer)의 연구는

이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다.종교전쟁 시기 폭력과 박해에 쉽게 노출되

었던 위그노들은 가정 내 유대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고,평화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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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에도 소수파에 불과했던 위그노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가족에

기반을 둔 인맥과 연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385)

그런데 위그노들의 인맥 형성에 있어 여성의 역할은 무척 중요했다.혼

인관계야말로 한 가정을 다른 가정과 연결하며 위그노 공동체를 공고하게

만드는 대표적 수단이었기 때문이다.멘처는 위그노 가문 간의 연대와 교

류에 대해 연구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후견인을 찾아주거나 직업적 연

줄을 맺는 데 있어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지적하고 있다.386)이처럼

아르발레스트의 가정이 지닌 공적 속성,즉 가정이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

하는 기반이자 동시에 사회적 결속을 이루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며,이

때 여성의 인적 네트워크가 공동체 운영에 핵심적 매개로 작용한다는 특

징은 종교전쟁 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후반,위그노 공동체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1685년 루이 14세가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 모든 위그노 교회와 종교의식

을 금지한 이후 프랑스 내 칼뱅파 공동체는 괴멸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

다.이런 상황에서 가정은 종교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 기반이

되었다.퐁텐블로 칙령이후 상당 기간 동안 가정은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

티즘을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보루가 되었으며,가정교육을 통해 위그노

신앙을 후대에 전승시킬 수 있는 창구로 기능했다.18세기 들어 위그노의

후신인 데제르(désert)들은 프랑스에 칼뱅파 교회를 세우고 시노드를 개최

하는 등 교회조직 재건에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는데,이를 가능케 한 기

반은 결국 가정이었다.데제르들을 이끌어 칼뱅파 교회를 재건한 앙투안

쿠르의 사례처럼,이들 대다수가 자신들의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전수받았

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387)

이처럼 프랑스 종교개혁의 성장과 유지,재건에 있어 여성의 역할은 무

385)RaymondA.Mentzer,BloodandBelief:FamilySurvivalandConfessionalIdentityamongthe

ProvincialHuguenotNobility(WestLafayette:PurdueUniv.Press,1994),p.157.

386)Ibid.,p.161.

387)앙투안 쿠르의 사례는 DidierBoissonetHuguesDaussy,LesprotestantsdanslaFrance

moderne,p.227.퐁텐블로 칙령 이후 칼뱅파 신앙의 전수에 있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CarolynLougeeChappell,“ThePainsITooktoSaveMy/HisFamily:EscapeAccountsbya

HuguenotMotherandDaughteraftertheRevocationoftheEdictofNantes,”FrenchHistorical

Studies,vol.22,no.1.(Winter,1999),p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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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이나 컸다.끝까지 프로테스탄트로 남겠다고 결심한 여성들은 17세기 이

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핍박에 맞서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겠다

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을 통해 실천하였다.388)망명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감옥에 갇힌 여성들의 수기나 망명 이후 낯선 타지에서 삶을 개척한 여성

의 회고록을 통해,당시 위그노 여성들이 지닌 능동적 기질을 유추하기란

어렵지 않다.389)신앙을 지키겠다는 이들의 결심은 때로 남성을 압도하기

도 했는데,낭트 칙령 폐지 이후 프랑스 위그노들의 개종 사례를 연구한

학자들은 망명을 떠난 위그노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는 연

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390)

이와 같이 퐁텐블로 칙령 이후 결단력과 행동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신

앙을 지켰던 여성 위그노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았

던 아르발레스트의 후예라 할 수 있다.따라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위그노가 되기 위해 겪었던 고난과 역설,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

을 다했던 모습은 후대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여성들의 삶과 선택을 이해

하는 데 있어 여전히 적절하고 유효한 준거라 하겠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유명한 정치가 모르네의 아내이자 인생의 동

반자라는 자리에서 프랑스 종교개혁을 겪었고,그녀의 경험은 종교개혁가

들이 여성에게 부여한 제한된 규정을 넘어선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것이었

다.이처럼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들의 삶은 쉽게 일반화될 수 없는 다양

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본 논문에서 언급한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의

경우만 보아도 이는 명백하다.나바르와 베아른의 여왕이었던 잔 달브레,

앙리 드 나바르의 누이로 위그노 공동체의 상징이었던 카트린 드 부르봉,

자신의 영지를 위그노들의 피난처로 제공했던 르네 드 프랑스와 자클린

드 로앙,1627년 라 로셸에서 벌어진 위그노의 마지막 군사작전에 동참했

던 카트린 드 파르트네 등 프랑스 종교개혁 시기 위그노 귀족여성들의 경

388)JanineGarrisson,LesProtestantsauXVIesiècle,pp.107-108.

389)MichelRichard,Laviequotidiennedesprotestantssousl'ancienrégime(Paris:Hachette,

1966),pp.155-177.

390)BarbaraB.Didfendorf,“HousesDivided:ReligiousSchism inSixteenth-CenturyParisian

Families,”UrbanLifeintheRenaissance,eds.byS.ZimmermanandR.Weissman(Newark:

Univ.ofDelawarePress,1989),pp.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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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비교적 여러 차원에서 연구되었으나 아직도 그들의 경험이 지닌 의

미를 온전히 복원시키지 못한 측면이 많다.특히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위

그노 귀족 여성들이 구성한 인적 네트워크와 그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

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대귀족 출신이 아닌 여성의 경험을 추적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생 자크

사건 이후 처형되었던 그라브롱 부인,파리의 순교자 마르그리트 르 리쉬,

모르네의 책을 출판했다가 체포당했던 프랑수아즈 드 루뱅 등 사료에 이

름을 남긴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로 알지 못한다.얼마나 많은

이름 모를 여성들이 프랑스 종교개혁에 각자의 방식으로 동참했는지,그리

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

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종교개혁은 물론,개혁운동에 동참했던 여성

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종교개혁의 속성과 전파,수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간 여성들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줄 준비가 되어있다.

이제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이들의 이야기를 올바로 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아직도 수많은 ‘아르발레스트들’은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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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ReformationandHuguenotWomen

-AstudyonCharlotteArbaleste-

HyogeunPAHK

MajorinWesternHistory

Dept.ofHistory

GraduateSchool,Hansung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how womenintheearly

modern europe experienced the Reformation,through a case of

Charlotte Arbaleste(1550-1606), wife of Philippe Duplessis-

Mornay(1549-1623)andauthorofMémoiresdeMadamedeMornay.

ThememoirsofArbalestegenerallyusedasthesourcestoinquireinto

Mornay's politicalcareer,orto observe the French civilwars in

sixteenth century. However,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possibilityofthismemoirstoexploreremarkabledynamicsbetweenthe

FrenchReformationandhuguenotwomen.

Originally,Reformation was the revolutionary attemptto restore

spirituallibertyandequalityforeverychristianmenandwomenby

meansoftheirreligiousprinciples,suchas'justificationbythefaith

only'and'priesthoodofallbelievers.'Consequently,women'spublic

involvementsincreasedtoacertaindegreeduringearlyreformationera.

Nevertheless,reformerslikeLutherandCalvinstillconsideredwomen

as weaker and inferior creature than men. These conventional



- 169 -

understandings for women gradually reinforced when reformational

noveltieshadfadedwithinstitutionalizationandsocialdisciplineinlater

reformation.ThepatriarchyfirmlysettledintoReformationeurope,and

publicarenawasreservedexclusivelyformalemembersofsociety.

Women's experiences in Reformation,however,varied throughout

placesandtimes.Sometimeswomen'sinvolvementsofReformationled

to radicalalterations oftheirlife.French Reformation,which was

markedbyviolenceandmassacre,wasassuch.Frenchwomenwho

decidedtobehuguenotshouldovercomesevereoppressionsthreatening

theirlife.Consequently,Frenchhuguenotwomenoughttobeactive

and determined to establish their religious identities. Huguenot

women's enterprising spirits,however,could be criticized by the

reformer,whodeniedwomen'ssocialengagement.Thiscontradictory

situationbetweenFrenchReformationandhuguenotwomenwouldbe

calledas'paradox.'

ThememoirsofCharlotteArbalesteoffersgreatopportunitiesto

examine how huguenotwomen surmounted thisparadox.Arbaleste,

whowasborn in Paris,defined herhuguenotidentity untoherself

duringtheviciousmomentsinMassacreofSaint-Bartholomew.After

shewasmarriedDuplessis-Mornay,Arbalesteconcentratedherefforts

onthedutiesofwifesuchasraising childrenandmaintaining her

household.Atthesametime,Arbalestetookanactiveparttoassist

thedecision-making processofhuguenotcommunity using women's

networks during French wars ofreligion.Resultingly,Mornay and

Arbaleste's family stood in the vanguard to progress calvinist

movement in France.Therefore,Charlotte Arbaleste would be a

exemplary case to attesthow huguenotwomen synthesized three

differentfieldslikereligiousdevotion,women'svocation and social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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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hispointofview,chaptertwowasdealing withLutherand

Calvin'spatriarchalstandpointsofwomenandfamily.Chapterthree

interpreted the peculiar background of French Reformation and

distinctivecharacteristicsofparisianhuguenotcommunityinorderto

understand the nature of huguenot women's paradox. These

macroscopic approaches of first two chapters were reconstituted

microscopically through the case ofArbaleste in chapterfourand

chapterfive.Thisattemptcould provethatsomehuguenotwomen

includingArbalesteachievedadistinctsuccesstoovercomewomen's

submissivepositionandtoreconstructtheirfamilylifeasmeansof

socialengagement.As a result,Arbaleste's experiences in French

Reformationandwarsofreligioncanbeacluetoperceivethediverse

rolesofwomenandfamilyinreformation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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